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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 인권 유린 알리려 왔다”

전 한국사 강사 전한길 씨가 워싱턴

을 방문해 화제가 되고 있다.

극비리에 방문했지만 워싱턴에서

도 대한민국의 정의사회 실현을 위해 

폭넓고 왕성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는 

전 씨를 27일 워싱턴DC의 한 호텔에

서 직접 만나 이야기를 나눠봤다.

다음은 전한길 전 강사와 나눈 일

문일답이다.

-왜 극비리에 미국의 수도이자 세계의 

중심지인 워싱턴에 오셨습니까?

“사실은 나의 부모형제는 물론 주

변 사람들도 모르는 데, 극비리에 빠

져나온 이유는 출국 금지 조치가 취

해질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 아래 한

미정상회담 기간을 이용했고, 더불어 

9월에 워싱턴 트루스 포럼 강연이 잡

혀 있어 겸사 겸사라고 보면 된다.”

-그래도 워싱턴을 찾은 진짜 목적은 따

로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구치소에 갇혀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인권 유린과 내란 

특검의 부당함, 그리고 언론 탄압 등

의 심각한 문제를 트럼프 행정부를 

비롯해 국제 사회에 알리는 데 주 목

적이 있다.”

-허면 어떤 방법으로 주류사회에 알릴 

생각이신지요?

“현재 인맥을 최대한 이용하고 있는 

한편 주류사회 주요 언론과의 인터뷰

를 시작으로 기관 방문, 그리고 각종 

강연 등을 통해 가능한 많이 윤 전 대

통령의 인권 문제를 사실에 입각해 알

려주고 도움을 청할 예정이다.”

-6.3 대선과 관련 부정선거 의혹 제기

로 어려움도 많이 겪었는 데, 아직도 같

은 생각이신지요?

“부정선거주장론에 대해서는 지금

도 변함이 없고, 언제가는 꼭 밝혀져

야 하고 바로 잡아져야 한다. 이를 해

결하기 위해서 전에 결정적인 부정선

거 제보자나 증거 자료를 가져오면 

‘현상금’을 주겠다고 하지 않았나.”

-윤석열.김건희 전직 대통령 부부가 모

두 구속됐는 데, 어떻게 생각하는지요?

“전직 대통령 부부가 동시에 수감

된 사례는 헌정 사상 처음이며 정치 

보복이어서 분노가 치솟는다. 물론 

시간이 지나면 잘잘못이 다 가려지겠

지만, 현재 구치소에서 인권 유린을 

당하는 것을 보면 너무 화가 치민다.”

-언제쯤 귀국할 예정인지요?

“일단은 워싱턴에서 해야 할 일을 

하고, 차차 생각을 해볼 생각이다. 아

직은 결정되지 않았다.”

-앞으로 계획은 뭐고, 어딜 향해 달려

가실 것인지요?

“국가가 바로 서야 국민이 바로 서

는 것 처럼 사회정의 실현을 위해 당

분간은 뭔가 역할을 해보고 싶은 데, 

그리 쉬운 일 만은 아니다. 여기에는 

국내 국민들도 그렇지만 해외 동포들

도 함께 관심을 가져주어야 한다고 생

각하고 당부드린다.”�

� 김성한 기자

“주정부가 페어팩스 기업 빼돌리려 한다”
버지니아 페어팩스 카운티 수퍼바이저

위원회가 지난 26일(화) 만장일치로 기

존 지역 경제 개발 사업을 강화하기로 

합의하면서 주 정부 차원의 노력을 비

판하고 나서 갈등이 불거지고 있다. 

제프 맥케이 수퍼바이저위원장은 

“버지니아 경제는 상당 부분 페어팩스 

카운티의 성공에 달려 있다”며 “우리

는 지금 두 배로 노력할 때인데, 주정부

가 나서지 않는다면 페어팩스 카운티

가 나서겠다”고 말하며 노골적인 불만

을 드러냈다. 맥케이 위원장은 심지어 

“주정부와의 문제가 매우 심각하다”면

서 “주정부 관계자들이 페어팩스 카운

티 경제개발청(FCEDA)이 유치 중인 

기업들을 다른 버지니아 지역으로 유

인하기 위해 인센티브를 제공하며 빼

앗으려 한다”고 비난했다.

그는 “주정부는 유수의 페어팩스 카

운티 기업들을 대상으로 돈을 미끼로 

내밀며 버지니아의 다른 지역으로 가

도록 부추기고 있다”면서 “경제 발전

을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된다”고 주장

했다. 맥케이 위원장은 주정부가 구체

적으로 어떤 기업을 다른 지역으로 옮

기도록 유도했는지에 대해서는 언급하

지 않았다. 

하지만 맥케이 위원장은 7월 28일 후

안 파블로 세구라 버지니아 상무부 장

관이 800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전력 

회사를 유치하기 위해 충분한 인센티

브를 제공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카운

티 관계자들을 질책한 사실을 언급하

며 불쾌감을 표현했다. 

또한 글렌 영킨 주지사 사무실이 

FCEDA가 발표한 지역 경제 발전 계

획 등을 지원하지 않는다고 성토했다. 

다른 민주당 수퍼바이저들도 주정부

의 경제 개발 노력에 불만을 표출했다. 

로드니 러스크 수퍼바이저(프랭코

니아 디스트릭)은 “예전엔 연방 정부

로부터 훨씬 더 많은 지원을 받았다”고 

말했다.� 김옥채 기자

전한길 전 강사 워싱턴 방문

극비리 왔지만 왕성한 활동

전한길 전 한국학 강사.

한미 양국 정부가 들어선 후 첫 실무회

담은 공동선언문도 없어 형식과 실익 

면에서 모두 실패했다는 평가가 나오

고 있다. 

일부 한국 언론은 도널드 트럼프 대

통령의 돌출 행동 등을 우려하고 그나

마 무난히 끝났다는 평가를 내놓고 있

으나, 실제 회담 결과의 디테일을 들여

다보면 앞으로 풀어야 할 과제가 훨씬 

많다. 

이번 실무회담이 그동안 관례와 달

리 공동성명이나 공동선언문 발표 없

이 끝난 사실은 우려를 자아내기 충분

하다. 양국이 주요 쟁점에 대해 구체적

으로 합의하지 못했다는 뜻이기도 하

다. 전임 윤석열, 문재인, 박근혜 대통

령 당시 첫 한미 정상회담에서는 공통

적으로 공동성명(Joint Statement)’이 

나왔다. 

  일본, 인도, 이탈리아 등은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회담 뒤 공동성명을 발

표했다. 문서화된 선언문이 없기 때문

에, 또다시 트럼프 대통령의 소셜 미디

어 문구 하나에 불확실성이 배가 될 수 

있다. 어떤 형식으로든 공동선언문을 

남겨야 구속력을 갖춰 미국이 약속을 

이행하게 된다. 

구속력 있는 약속이 없었기 때문에 

앞으로 후속 협상에서 미국 측에 끌려

다닐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양국이 평행선을 달려온 쟁점에 대

해서는 제대로 정리된 것이 하나도 없

다. 두 정상은 한미 동맹 현대화에 원칙

적으로 공감하는 수준에 머물렀으나, 

그 세부적인 내용에서는 양측이 원하

는 바가 크게 다르다.  � 김옥채 기자

‘공동선언문’도 

합의문도 없는 정상회담

디테일은 나중에?



30일(토) 77-55

31일(일) 78-56

1일(월) 80-57

워싱턴 날씨 (℉)

2일(화) 80-58

3일(수) 80-62

4일(목) 84-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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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터빌 엔드유닛 타운홈

차고 1, 방 3, 화장실 3 1/2

$3,000

헤이마켓 엔드유닛 타운홈

차고 2, 방 4, 화장실 3 1/2

$3,900

(T.703-449-7629)

RENT

12001 Rt 50, 2nd Fl, Fairfax, 
 VA 22033

RENT

8월 29일(금) 81-54

A2 2025년 8월 29일 금요일종합

학생·교환 방문 비자 기간 최대 4년 제한 추진

VA 페어팩스 쓰레기 수거 공영화 논의 중단될 듯

연방당국이 외국인 학생, 교환 방문

자, 언론인에게 발급하는 비이민 비

자의 허용 기간을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국토안보부는 F비자와 J비자의 

비자 유효 기간을 이들이 참여하는 

프로그램의 기간으로 한정하되 4년

을 초과하지 못하게 하는 시행령 개

정안을 발표했다. 

이번 조치가 시행되면 국제 학생

과 교환 방문자, 외국 언론인은 기존

처럼 유연한 체류 지위를 유지하는 

대신, 미국 내 체류 기간 연장을 별

도로 신청해야 한다. 

외국 언론사 주재원 I비자의 체류 

기간을 240일까지만 허용하기로 했

다. 언론인 비자는 240일 연장이 가

능하지만, 맡은 과제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기간을 초과하지 못한다. 

현재 이들 비자 소지자는 유효 기

간 없이 비자 발급 조건을 충족하는 

동안 무기한 미국에 체류할 수 있다. 

예를 들어 F 비자로 미국에 입국

한 외국인 학생은 국토안보부가 승

인한 교육 기관에서 공부를 계속하

는 한 미국에 체류할 수 있다.

J 비자 소지자는 교환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동안, 그리고 I 비자를 소

지한 언론인은 미국 근무 기간이 끝

날 때까지 체류가 가능하다. 

이는 함께 비자를 받은 가족에게

도 해당한다.

버지니아 페어팩스 카운티가 싱글

하우스 지역의 쓰레기 회수권을 공

영화하는 방안을 잠정 중단될 것으

로 예상된다. 

상당수의 주민들은 카운티 정부

가 쓰레기 수거권을 행사하면 비효

율이 증가할 것을 우려하며 반발해

왔다. 일부 수퍼바이저들도 반대파 

주민 편으로 돌아서면서 더이상의 

논의가 힘들어졌다.� 김옥채 기자

워싱턴 지역 단신

미국의 한 가톨릭 학교에서 27일 총기 

난사 사건이 발생해 최소 19명의 사상

자가 나왔다. 범인은 “아이들을 갈기갈

기 찢는 걸 좋아한다”, “괴물이 되겠다”

는 등의 글과 영상을 남긴 20대 트랜스

젠더로 밝혀졌다. 미 수사기관은 극좌

적 동기에 따른 증오범죄로 판단했다.

미네소타주 미니애폴리스에 있는 ‘수

태고지 가톨릭 학교’에서 개학을 기념

하는 오전 미사가 진행되던 중 로빈 웨

스트먼(개명 전 로버트·23)이 성당 스

테인드글라스 창문을 통해 총격을 가

했다. 총격으로 8세와 10세 아동 2명이 

현장에서 숨지고, 또 다른 아동 14명과 

80대 성인 3명을 포함해 최소 17명이 

다쳤다. 총격범은 범행 직후 성당 뒤에

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웨스트먼은 총기 탄창에 “도널드 트

럼프를 죽여라(kill Donald Trump)”, 

“너의 신은 어디에 있나(Where is 

your God?)”, “아이들을 위해(for the 

children)”라는 등의 짧은 문구들을 

적어놓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

됐다. 웨스트먼이 소지한 총기류는 모

두 합법적으로 구매한 것이라고 한다.

웨스트먼은 트랜스젠더 여성이라고 

주장했다. 웨스트먼은 17세 때 자신을 

“여성으로 여기며 그 정체성을 반영하

는 이름을 원한다”며 개명했다고 한다.

웨스트먼은 범행 수 시간 전 유튜브에 

손글씨 선언문 등이 담긴 20분 분량의 

영상을 올렸다가 지웠다. 웨스트먼은 

선언문에서 “힘없는 아이들 위에 군림

하는 무섭고 끔찍한 괴물이 되는 것”

에 대한 환상을 묘사하며 2012년 샌디

훅 사건을 “학교 총격 사건 중 가장 훌

륭한 사건”이라고 했다. 당시 코네티컷 

샌디훅 초등학교에선 20대 남성이 총

기 난사를 벌여 아동 20명을 포함해 총 

27명이 사망했다.

웨스트먼의 선언문에는 “인종차별 범

죄를 저지른다면, 더러운 시오니스트 

유대인을 겨냥할 것이다”, “팔레스타

인을 해방하라”, “파시즘은 싫어하지

만, 아이들이 총에 맞는 건 좋다. 아이

들이 갈기갈기 찢어지는 걸 보는 것을 

좋아한다” 등의 내용도 담겼다.

� 한지혜 기자 

트랜스젠더의 총격, 미국 발칵

미주 최대 아시안 슈퍼마켓 체인 H마트

가 메릴랜드 카카오톡 채널에서 “스마

트카드를 보여줘” 이벤트를 진행한다. 

이번 행사는 9월1일부터 9월30일까지 

H마트 카카오톡 채널을 추가한 메릴랜

드 지역 고객을 대상으로 하며, 추첨을 

통해 총 100명에게 스마트카드 2000 포

인트를 증정한다.

카카오톡에서 H Mart MD 채널을 

추가한 뒤, H마트 스마트카드 실물 사

진 또는 H마트 앱의 모바일 스마트카

드를 바코드가 보이도록 촬영해 1:1 채

팅창으로 전송하면 된다.

H마트는 “고객과 더욱 가까이 소통

하기 위해 카카오톡 채널 이벤트를 준

비했다”면서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라고 전했다.

H마트 카카오톡 채널은 주간 세일 소

식은 물론 매장 정보 (위치, 운영 시간), 

스마트카드 혜택 등 다양한 H 마트 관

련 소식 및 정보를 고객들이 손쉽게 스

마트폰으로 확인 가능하도록 운영되고 

있다. 더불어 고객과의 활발한 소통을 

위해 커스터머 케어 서비스를 스마트폰

으로 옮겨와 언제 어디서든 H마트에 대

한 고객 의견 반영이 가능하도록 했다.

H마트 카카오톡 채널은 카카오톡 검

색창에 ‘H Mart MD’를 입력하거나, 

이벤트 포스터 내 QR 코드를 스캔하

여 추가할 수 있다.

▷문의: H 마트 고객 서비스 센터 

(877-427-7386)� 김윤미 기자 

H 마트, 메릴랜드 카카오톡 채널 이벤트 실시

대통령 암살 문구도 발견

"도널드 트럼프를 죽여라"라고 쓰인 소총 탄창을 

들고 있는 로빈 웨스트먼.�  [연합뉴스]

“스마트카드 인증하고, 포인트 받으세요!”

주한 미군의 역할 재조정 문제 등은 아

예 거론조차 되지 않았다. 

경제 및 통상 문제 등 국익과 직결되

는 분야에서도 한국은 퍼주기만 하고 

맨손으로 돌아가야 했다.  

한국은 기존 3500억달러 규모의 투

자 펀드 외에 1500억달러 추가로 투자

하겠다며 선물 보따리를 풀어놓았으

나 답례품은 전혀 없었다. 

통상 분야의 거의 전부라고 할 수 있

는  반도체, 자동차 관세와 원자력 협정 

개정 문제 등은 아예 입을 떼지조차 못

했다. 여러 소식통에 의하면 한국은 이

번 정상회담을 기회로 자동차 관세율을 

일본, EU(유럽연합)보다 2.5%포인트 낮

은 12.5%로 내릴 것을 요구했으나 미국

이 단칼에 거절한 것으로 알려졌다. 

투자 펀드에 관한 사항도 매우 우려

되는 상황이다. 

한국은 미국의 채무불이행 가능성

이 매우 적은 대출이나 보증 위주로 투

자펀드를 조성한다고 주장했으나,  미

국은 실패할 경우 원금을 보장할 수 없

는 고위험 직접 투자라고 주장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과의 무역협

상이 마무리됐느냐”는 질문에 “한국

은 몇 가지 문제를 제기했지만, 우리 입

장은 변함없다”며 “예전의 합의대로 

거래를 마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쌀, 소고기 등 농산물 시장 추가 

개방이나 알래스카 가스전 개발에 대

해서도 양국의 의견이 확연히 엇갈리

고 있다.

이 대통령이 북미 대화의 ‘페이스메

이커’가 되기 위해 넘어야 할 장애물도 

한두개가 아니다. 

북한의 첫 반응은 매우 부정적이었

고, 북러 간 밀착 등 국제 정세도 어떤 

형식의 양자 혹은 삼자대화도 불가능

하게 만들 가능성이 매우 높다. 

유일한 공화당 소속의 팻 헤리티 수퍼

바이저(스프링필드 디스트릭)도 “우리

는 주정부와의 관계를 개선해야 한다”

면서 “일부 주정부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분명히 현명한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지 않다”고 꼬집었다. 

위원회는 브라이언 힐 행정관에게 6

개월 이내에 기업 유치 및 유지 경쟁력 

강화 방안과 효과적인 지역경제  홍보 

전략을 마련해 보고하도록 지시했다.

또한 페어팩스 카운티 경제개발청

(FCEDA)이 인근 지역 정부의 동향, 규

제 간소화 여부, 인센티브 집행 효율성, 

경제 성과 홍보방식 등에 대한 보고서 

작성을 주문했다. 

맥케이 위원장은  “어떠한 방향 전환

이 필요한지 강구할 것”이라고 밝혀 경

제정책 전반에 대한 변화 가능성을 시

사했다.

>> 1면공동 선언문에서 이어집니다

>> 1면페어팩스 기업에서 이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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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도 모르는 동쪽의 작은 나라 대한민국은 1950년 6월 25일 여명의 새벽 총성으로 전쟁이 발발한지 
어언 75주년, 그리고 휴전 협정으로 총성이 멈춘지 72주년 입니다. 

저희는 이를 영원히 기억하기 위하여 “UN군 참전 보은의 날”기념행사 및 MD 
한국 문화예술원 공연과  오찬을 마련하였습니다.  많이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향군인회 가입 문의 대한민국 육, 해, 공군, 해병대 예비역의 향군 참여를 환영 합니다. 연락처 : 703-403-7080

    6.25전쟁 73주년 정전협정 70주년

“UN군 참전 보은의 날”기념 행사
    6.25전쟁 75주년 정전협정 72주년

“UN군 참전 보은의 날”기념 행사
    6.25전쟁 75주년 정전협정 72주년

“UN군 참전 보은의 날”기념 행사

후원 :
미한국전 참전 기념재단 KWMF (GEN John H. Tilelli, USA Ret. Chairman)

   대한민국 국가보훈부    주미한국대사관

대한민국 6.25 참전유공자회 워싱턴지회 

주관 : 대한민국 재향군인회 미동부지회
(회장 김인철)

행사일정

장         소

2025년 9월 6일(토) 오전 11시

6428 OX RD, FAIRFAX STATION, VA 22039 (서울 장로교회 교육관)

대선 D-30  SPECIAL  

종합

버지니아 지역 학생들의 학력 수준이 

점차 향상되고 있지만 아직 팬데믹 이

전 수준을 회복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

났다. 

최근 공개된 버지니아 표준학력평가

(SOL) 성적에 의하면 3-8학년 읽기 통

과 비율은 72%로 전년도 71%에 비해 

소폭 증가했다. 하지만 팬데믹 이전인 

2018-2019학년도의 77%에는 크게 미

치지 못했다. 

글렌 영킨 주지사는 팬데믹 초기인 

2020-2021학년도의 비율이 69%로 하

락하자 행정명령을 통해 공립학교 예

산 지원을 늘려왔다. 

3-8학년 수학 시험 통과 비율도 68%

로 전년 66%에 비해 상승했으나 팬데

믹 직전의 82%와는 비교가 되지 않았

다. 팬데믹 초기에는 이 비율이 54%로 

떨어졌었다. 

전문가들은 버지니아 공립학교 학생

들의 학력 회복 속도가 매우 낮다고 우

려하고 있다. 스탠포드 대학과 하버드 

대학의 공동 프로젝트 ‘교육 회복 스

코어보드’에 따르면, 버지니아의 2019-

2024년 수학 성적 향상률이 전국 50개

주와 워싱턴DC를 합친 51개 지역 중 

50위를 기록했다. 

영킨 주지사는 “전임 민주당 주지사 

정부 시절 잘못된 정책으로 인해 학생 

학력 회복속도가 좀처럼 나지 않는다”

면서 “앞으로는 그동안의 노력에 대한 

성과로 보상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전

망했다. 영킨 주지사는 “이제 우리는 

기존 시스템과 새 시스템을 비교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더욱 효율적으로 

학생 지도 방향을 결정할 수 있게 됐

다”고 말했다.

영킨 주지사는 버지니아 교육 개혁

의 일환으로 2023년 시험 성적 향상을 

위한 학업 회복 계획에 4억 달러 이상

의 예산을 투입했다. 

 ‘올 인 버지니아(All in VA)’ 계획

은 SOL 시험에서 낮은 점수를 받은 학

생들을 위한 집중 과외 프로그램, 만

성 결석 문제 해결을 위한 보조금 지

급, 그리고 버지니아 문해법(Virginia 

Literacy Act) 지원 등이 포함돼 있다. 

� 김윤미 기자 

팬데믹 이전 학력 수준 못미쳐 

뉴욕을 중심으로 활동 중인 한인 드러

머 JK 종국(Jong-kuk Kim) 밴드가 

DC 재즈 페스티벌(DC Jazz Festival)

에서 공연한다. 

오는 31일(일) 오후 4시, 워프(The 

Wharf) 트렌짓 피어(Transit Pier)에

서 열리는 이번 공연에는 현지 유수 예

술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한국 재즈 아

티스트들의 탁월한 재능과 음악적 역

량이 선보여지는 의미 있는 자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

김종국은 한국 인천 출신의 드러머

이자 작곡가로, 전통 재즈를 넘어 전자

음악, 록 등 다양한 장르를 아우르며 

창의적이고 즉흥적인 연주로 주목받

고 있는 유망주이다. 버클리 음악대학

에서 전액 장학금을 받고 학업을 마친 

그는 데이브 샌토로 등 세계적인 재즈 

연주자들과 협연한 경험이 있으며, 몬

터레이 재즈 페스티벌, 블루노트 재즈

클럽, 토론토 재즈 페스티벌 등 국제 무

대에서 활발히 활동하고 있다. 

또한, BTS RM 등과의 협업을 통해 

국내외에서 존재감을 입증받으며, 빌

보드, 그래미, 보그 등 주요 매체에 소

개되며 국제적 인지도를 얻고 있다. 

DC 재즈 페스티벌은 2005년부터 워

싱턴 DC에서 열리는 대표적인 음악 축

제로써, 전 세계 재즈 연주자들이 참여

해 재즈 음악의 발전과 확산을 돕는 플

랫폼 역할을 해왔다. 

자세한 행사내용과 공연 티켓 구입

은 DC 재즈 페스티벌 공식 웹사이트

(www.dcjazzfest.org)에서 확인할 수 

있다. � 김윤미 기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27일 민주당

의 대표적 후원자인 조지 소로스와 그

의 아들을 ‘폭력 시위 배후’라며 기소

를 촉구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민주당

의 큰손으로 불리는 소로스를 정조준

하며 정적에 대한 압박 강도를 높이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소셜미디어 

글을 통해 “조지 소로스와 그의 훌륭

한 급진 좌파 아들은 미 전역에서 폭력 

시위 등 수많은 범죄를 지원해 조직범

죄처벌법(RICO) 위반으로 기소돼야 

한다”며 “소로스와 그의 사이코패스 

집단은 미국에 막대한 해를 끼쳤다”고 

주장했다. 이어 “거기에는 그의 미친 

서부 해안 친구들도 포함된다”며 “조

심하라. 우리가 당신을 지켜보고 있다”

고 경고했다.

　월가의 헤지펀드 억만장자인 소로

스와 그의 아들 알렉산더는 오랫동안 

민주당에 막대한 자금을 대며 후원해 

왔다. 

    소로스는 1993년 전 세계 민주주의

와 인권, 언론의 자유를 지원하는 ‘열

린사회재단’을 설립했고 자신의 가치

관에 반하는 권위주의적이고 폐쇄적

인 세력을 강하게 비판해 왔다. 

     트럼프 대통령을 그 대표적 인물로 

꼽아 2016년 대선 때 트럼프 대통령 상

대 후보였던 힐러리 클린턴 당시 민주

당 후보를 적극 후원하기도 했다.

　지난해 대선을 앞두고는 성추문 폭

로 입막음 사건으로 트럼프 기소를 결

정한 앨빈 브래그 뉴욕 맨해튼 지검장

이 소로스의 지원을 받았다는 주장이 

트럼프와 그의 지지층 사이에서 제기

됐다.   � 김형구 기자 

한인 재즈 드러머 JK 김종국 밴드 공연
2025 DC 재즈 페스티벌

워싱턴 DC서 작은 사업체를 운영하

고 있는 김근영 사장은 출근 전 스

마트폰을 켠다. 날씨와 뉴스, 그날의 

스케줄을 확인하고 지인들과 트위

터로 친분을 나눈다.

너와 나 할것 없이 스마트폰으로 

시작해 스마트폰으로 하루를 마감

하는 일상이 된 요즘 ‘모바일 앱’ 광

고는 스마트폰 시장의 급성장과 함

께 주목받는 광고 상품으로 식품점, 

식당, 학원, 여행사, 선물점, 유통회

사 등 사업체 매출을 쑥쑥 올리고 있

다.

이에 워싱턴 지역에서 36년의 역

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단말기, POS 

전문회사 월드뱅크카드서비스

(World Bankcard Service, 대표 임

성빈) 회사가 맞춤형 모바일 앱을 할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을 개발 출시

했다.

벌써부터 인기 몰이를 예고하고 

있는 WBS 모바일 앱은 사업체가 손

님 스마트폰에 세일광고나 안내 문

구 전송, 온라인 구매 등을 무제한 

전송이 가능한 데 모든 것이 무료라

서 ‘일석이조’의 효과를 얻을 수 있

는 것이 장점이다.

임성빈  대표는 “1991년 창립한 이

후 한인 업계에 단말기, POS 시스템 

대중화 기여에 이어 이번에는 새로

운 변화를 주도할 ‘모바일 앱’ 개발

로 한인들의 비즈니스 성장에 일조

할 것”이라며 “저렴한 비용으로 사

업체 마케팅을 극대화시켜 매출을 

확실하게 증대시켜 드린다”며 관심

을 성원을 당부했다.

WBS 피터 리 매니저는 “팬데믹 

이후 크게 위축된 한인 사업체들의 

매출 증대를 위한 비즈니스 파트너

로서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많은 이

용을 당부하면서 다양하게 고객들

에게 혜택도 제공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그는 “3개월만 저희에게 시간

을 주시면 매출을 30% 올려 드리도

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문의 703-225-5500  

worldbankcard.com� 김성한 기자

“불황 타개”매출 30% 올려드려요”

트럼프 ‘야당 정치자금’ 정조준

월드뱅크카드서비스

 맞춤 ‘모바일 앱’ 개발

 “소로스, 조직범죄로 기소를”  

월드뱅크카드서비스 직원들이 한 자리에 모여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강화된 비자 

정책으로 많은 유학생이 비자 발급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개강을 앞두고 일

부 학생들이 입학을 연기하는 등 대책

을 모색하는 상황에 놓였다.  

  교육전문매체 인사이드하이어에드

(IHE)에 따르면, 웬디 울포드 코넬대

학교 국제 문제 담당 부총장은 “유학생 

대상 입학 오퍼 및 수락 건수는 과거와 

비슷한 수준이지만, 비자 발급 지연 또

는 미국의 정치적 상황에 대한 우려로 

실제 대학원 등록자는 줄었다”고 설명

했다.

  전체 학생 중 약 15%가 유학생으로 

구성된 메릴랜드대학교 볼티모어캠퍼

스(UMBC)의 경우, 석사 과정 유학생

들의 비자 발급률이 예년의 절반 정도

에 불과한 것으로 파악됐다.  

  전문가들은 일부 유학생들이 비자 

인터뷰 예약조차 쉽지 않은 상황이며, 

“미국에 정착할 의도가 없다”는 점을 

충분히 입증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비

자가 거부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지

적했다.  

  국제교육자협회(NAFSA)는 

2025~2026학년도 전국 대학에 등록하

는 유학생 수가 전년 대비 15%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으며, 이로 인한 경제적 

손실은 약 7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추

산했다.� 정윤재·윤지혜 기자

여자친구를 납치·감금하고 폭행한 혐

의 등으로 기소된 유명 한인 음악 프로

듀서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 받

았다.  

  테네시주 데이비슨 카운티 항소법

원(담당판사 톰 그린홀츠)은 지난 22일 

열린 바비 신(한국명 신배호·53·사진)

씨 선고 공판에서 징역 22년의 1심 판

결을 유지했다.

  신씨는 2018년 12월 여자친구 A씨

를 7일간 감금, 폭행과 성폭행 등을 한 

혐의로 2019년 3월 기소됐다.  1심에서 

배심원단은 신씨의 9가지 혐의 가운데 

6가지에 대해 유죄 평결을 내렸으며, 

2023년 2월 징역 22년이 선고됐다.  

  신씨는 피해자가 범죄 피해자에게 

시민권 취득 기회를 주는 U비자를 노

리고 위증을 했다고 주장했지만 그린

홀츠 판사는 “피해자가 한국으로 귀국

했으며 U비자를 목적으로 변호사를 

선임했다는 증거도 없다”고 밝혔다.

� 장채원 기자

전국A4 2025년 8월 29일 금요일

더 어려워지는 시민권신청자 평판도 심사

이민 당국이 시민권 취득 자격을 검증

하기 위해 신청인의 지인들까지 조사

한다.

  조사 대상이 될 수 있는 지인은 이웃

을 비롯한 직장 동료, 고용주 등이 모

두 포함된다.

  이민서비스국(USCIS)은 26

일 “시민권 취득 요건 충족 여부를 

철저히 검증하기 위해 ‘이웃 조사

(neighborhood check)’ 제도를 다시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시민권 신청자

의 자격 조건을 검증하는 이웃 조사 제

도는 30여 년 만에 부활하는 것이다.

  연방법은 모든 귀화 신청자에 대해 

기록 검토, 경찰 기록 조회, 최근 5년간 

거주·직장 지역에 대한 조사를 포함하

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웃 조사는 인

력과 시간이 과도하게 소모되고 실효

성이 없다는 이유로 사실상 1991년 이

후 시행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심사관

들은 이웃 조사 대신 연방수사국(FBI)

의 신원조회, 범죄경력 조회, 대면 인터

뷰 등에 의존해 시민권 신청자의 자격 

조건을 심사해왔다. 이웃 조사 제도가 

다시 재개되자 이민법 변호사들은 우

려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조나단 박 변호사는 “이웃이나 직

장 동료가 신청자의 생활 태도와 성품

을 잘 알지 못하거나 개인적 감정을 개

입해 부정확하게 답할 수 있다”며 “관

계가 나쁘면 부정적으로 말할 수도 있

다”고 말했다. 이어 박 변호사는 “결국 

심사관에게 광범위한 재량권을 주는 

것이나 다름이 없어 남용 될 위험도 있

다”고 덧붙였다.

  이웃 심사 제도의 부활로 심사관은 

신청자의 이웃, 직장 동료, 고용주 등

에게 직접 연락할 수 있다. 제출 자료가 

충분하면 조사가 생략될 수 있지만, 필

요할 경우 현장 확인도 진행될 수 있다.

  송정훈 변호사는 “이웃 조사 제도는 

시민권 신청자들이 불이익을 받을까 

두려워 신청 자체를 주저하게 만드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시민권 신

청서(N-400)는 반드시 정직하게 작성

해야 하고, 거주지 이전 기록, 세금 보

고 및 고용 이력까지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송 변호사는 “직장 상사나 이웃

의 추천서를 미리 확보해 두는 것도 중

요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USCIS 측은 이웃 조사 제도 부활은 

시민권 절차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

한 조치라는 입장이다.

  조셉 에들로 USCIS 국장은 성명을 

통해 “외국인을 철저히 심사해 도덕성

을 갖추고, 미국 헌법의 원칙에 충실하

며, 사회의 질서와 행복에 기여할 수 있

는 사람만 시민권을 받도록 하려는 것”

이라고 밝혔다.� 

� 강한길 기자

30년 만에 이웃조사 재개

주변인 통해 도덕성 등 평가

재량권 남용 등 우려 목소리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정상회담에서 공동합의문이 

나오지 않은 이유는 자동차·반도체 등 

한국의 주력 수출품에 대한 15% 관세

율을 명시하자는 한국의 요구를 미국

이 수용하지 않았기 때문인 것으로 나

타났다.

　특히 미국 측은 해당 관세의 문서화 

조건으로 한국이 투자하기로 약속한 

3500억 달러(약 486조원)의 구체적 조

달 시기·방식과 사용처를 명문화할 것

을 역으로 요구하면서 양측의 이견 조

율이 쉽지 않을 거란 관측이 나온다.

　정부 관계자는 27일(현지시간) 중앙

일보와의 통화에서 “양측이 공동합의

문을 만드는 과정에서 자동차 관세와 

대미 투자금에 대한 구체안을 놓고 합

의에 이르지 못했다”며 “오히려 미국

이 정상회담을 계기로 합의문 작성을 

압박했지만 한국 측이 시점을 연기했

다”고 전했다. 미국은 한국이 민감하게 

여겼던 쌀과 소고기 추가 개방과 관련

한 한국 측의 ‘불가’ 입장을 수용하는 

대신 투자금 3500억 달러 가운데 직접 

투자 비중을 대폭 늘리고 이를 명문화

할 것을 요구했다고 한다.

　미국의 요구는 “투자금 대부분 떼일 

가능성이 적은 대출과 보증”이라던 한

국 측 입장과 다르다. 사실상 미국 마음

대로 쓸 ‘백지수표’를 입금하라는 의미

에 가깝다. 미국은 이 조건을 수용하지 

않을 경우 자동차 관세 등을 문서화하

지 않겠다고 했고, 결국 합의문은 나오

지 않았다.

　현지 소식통은 “정상회담 직전까지 

논의가 이어지다가 한국 측에서 ‘성급

한 결과를 위해 나쁜 합의를 할 수 없

다’는 입장이 나오며 논의가 중단됐다”

며 “엄밀히 말하면 정상회담은 무역 합

의 종료가 아니라 합의의 시점을 미뤄 

놓은 모양새”라고 말했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도 28일 기

자간담회에서 “전술적으로 (합의문을 

만들지 않고) 시간을 가지는 게 나쁘지 

않다는 내부적 판단도 있었다”며 이 같

은 상황을 뒷받침했다. 그러면서 “미국

과의 협상은 끝날 때까지 끝나지 않는, 

계속 협상이 뉴노멀(새로운 기준)로 자

리 잡을 것”이라고 말했다. 강 실장이 

‘뉴노멀’을 언급한 배경엔 새로운 문제

를 계속 제기하며 협상을 어렵게 만드

는 트럼프 행정부의 특성도 있다.

　미국은 정상회담을 마치자마자 한

국과 ‘치킨게임’을 벌이겠다는 뜻을 분

명히 했다.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

은 27일 CNBC 인터뷰에서 “한국과 일

본의 투자자금 그리고 다른 나라의 자

금으로 국가 및 경제 안보 기금이 조성

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라며 “그들이 

미국 사회기반시설 건설을 위해 우리

에게 자금을 댈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과의 최종 담판이 한·일의 ‘눈치

게임’ 양상으로 전개되자 28일 미국을 

방문하려던 아카자와 료세이(赤澤亮

正) 일본 경제재생상은 돌연 방미 일정

을 취소했다. 당초 아카자와 장관은 방

미 계획을 발표하면서 자동차 관세와 

대미 투자에 대한 견해차를 좁혀 합의

문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일본 

역시 한국과 동일한 고민을 하고 있다

는 의미다.

　문제는 최종 합의가 늦어질수록 한

국과 일본 모두의 핵심 수출품인 자동

차에 대한 관세 부담이 누적된다는 점

이다. 현재 미국은 한국과 일본 자동차

에 대해 각각 25%, 27.5%의 관세를 부

과하고 유럽연합(EU)엔 15%를 부과하

고 있다.� 강태화 기자

‘관
<자동차·반도체>

세 15% 명시’ 한국 요구에  미국 “3500억
<대미 투자 약속>

 달러 문서화하자”

여자친구 감금폭행 기소

한인 음악가 항소심도 중형
유학 비자 못 받아 입학 연기 속출

개강 앞두고 대책 마련 비상

코넬대UMBC 등 온라인 수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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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과 극은 통한다.’ 정치적으로 극단

적인 사람들은 뇌 활동 패턴이 놀라울 

만큼 비슷하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이념적으로 극좌든, 극우든 마찬가지

였다. 

미국 브라운대 인지 및 심리과학과

의 오리엘 펠드먼홀 교수팀은 28일(현

지시간) 미국심리학회(APA) 학술지 

‘성격 및 사회심리학 저널(JPSP)’에 발

표한 논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연구팀은 온라인 설문을 통해 진보·

보수 성향의 사람 44명을 뽑은 뒤, 이

들에게 2016년 미 대선 때 부통령 후

보 토론회 영상을 보여줬다. 민주당

의 팀 케인과 공화당의 마이크 펜스가 

경찰 개혁과 이민 문제를 놓고 격렬한 

논쟁을 벌이는 17분47초 분량의 영상

이었다.

　참가자들이 영상을 보는 동안, 연구

팀은 이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실험을 

했다. 기능성자기공명영상장치(fMRI)

로 뇌를 스캔했고, 몸에 센서를 붙여 피

부전도반응(SCR)을 측정했다.

　일반 MRI는 장기·조직 등의 단면을 

찍지만, fMRI는 뇌 활동 변화를 영상

으로 보여준다. SCR은 외부 자극으로 

땀이 늘며 피부의 전기 전도도가 증가

하는 걸 말하는데, 이런 변화를 포착하

면 특정 환경에서 감정 변화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연구팀은 실험 뒤 다시 참가자들의 

이념적 극단성을 측정해 실험 전후 변

화가 있는 사람, 데이터 누락·오류가 있

는 사람을 제외하고 총 41명의 데이터

를 비교했다. 그 결과 정치적으로 극단

적인 사람들은 좌우를 막론하고 정치

적인 영상을 볼 때 몸이 비슷한 반응을 

보이는 것을 확인했다.

　우선 뇌에서 감정 처리를 담당하는 

편도체와 수도관주위회색질(PAG), 사

회적 자극을 인식하는 후부상측두구

(pSTS) 등의 영역이 활성화됐다. 이런 

반응은 특히 영상에서 선동적이고 도

발적인 발언이 나올 때 가장 강하게 나

타났다. 또 중도적인 사람들에 비해 감

정적으로 흥분하는 경향을 보였고, 이

런 변화가 뇌의 반응을 증폭하는 역할

을 했다.

　이에 대해 연구팀은 “단순히 무엇을 

믿는지뿐 아니라 그것을 얼마나 강하

게 믿는지, 또 그것에 얼마나 감정적으

로 반응하는지가 정치적 인식을 형성

한다”고 해석했다. 정치적 양극화 문제

를 해결하기 위해선 반드시 사회적·감

정적 동인을 감안해야 함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 김한별 기자

극좌·극우, 뇌 꼭 닮았다 “선동영상 볼 때 비슷한 반응”
진보·보수 41명에 영상 보여주자

“선동 발언에 흥분, 뇌 반응 증폭”

‘킬 트럼프’ 총기난사에 19명 사상  27일총기 난사사건이 발생한 미국 미네소타주 미니애폴리

스의 수태고지 가톨릭학교 성당 앞에서 한 학부모가 생존한 아들을 끌어안고 있다. 총격으로 8세와 

10세 아동이 숨지고, 또 다른 아동 14명과 80대 3명을 포함해 최소 17명이 다쳤다. � [연합뉴스]

미국 상무부는 2분기 국내총생산

(GDP)이 3.3% 증가(직전분기 대비 연

율)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28일(현

지시간) 밝혔다.

이는 지난달 발표한 성장률 속보치

(3.0%)보다 0.3%포인트 상향 조정된 것

이다. 다우존스가 집계한 전문가 전망

치(3.1%)도 웃돌았다. 1분기 성장률 잠

정치(-0.5%)에 견줘 큰 폭으로 반등한 

수치다.

여기에는 수입 감소와 소비 증가가 영

향을 줬으며, 투자 감소가 일부 상쇄 효

과를 가져왔다고 상무부는 밝혔다.잠

정치는 속보치 추계 때는 빠졌던 경제

활동 지표를 반영해 산출한다.

� 정혜정 기자

프랑스에서 2000명이 넘는 어린이들이 

노숙 생활을 하고 있다는 발표가 나왔

다. 인권단체들은 ‘거리에서 숙소로’라

는 장기적인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유니세프 프랑스와 인권단체 연대활

동가연대(FAS)가 28일(현지시간) 공

개한 길거리 아동 현황 보고서에 따르

면 프랑스에서 최소 2159명의 어린이

가 잠잘 곳이 없어 길거리 생활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24년 발

표 때보다 6%, 프랑스 정부가 ‘노숙 아

동 제로’ 목표 달성을 약속한 2022년보

다 30% 증가한 수치다. 

단체들은 “수용 시설의 포화 상태와 

주택 위기가 겹치면서 많은 지역에서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며 “보

호자 없이 노숙하는 미성년자와 불법 

점거 주택이나 빈민가에서 생활하는 

이들은 집계되지 않아 실제 노숙 어린

이는 더 많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단체들에 따르면 지난해 프랑스에서

는 855명이 거리에서 사망했으며 이 가

운데 31명이 어린이였다. 단체들은 정

부가 사회 주택과 초저소득층을 위한 

주택 공급 계획을 포함한 장기적 주거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

였다.

아델린 아잔 유니세프 프랑스 대표

는 “매년 우리는 점점 더 많은 어린이

가 거리에서 잠을 자며 비인간적인 생

활 조건과 일상적 위험에 노출되는 현

실에 분노하고 있다”며 “오늘날 부족한 

것은 자원이나 전문성이 아니라 이런 

상황을 종식하겠다는 확고한 정치적 

의지”라고 비판했다.

파스칼 브리스 FAS 대표도 “이 지표

는 우리가 포기한 것들을 나타낸다"며 

"우리는 프랑스에서 아이들이 학교 끝

난 뒤 거리로 내몰리는 상황을 더 이상 

용납할 수 없다”고 규탄했다.

� 정혜정 기자

미국 2분기 성장률 잠정치 3.3%어린이 노숙인 수천명, 프랑스 무슨 일

‘핵이빨’ 마이크 타이슨(59·미국)을 

꺾은 유튜버 제이크 폴(28·미국)이 이

번엔 현역 복싱 챔피언과 맞대결을 펼

친다.

폴은 최근 자신의 소셜미디어(SNS)

를 통해 “세계복싱협회(WBA) 라이트

급 챔피언 저본타 데이비스(31·미국)와 

오는 11월 14일(현지시간) 미국 애틀랜

타 스테이트 팜 아레나에서 복싱 대결

을 벌인다”고 적었다. 

2090만 명 구독자를 보유한 유튜버 

겸 복서인 그는 지난해 11월 타이슨과 2

분씩 8라운드 대결을 벌여 심판 만장일

치 판정승을 거뒀다.

데이비스는 복싱 선배 타이슨의 설

욕을 위해 경기에 나서는 것으로 알려

졌다. WBA 라이트급 챔피언인 그는 

‘탱크’라는 별명을 가진 현역 최강 복서

다. 31전을 치러 30승(28KO)1무를 기

록 중이다. 

키 1m66㎝에 체중 61.2㎏급으로 폴

(1m85㎝, 86㎏급)과 차이가 큰데도 그

의 우세를 점치는 전문가가 많다. 폴이 

크루저급 14위 선수(12승1패)라는 점을 

고려해도 현역 챔피언을 상대하기엔 

역부족이라는 분석이다.�

� 피주영 기자 

타이슨 꺾은 유튜버, 무패 챔피언과 11월 대결

지난해 타이슨과 싸우는 유튜버 폴(오른쪽). 심

판 만장일치 판정승을 거뒀다.� [연합뉴스]



다음 달 3일 베이징에서 열리는 이른바 

중국의 전승절(戰勝節·항일 전쟁 및 

반파시스트 전쟁 승리 80주년 대회) 행

사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시

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 블라디

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처음으로 

한자리에 모인다.

      이재명 대통령의 방일 및 방미로 3

국 정상 간 연쇄 회담이 이뤄진 직후 

북·중·러 정상이 뭉치는 건 냉전 시대 

때 남방 삼각관계(한·미·일)와 북방 삼

각관계(북·중·소련) 간 대결 구도의 재

연으로, 한국은 그 한복판에 서게 됐

다.

　북·중 양국은 28일 김정은의 전승절 

행사 참석을 동시에 발표했다. 승전 80

주년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첫 기자회

견에서 훙레이(洪磊) 중국 외교부 부

장조리는 9·3 전승절 행사에 참석하는 

26명의 국가 정상을 발표하며 푸틴 다

음으로 김정은의 이름을 불렀다. 구체

적인 일정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으나 

이를 계기로 양자회담은 물론 북·중·

러 3국 정상회의가 열릴 가능성도 상

당하다.

　시 주석이 심혈을 기울인 행사에서 

김정은, 푸틴과 나란히 서 세를 과시하

는 건 중국이 북·러 간 ‘불량 동맹’과의 

거리두기를 끝내고 3국 연대의 구심점

으로 다시 부상한다는 의미로 볼 수 있

다. 미국과 관세 전쟁을 비롯해 사실상 

전 분야에서 대립 중인 중국으로서는 

결국 전통적인 ‘반미 우방’과 세를 규

합하는 게 이득이라고 판단한 결과로 

보인다.

　우크라이나 전쟁 종전을 둘러싸고 

트럼프와 줄다리기를 하는 푸틴 입장

에서도 이는 마찬가지다. 김정은도 종

전 이후 푸틴에게 ‘효용 가치’가 낮아

질 가능성에 대비해 다시 중국과 밀착

을 모색할 동기가 충분하다. 

     올 연말을 시한으로 정한 경제·군사 

발전 5개년 계획 목표 달성을 위해서도 

중국과의 경제협력은 김정은에게 필

수다.

　결국 북·중·러의 전략적 이해가 교

차한 지점이 바로 9·3 전승절이었다는 

분석이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대중 포위망이 좁혀지는 상황에서 

세를 규합하고 한반도에 대한 영향력

을 과시하고 싶은 중국, 중·러 정상 옆

에 서서 정치적 선전을 하고 싶은 북한, 

러·우 전쟁으로 인해 중국과의 관계 유

지가 필요한 러시아의 이해관계가 맞

아떨어진 결과”라고 분석했다.

　여기에는 이재명 정부가 출범 직후

부터 안정적 한·미·일 협력 발전 의지를 

밝힌 게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도 있다. 

3국 협력의 ‘약한 고리’였던 한·일 관계

가 견고해지자 한국을 견인하려 하는 

것보다는 북·중·러 간 연대로 대결 구

도를 가져가는 게 전략적으로 유리하

다고 판단했을 수 있다는 뜻이다.

� 베이징=신경진 특파원, 정영교·박현주 기자

김정은, 전
<내달  3일  베이징>

승절 간다 북·중·러 정상 첫집결
김, 베이징 전승절서 다자무대 데뷔

중·러와 ‘반미 연대’ 이해관계 일치

북·중·러 3국 정상회담 가능성도

일본 집권여당인 자민당이 조기 총재 

선거 여부에 대해 찬반 의사를 확인하

기로 하면서 일본 정국이 안개 속으로 

빠져들었다. 결과에 따라 이시바 시게

루(石破茂) 총리가 물러나게 될 수 있

는 상황이다.

참의원(상원) 선거 참패 책임론이 불

거지면서 사퇴론에 휩싸인 이시바 시

게루 일본 총리. AP=연합뉴스

28일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자민당 

총재 선거 관리위원회는 다음달 2일 예

정된 의원 총회를 거쳐 조기 총재 선거 

여부를 정하는 의사 확인에 들어간다. 

찬반 의사 확인은 서명과 날인을 한 서

면으로 한다. 제출 기한은 같은 달 8일

이다. 이시바 총리가 2027년 9월까지 

자민당 총재 임기를 남겨둔 상황에서 

조기 총재 선거를 위한 찬반 확인을 하

는 건전례 없는 일이다.

‘리콜 규정’으로 불리는 자민당 당

칙(제6조4항)에 따르면 소속 의원(295

명), 광역지자체 지부 대표자(47명) 등 

총 342명 가운데 반수(172명) 이상이 

찬성하면 총재 선거를 앞당겨 치를 수 

있다. 

 조기 선거를 요구하는 의원 이름은 

집계 후 공표된다. 지난 7월 참의원(상

원) 선거 참패 후 최근 일본 언론의 여

론 조사에서 이시바 정권 지지율이 반

등한 것으로 나타난 상황에서 ‘기명’ 

요구는 의원들에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일본 국민들에게 공개적으

로 ‘이시바 끌어내리기’에 찬성한 의원

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이런 배경 탓에 자민당 의원을 대상

으로 한 아사히 조사에선 찬반 여부를 

밝히지 않은 의원이 다수(225명)를 차

지했다. 아사히는 무응답을 선택한 의

원들이 대다수를 이룬 배경으로 이시

바 정권의 지지율 상승을 꼽았다. “그

만둘 필요가 없다는 의견이 많다는 점

도 드러내 (총재 선거를) 앞당겨 달라

고 요구하는 데 대한 거부감을 낳고 있

다”는 분석인 것이다. 이번 조사에서 

조기 총재 선거가 필요하다고 답한 의

원은 40명으로, 초선의원(5명)을 제외

한 35명 가운데 34명이 파벌 출신 인사

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상황에서 아소 다로(麻生太郞) 

전 총리(자민당 최고 고문)가 이끄는 

아소파가 눈길을 끌고 있다. 자민당 내 

대다수 파벌이 정치자금 스캔들로 해

체된 가운데 아소파만이 세력을 형성

하고 있어서다. 지난번 총재 선거에서 

아소파는 이시바 총리에 맞선 다카이

치 사나에(高市早苗) 전 경제안전보장

담당상을 지지했다.

아소 전 총리의 움직임도 심상치 않

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아소 전 총리는 

이날 우익 성향의 참정당 가미야 소헤

이(神谷宗幣) 대표를 약 30분간 만났

다. 지난해 중의원(하원) 선거에 이어 

올해 참의원 선거에서 참패하면서 자

민당은 ‘소수 여당’으로 전락했는데 참

정당과 정책 논의를 나눈 것으로 전해

졌다.

‘반(反)이시바’ 의원들의 움직임 역

시 가시화하고 있다. 교도통신은 옛 아

베파(아베 신조 전 총리가 주도한 파

벌)와 모테기 도시미쓰(茂木敏充) 전 

자민당 간사장이 이끈 옛 모테기파 의

원들은 최근 모임을 갖고 ‘과반 찬성’을 

위해 손을 잡기로 합의했다고 전했다.

� 도쿄=김현예 특파원

日자민당 ‘초유의 총리 리콜’ 투표 “덴마크인이 아동성범죄”… 여론조작한 간첩 정체
이시바, 9월 2일 운명의 날 올 초 그린란드 수도 누크에 수상한 외

국인 남성들이 모습을 드러냈다. 이들

은 그린란드의 정치인, 사업가, 일반 시

민들을 들쑤시고 다니며 비밀리에 정

보를 수집했다.

이 기간 소셜미디어(SNS)에선 그린

란드의 아픈 기억이 들춰졌다. 1960년

대 덴마크가 ‘사회 실험’이라며 그린란

드의 어린이들을 납치 및 성폭행했던 

사건이 다시 언급된 것이다. 당시 덴마

크는 4~9세의 그린란드 원주민인 이누

이트족 어린이 수십명을 덴마크인으로 

만들겠다며 납치했다. 비슷한 시기 산

아 제한을 명분으로 이누이트족 여성

들을 강제로 피임시켰던 사실도 논란

이 됐다.

27일 덴마크 공영방송 DR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와 관련된 미국인

들이 그린란드에서 스파이 활동을 했

다고 보도했다. 이들 미국인들은 트럼

프 행정부에 우호적인 주민, 반대하는 

주민의 명단을 작성했다. 주민들을 통

해 미국 언론에서 덴마크가 부정적으

로 비춰질 사례를 수집하기도 했다. ‘영

향력 공작(influence operation)’이라

는 일종의 여론 조작이다.

DR에 따르면 명단 작성을 주도한 미

국인은 공개 석상에서 트럼프 대통령

과 수차례 함께했던 인물이다. DR은 

이름을 공개하진 않았지만, 그가 “최근 

미국 안보 정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역할을 맡게 됐다”고 설명했다. DR은 

과거 트럼프 대통령과 일한 적이 있는 

다른 미국인 두 명도 그린란드를 정기

적으로 방문해 정보 당국의 관심을 끌

고 있다고 전했다.

덴마크 정부는 미국 대사 대리를 불

러 강력히 항의했다. 메테 프레데릭센 

덴마크 총리는 “미국이 보도 내용을 

부인하지 않고 있다. 이는 매우 심각한 

사안”이라며 “어떠한 내정 간섭도 용

납할 수 없다”고 했다. 덴마크 보안정보

국(PET)은 “그린란드는 여전히 (미국

의) 다양한 영향력 캠페인의 표적이 되

고 있다”며 “이는 그린란드와 덴마크 

간 불화를 조성하려는 목적에서다”라

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 동안 물과 석유, 

천연가스 등 자원이 풍부한 그린란드

를 향한 야욕을 숨기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집권 1기에 그린란드를 매입

하겠다며 덴마크와 충돌했는데, 재선

에 성공한 후에는 무력 사용도 불사하

겠다고 말했다.

그린란드를 겨냥한 공작의 배후에 

트럼프 대통령이 있는 것일까. 의심스

러운 활동을 벌인 미국인들의 배후가 

누구인지는 아직 알려진 바는 없다. 미

국 정부는 이번 사건에 “개인의 행동”

이라며 선을 그었다. 

덴마크 주재 미국 대사관은 “미국인 

개인은 그린란드에 대해 이해관계를 

가질 수 있다. 미국 정부는 개인의 행동

을 통제하거나 지시하지 않는다”고 반

박했다. 

다만 월스트리트저널(WSJ)는 지난 

5월 미 정보당국에 그린란드와 덴마크 

내에서 미국의 편입 목표를 지지하는 

인물을 파악하라는 지시가 내려졌다

고 보도했다.

이날 프레데릭센 총리는 옌스 프레

데리크 니엘센 그린란드 총리와 공동 

성명을 내고 과거 그린란드 여성을 상

대로 저지른 강제피임 조치에 대해 공

식 사과했다.

� 장윤서 기자 

지난 3월 15일 그린란드 누크에서 시위대가 "우리는 판매 대상이 아니다"라고 쓰인 슬로건을 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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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ng Lee  
korean speaking salesman

www.saffordbrownhyundaifairfax.com

새포드 브라운
현대 페어팩스703-352-0444

10925 Fairfax Blvd., Fairfax, VA 22030

새포드 브라운 현대 페어팩스

Hyundai Getaway 
Sales Event!

모든 뉴 새포드 브라운 현대 자동차는 미국 최고 수준의 10년 10만마일 무상 서비스와 

Owner  Aassurance가 지원됩니다. 페어팩스 블루버드에 위치한 SAFFORD BROWN 

HYUNDAI FAIRFAX를 방문하세요. 703-352-0444   
SAFFORDBROWNHYUNDAIFAIRFAX.COM

2025 Palisade : 0% APR for 60 months plus No Payments for 90 days 
2025 Santa Fe : 0% APR for 60 months plus No Payments for 90 days 
2025 Santa Fe Hybrid : 0% APR for 60 months plus No Payments for 90 days 
2025 Ioniq 5 : 1.99% APR for 60 months 
2025 Ioniq 6 : 0% APR for 48 months

더위에 지치기 쉬운 8월~
현대차와 함께 떠나는 

시원한 여름!

2025 펠리세이드, 2025 산타페, 2025 산타페 하이브리드,
2025 아이오닉 5, 2025 아이오닉 6

* Disclaimer: For well-qualified buyers on approved credit through Hyundai Motor Finance. Not all customers will qualify. Higher finance rates apply for buyers approved for credit with lower credit ratings. Subject to standard Hyundai Motor Finance credit 
   approval guidelines and policies. Offer may not be combined with other special offers except where specified. Offer ends 09/02/2025



“북한 노동당 총서기, 국무위원장 김정

은.”

　28일 오전 베이징 메이디야 호텔에 

마련된 9·3 승전 80주년 기자회견장. 훙

레이 중국 외교부 부장조리가 블라디

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 이어 김 위

원장의 이름을 말하자 현장의 내외신 

기자들은 일제히 “와!”를 외쳤다. 시

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초청에 응한 26

개국 정상 가운데 예상 밖의 손님이라

는 반응이었다.

　중국은 두 차례의 대규모 홈그라운

드 외교로 미국 견제에 나선다. 지난 15

일 알래스카에서 열린 미·러 정상회담

에 그동안 촉각을 곤두세우던 중국이 

역대 최대인 22개국 정상이 참가하는 

톈진 상하이협력기구(SCO) 정상회담

과 26개국 정상을 초대한 9·3 전승절 열

병식을 연이어 개최한다.

　특히 중국은 김 위원장과 함께 나렌

드라 모디 인도 총리를 초대하는 데 공

을 들였다. 왕이 외교부장이 지난주 직

접 인도를 방문해 2018년 칭다오 SCO 

정상회담 이후 7년 만에 중국을 방문

하는 모디 인도 총리와 만나 톈진 SCO 

회담 준비 상황을 설명했다.

　이날 북한 신의주와 연결된 북중우

의교를 마주 보는 단둥의 중롄 호텔은 

외국인의 리버뷰 객실 예약을 금지한

다고 공지했다. 이에 따라 김 위원장과 

수행원들은 1호 열차를 이용해 베이징

을 방문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이날 외신들은 김 위원장 열병식 참

석의 배경을 집중 조명했다.

　영국 BBC방송은 북한 지도자가 중

국의 전승절 열병식에 모습을 드러내

는 것은 1959년 이후 66년 만이라며 

“획기적”이라고 평가했다. 미국 CNN

방송은 시 주석의 초청 명단 최상단에 

푸틴 대통령과 김 위원장이 올라 있다

며 “독재정권 지도자 세 명이 천안문 

성루 위에서 단결 의지를 드러낼 무대”

라고 짚었다. 반(反)서방 주요 동맹국

들의 단결을 과시할 것이란 관측이다.

　최근 군사 협력으로 러시아와 밀착

해 온 북한이 소홀했던 중국과의 관계 

개선 의지를 드러낸 것이란 해석도 내

놨다. 뉴욕타임스는 “26개국 정상들

이 모이는 외교 무대에서 김 위원장이 

처음 데뷔할 기회를 얻었다”고 짚었다. 

블룸버그는 브루킹스연구소의 패트리

샤 M 김 연구원을 인용해 “김정은은 

2019년 이후 시 주석을 직접 만나지 못

했고, 푸틴과의 밀착으로 냉각된 북·중 

관계를 새롭게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

했다. 일본 요미우리신문은 “시 주석이 

위신을 걸고 김 위원장을 초청한 것은 

북·중 관계를 획기적으로 개선하려는 

의도”라고 했다. �신경진 특파원, 한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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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김정은 중국 방문, 미리 알고 있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다음 달 3

일 열리는 중국 전승절에 참석한다는 

사실을 대통령실은 미리 파악하고 있

었다고 28일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밝혔다.

　강 실장은 기자간담회에서 중국이 

김 위원장을 포함한 전승절 80주년 기

념행사 열병식 참석자 명단을 이날 발

표한 것에 대해 “관계기관을 통해 (김 

위원장의 방중 계획을) 알고 있었고, 

오늘 발표될 것이라는 얘기도 아침에 

보고받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강 실장

은 특히 “이번 한·미 정상회담도 이런 

일의 영향을 기본으로 받았다”며 “(회

담에서 논의가) 잘된 부분들에 대해 이 

흐름의 연장선에서 해석해 볼 여지가 

있다”고 부연했다.

　이에 대해 외교통인 여권 인사는 “이

번 방중은 김 위원장이 국제무대에 오

르는 신호탄”이라며 “한·미 정상회담

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큰 관심을 보인 

북·미 정상 간 대화 재개에 대한 긍정적 

서막이기도 한 것”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의 방중은 한·미 정상회담에서

도 공유됐을 가능성이 있다”란 말도 덧

붙였다.

　이 대통령은 지난 25일 생중계된 한·

미 정상회담에서 트럼프에게 “한반도

에도 평화를 만들어 달라. 김정은도 만

나 달라”며 10월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

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

의에서 두 사람 간의 만남을 추진하자

고 제안했다. 이에 트럼프는 “추진하겠

다. 올해 만나고 싶다”고 화답했다.

　정치권의 시선은 이번 전승절에 한

국 대표로 참석하는 우원식 국회의장

이 김 위원장과 접촉할 수 있을지에 쏠

리고 있다. 당초 중국 측은 이 대통령의 

참석 의사를 타진했으나, 한국은 한·미 

정상회담에 미칠 영향 등을 고려해 국

가 의전 서열 2위인 우 의장의 참석으

로 ‘급’을 조정했다. 훙레이 중국 외교

부 부장조리는 이날 26개국 정상급 참

석자들을 먼저 발표한 뒤, 의회 대표 및 

부총리급이 참석하는 나머지 6개국 중 

우 의장의 이름을 가장 먼저 호명했다.

　두 사람의 만남 가능성에 대해선 여

권 전망이 엇갈린다. 여권 고위 관계자

는 “우 의장은 이전에 김 위원장과 술

도 한잔 한 적이 있는 사이”라며 “행사

장에서 만난다면 인사를 나눌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우 의장은 2018년 4월 남북 정상회담 

때 여당 원내대표 자격으로 판문점 평

화의집에서 열린 환영만찬에 참석해 

김 위원장과 인사를 나눈 적이 있다.

　반면에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여당 의원은 “북이 만남에 응할 리 없

을 것”이라며 “북·중, 북·중·러 간 대화

가 목적이기 때문”이라고 했다.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이 최근 “우리 국

가의 외교 상대가 될 수 없다”며 한국

을 ‘가장 적대적 국가’로 규정하고 있는 

것도 이 같은 전망에 힘이 실리는 배경

이다. 

     박원곤 이화여대 교수는 “시진핑 중

국 국가주석의 양쪽에 블라디미르 푸

틴 러시아 대통령과 김 위원장이 서게 

될 것이다. 그 근처로 우 의장이 못 들

어오게 할 것”이라고 봤다. 

　� 윤지원·하준호 기자

강훈식 “오늘 발표될 것도 사전인지

한·미회담, 이런 일들에 영향 받아”

‘탈
<脫>

 안미경중’에 맞선 북·중·러  북·미회담 가능성 낮아지나

정부는 한·미 정상회담 전 외교 채널 

등을 통해 김정은의 전승절 참석 사실

을 이미 인지했다고 한다. 

     이번 정상회담을 앞두고 한때 취소 

언급까지 나올 정도로 통상 등에서 이

견이 심했는데, 북·중·러 정상이 전승

절에 모인다는 사실을 파악한 한·미가 

동맹의 공고함을 보여주기 위해 결국 

성공적으로 회담을 마무리한 것일 수 

있다.

　이 대통령이 방미 중 안미경중(安美

經中·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에 의존)

의 ‘종언’을 고하는 등 선명한 대중 메시

지를 낸 것 역시 같은 맥락일 수 있다.

　김정은 입장에서 이번 전승절 참석

은 국제 다자 무대 데뷔전이 된다. 기존

에 중국과 러시아, 싱가포르, 베트남 

등을 찾은 적이 있지만 모두 단독 방문

이었다. 

  김정은이 ‘최고지도자는 다자 무대

에 서지 않는다’는 관례를 깨고 전승절

에 참석하기로 한 건 ‘뒷배’ 러시아의 

비호 등을 업고 외교적 자신감을 키웠

다는 방증으로 볼 수 있다.

　이번 전승절에는 북한과 러시아 외

에도 캄보디아, 베트남 등 모두 26개국 

정상이 전승절에 참석한다. 김정은 입

장에서는 이들로부터 한꺼번에 ‘핵보

유국 북한’의 정당성을 인정받는 결과

를 노릴 것으로 관측된다. 또 중국이 

이에 화답해 오는 10월 10일 노동당 창

건 80주년 행사에서 고위급 인사를 보

낸다면 김정은은 대내외적 건재를 과

시할 수 있다.

　홍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관영매체를 통해 자신들의 입장을 담

화로 내놓는 수준의 외교전을 펼쳤던 

김정은이 직접 ‘메인 플레이어’로 등판

해 역할을 하겠다는 신호를 발신한 것

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앞서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은 지난 

19일 외무성 주요 국장 협의회에서 “우

리 국가를 중심으로 전개되는 지역 외

교무대”를 언급하며 역내 외교전을 예

고하기도 했다.

　박인휘 이화여대 교수는 “김정은이 

첫 다자회의 데뷔를 통해 정상 국가로

서의 정체성을 확보하고, 동시에 반서

방 진영인 ‘글로벌 사우스’ 안에서 북

한의 외교 공간을 찾으려는 시도로 보

인다”며 “이는 북한 내부적으로 남북

을 ‘적대적 두 국가’로 규정, 개별 국가

로 분리하려는 시도와도 맞닿아 있다”

고 말했다.

　결과적으로 한·미 정상이 지난 25일

정상회담에서 각기 ‘페이스메이커’와 

‘피스메이커’를 자처하며 북한에 대화

를 제안했으나, 김정은은 이를 거절하

고 중국과 러시아를 선택한 게 됐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

는 “김정은의 이번 방중 결정은 남북관

계 개선이나 북·미 정상회담 가능성을 

더 줄이는 상징적인 신호”라고 말했다. 

� 베이징=신경진 특파원, 정영교·박현주 기자

북·중·러 정상, 전승절 참석 의미는 

중 ‘북·러 불량동맹’ 거리두기 끝내고

대미견제 ‘3국 연대’ 다시 구심점 돼  

북, 핵보유 정당성 확보 노릴 듯

북·중·러 3국 정상이 내달 3일 베이징에서 열리는 이른바 중국의 전승절(戰勝節·항일 전쟁 및 반파시

스트 전쟁 승리 80주년 대회) 행사에서 처음으로 한자리에 모인다. 왼쪽부터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연합뉴스]

단둥호텔 외국인 리버뷰 객실 금지

중국 상하이협력기구 회담에 22개국

전승절 열병식엔 26개국 정상 초청

두 차례 ‘안방외교’로 미국 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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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보이스피싱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했다. 보이스피싱에 이용된 전화

번호는 신고 접수 10분 안에 차단하고, 

24시간 운영되는 통합대응단을 신설

한다. 금융회사가 피해액을 배상하도

록 하고, 이동통신사에도 휴대전화 판

매점·대리점의 불법 개통 관리·감독 의

무를 지우기로 했다. 보이스피싱이 인

공지능(AI)·딥페이크를 활용하는 등 

단순 사기에서 정교한 첨단 범죄로 진

화한 데 따라 내놓은 특단의 조치다.

　28일 ‘범정부 보이스피싱 대응 TF’ 

회의에서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마련한 

종합 대책이 공개됐다. 지난 6월 5일 이

재명 대통령이 첫 국무회의에서 보이

스피싱 관련 대책을 주문한 지 두 달여 

만에 나온 조치다. 이 대통령은 지난 21

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도 보이스피싱

을 재차 언급하며 “사람 살리는 금융 

정책”을 촉구했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보이스피

싱 피해액은 전년의 2배에 가까운 8545

억원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올

해도 1~7월 7766억원에 달해, 이 추세

대로면 연말엔 1조원을 돌파할 전망이

다. 경찰청 관계자는 “지난해 같은 기

간 대비 발생 건수로는 25.3%, 피해액

으로는 두 배 가까이 늘었다”며 “개인 

예방만으로는 범죄를 막을 수 없는 시

대”라고 말했다.

다음 달 출범하는 ‘보이스피싱 통합

대응단’은 상주 인력을 137명으로 두

고, 연중무휴 24시간 체제로 운영하기

로 했다. 이를 통해 범죄에 이용된 전

화번호는 10분 안에 긴급 차단될 수 

있게 체계를 마련한단 계획이다. 외국

인 여권으로 개통할 수 있는 휴대전화

를 기존 2회선에서 1회선

으로 줄이고, 해외 발신

=번호를 국내 번호로 위

장하는 사설 중계기의 제

조·유통·사용도 금지한다. 

경찰청에 따르면, 외국인 명

의 대포폰은 2022년 7295

건에서 지난해 7만1416

건으로 폭증했다. 정부 

관계자는 “이 중 상당수

가 범죄와 관련 있을 것

으로 추정되는 만큼 근

본적인 차단책을 생각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금융회사의 과실 유무와 상관없

이 피해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의무적

으로 배상하는 ‘무과실 배상책임제’

를 법제화한다. 지난해부터 금융회사

들은 ‘비대면 금융사고 책임분담 기준’ 

등을 토대로 피해액을 자율적으로 배

상했다. 하지만 비밀번호가 위·변조되

거나 제3자가 피해자 계좌를 활용해 

송금·이체한 경우에만 해당돼 고령의 

피해자가 범죄자에게 속아 직접 돈을 

보낸 경우 등엔 구제받지 못했다. 허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으

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5년부

터 지난 3월까지 10년 동안 보이스피싱 

피해 규모는 2조8281억원에 달했지만 

이 중 피해자가 환급받은 금액은 7935

억원(약 28%)에 불과했다.

　당국은 올해 안에 ‘통신사기피해환

급법안’을 입법한다는 계획이다. 권대

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FDS(이상거래

탐지시스템) 등 전문성·인프라를 갖춘 

금융회사가 책임감을 지니고 체계적·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알뜰폰사를 포함한 이동

통신사는 판매점·대리점을 지속해서 

모니터링하고, 특정 지점에서 외국인 

가입자가 급증하는 등 이상 징후가 포

착될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신

고해야 한다. 휴대전화 판매점·대리점

이 일부러 또는 중과실로 휴대전화를 

불법 개통한 경우, 통신사는 곧바로 계

약을 해지한다는 내용의 ‘원스트라이

크 아웃’ 제도도 예고했다. 통신사가 

관리 의무를 소홀히 해 불법 개통, 개

인정보 유출 등이 반복해서 일어나면 

정부는 해당 통신사에 대해 영업 정지, 

등록 취소 같은 강력한 제재를 부과하

기로 했다. 등록제로 운용되는 알뜰폰

회사 역시 대포폰 등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진입 요건을 강화하는 방안도 추

진 중이다. 

　영국은 2019년부터 피해자에게 중과

실이 없으면 은행이 전액 보상한다는 

내용의 ‘사기 피해 환불제도’를 준비해 

2023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싱가포르

는 금융사뿐 아니라 통신사에도 책임

을 부과한다.

　그러나 기업들은 배상책임을 과도

하게 지거나, 도덕적 해이 문제 등이 일

어날 수 있다고 우려한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소비자가 명백히 잘못한 경

우에도 은행에 책임을 지울 것이냐”며 

“월평균 1000억원 규모의 피해가 발생

하는데, 이를 은행이 책임진다면 금리

나 수수료에 전가될 수밖에 없는 구조”

라고 말했다.

  한 통신사 관계자는 “국내 통신 3사

들은 AI를 접목해 보이스피싱·스미싱

을 막을 기술을 연구하고 있다”며 “불

법 개통도 알뜰폰사 외엔 비율이 높지 

않은데 처벌 위주의 제재만 나왔다”고 

말했다. 정부는 금융·통신업계 등과 충

분히 논의한다는 방침이다.

　이 밖에 대검찰청은 보이스피싱 범

죄 조직원이 상위 조직원을 제보할 경

우 형을 감경·면제하는 ‘사법협조자 형

벌감면제도’를 도입한다. 법무부는 “형

법상 사기죄의 법정형을 상향하고, 범

죄 수익을 몰수·추징하기 위한 보이스

피싱 관련 법률 개정도 추진한다”고 밝

혔다.� 김선미 기자 

24시간 대응, 피싱번호 10분내 차단

불법개통 반복 땐 이통사 영업정지

보이스피싱 피해 곧 1
<올해  예상>

조, 금융사 배상 추진
보이스피싱 피해 ‘1조원’ 시대

1만4707건 (25.3%↑)

7766억원
(98.7%↑) 1조원 이상

37만여 건

7935억원 (28% 불과)

55만3000여 개

2조8281억원

최근 10년간 보이스피싱 피해 규모
올해 1~7월, (  )는 전년 대비, 자료: 경찰청

피해 건수

피해 금액 올해 총 예상 피해 금액

지급정지 계좌

피해 금액

피해 건수

환급 금액

자료: 허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금융감독원(2015년~올해 3월)

외국인 여권 1개로
휴대전화 2회선 개통

1회선으로 제한해
대포폰 유통 차단

신고대응센터 평일 주간
운영, 안내 위주 

24시간·365일 운영
10분 이내 긴급차단

금융사 고객 보호 의무 미흡 피해액 배상 책임 법제화

휴대전화 불법개통
통신사 제재 없음

통신사 영업취소 제재
대리점 원스트라이크 아웃

보이스피싱 근절 종합대책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위)가 

지난 27일 열린 제18회 전체회의에서 

SK텔레콤에 과징금 1347억9100만원

과 과태료 960만원을 부과하는 내용의 

제재처분을 의결했다. 

  정부가 집중 조사 태스크포스(TF)

를 꾸려 이번 사태를 조사한 결과, SK

텔레콤은 LTE·5G 서비스 전체 이용자 

2324만4649명의 휴대전화번호 등 25

종의 정보를 유출했다.

　해커는 4년 전부터 SK텔레콤 내부

망에 침투해 악성 프로그램을 설치하

고 홈가입자서버(HSS·가입자의 이동

통신망 접속을 위한 인증시스템) 데이

터베이스에 저장한 이용자의 개인정

보를 외부로 유출했다. 해커가 장기간 

SK텔레콤 내부망을 제집처럼 드나든 

건 SK텔레콤의 허술한 보안 수준이 영

향을 미쳤다. 핵심 서버인 HSS에는 별

도 암호조차 설정돼 있지 않았다. 고학

수 개인정보위 위원장은 “SK텔레콤의 

개인정보보호 관리·감독은 꽤 오래 전

반적으로 매우 허술한 상태를 유지하

고 있었다”고 말했다.

　SK텔레콤은 이런 사태를 미연에 방

지할 기회도 스스로 놓쳤다. 3년 전 해

커가 HSS 서버에 접속한 사실을 확인

했지만, 제대로 점검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SK텔레콤의 개인정보보호

책임자(CPO)는 개인정보 처리 실태조

차 파악하지 못하는 허수아비였다.

　이에 따라 개인정보위는 SK텔레콤

에 과징금 1347억9100만원을 부과했

다. 개인정보위가 2020년 출범한 이래 

역대 최대 규모의 과징금이다. SK텔레

콤은 “당사 조치·입장을 충분히 소명

했음에도 결과에 반영되지 않아 유감”

이라며 “무거운 책임감을 갖고 고객정

보 보호 강화를 위해 만전을 기할 것”

이라고 밝혔다.

　개인정보위는 960만원의 과태료도 

부과했다. 이용자에게 해킹 사태를 늑

장 통지해서다. SK텔레콤은 지난 4월 

19일 고객정보 외부 전송 사실을 확인

했지만, 지난달 28일에야 ‘유출 확정’을 

통지했다. 법령상 72시간 이내에 이용

자에게 유출 사실을 통지해야 한다.

　고학수 위원장은 “매우 중대한 유심 

정보를 국민의 절반이 이용하는 통신

사가 관리를 잘못해 유출했다”며 “이

번 사건을 계기로 대규모 개인정보를 

보유·처리하는 사업자들이 관련 예산·

인력의 투입을 필수 투자로 인식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

� 문희철·김남영 기자 

2324만명 최악 해킹사고, SKT 과징금 1347억 역대 최대
개인정보위원회 제재처분 의결

“개인정보 관리·감독 매우 허술”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동결했다. 섣

부르게 금리를 낮췄다가 집값이 오를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올해 실질 

국내총생산(GDP) 증가율 전망치는 

0.9%로, 0.1%포인트 올렸다.

　28일 한은 금융통화위원회는 통화

정책방향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연 

2.5%로 유지하기로 했다. 지난달에 이

어 두 달 연속 ‘멈춤’ 버튼을 눌렀다. 이

창용 한은 총재는 “정부의 가계부채 대

책의 영향으로 수도권 주택시장 과열

이 진정되고 가계부채 증가 규모도 축

소됐지만, 서울 일부 지역에서는 높은 

오름세가 이어지는 등 안정화 속도가 

더딘 편”이라며 “금리를 동결해 주택

시장의 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를 안정

시킬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원으로 묶

은 정부의 6·27 규제 이후 시장은 관망

세로 돌아섰다. 하지만 기대 심리는 다

시 살아나기 시작했다. 한은 조사에서 

이달 주택가격전망 소비자동향지수

(CSI)는 111로 집계됐다. 이 지수가 100

을 넘으면 1년 뒤 집값이 오를 것으로 

보는 응답자가 더 많다는 건데, 한 달 

만에 2포인트 반등했다.

　이와 관련해 이 총재는 “한은이 금

리로 집값을 잡을 수 없다”고 선을 그

었다. � 박유미·김남준 기자 

저성장 전망에도 오르는 집값  한은, 또 금리 2.5% 동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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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이재명 정부 첫 정기국회를 앞두고 열린 더

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워크숍에서는 전날까지 고

조됐던 긴장감은 찾아볼 수 없었다. 전날 ‘검찰개

혁’에 대한 이견으로 민형배 당 검찰정상화특위 

위원장이 “좀 너무 나간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라고 정성호 법무부 장관을 공개 저격했고, 이날 

당정 이견이 다시 불거질지가 관심사였다.

　오후 3시쯤 행사장에 도착한 정 장관은 ‘중대범

죄수사청(중수청)을 법무부 산하에 둬야 한다는 

의견에 변화가 없나. 당정 이견이 있나’라는 질문

에 “이견은 없다”며 “입법 주도권은 정부가 아닌 

당이 갖고 있고, 당 결정을 잘 논의해 따라갈 것”

이라고 말했다. 지난 25~26일 국회에서 “중수청·

경찰·국가수사본부가 행안부 밑으로 들어가면 1

차 수사기관 권한이 집중된다”고 한 것에 비하면 

몸을 낮췄다.

　정 장관은 정청래 대표가 “어려운 발걸음을 하

셨다”며 인사를 건네자 “과천(법무부)보다 여의

도(국회)가 훨씬 편하다. 난 여의도가 익숙하다”

고 손을 맞잡으며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연출했

다. 상임위별 토론 뒤엔 “민형배 의원 발언도 기

분 나쁘지 않다. 함께 이재명 대통령 만들기 위해 

애썼는데, 내가 그리 속 좁은 사람인가”라고 반

문했다.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당정 이견을 “자

연스러운 과정”이라고 평했다. 정청래 대표는 “당

정대가 원팀, 원보이스로 굳게 단결해서 함께 나

아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법사위원들은 토론 뒤 브리핑에서 “검

찰개혁 4법에 대해 정 장관과 논의한 결과, 당정이 

충분히 논의해 이견이 없도록 정리하기로 결의했

다”고 밝혔다. 이들은 또 “내란 특별재판부를 신

속하게 설치해야 한다고 결의했다”고 밝혔다. 김

용민 의원은 전날 법원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한 것을 거론하며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있을 수도 없는 일”이라며 “내란 

재판을 진행하는 지귀연 부장판사도 국가적으로 

중차대한 재판을 담당할 자격 없다”고 말했다.

　민주당 정책위는 검찰 개혁과 관련해선 ‘검찰

청 폐지법, 공소청 설치운영법, 중대범죄수사청 

설치운영법’을 공식화해 일단은 검찰청 명칭은 

없애는 쪽에 무게를 뒀다. 인천 파라다이스시티 

호텔에서 열린 이날 행사에는 김민석 국무총리 

등 국무위원들을 포함해 의원 166명 전원이 참석

했다. 대통령실에서는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

장, 김용범 정책실장, 하정우 AI미래기획수석 등

이 현장을 찾았다.� 한영익 기자 

9월 정기국회를 앞두고 28일 열린 국민의힘 국회

의원 연찬회에서 “죽기를 각오하고 싸우겠다”는 

대여 투쟁 구호가 이어졌다. 하지만 특강 강연자

로 나선 정치학자는 “(이대로는) 수도권 선거가 

불가능하다”고 쓴소리를 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부터 1박 2일 일

정으로 인천에서 개최된 연찬회에서 “이재명 정

권의 국가 허물기와 실정을 막아내기 위해 우리

가 투쟁하고 혁신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연

찬회는 가죽을 벗기고 희생을 통해 혁신을 이루

겠다는 다짐을 하는 자리”라며 “이재명 정권과 

싸우기 위해 전쟁터로 나가는 출정식”이라고 강

조했다. 국민의힘이 야당이 된 후 처음으로 맞는 

정기국회를 앞두고 이날 열린 연찬회는 ‘대여 투

쟁’이 핵심 구호였다. 신임 지도부를 비롯한 소속 

의원은 9월 정기국회 일정 보이콧 장외 투쟁 

더불어민주당 독주 법안 대응 등 투쟁 로드맵

을 논의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개회사에서 “범

죄자 대통령에 범죄자 국무총리, 장관 후보자를 

보니 투기·갑질·표절·음주운전 등 심각한 상황”

이라며 “(최교진 교육부 장관 후보자와 원민경 여

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포함해 어

떻게 대여 투쟁을 할 것인지 깊이 있게 논의해달

라”고 당부했다.

　장 대표는 “국민의힘 추천 몫인 국가인권위원

을 부결시키는 모습을 보면 여당은 협치 의지가 

없는 것”이라며 “국회 안에서 국민을 설득하는 

게 효과적인지 고민할 수밖에 없다”고도 했다. 전

날 인권위원 선출안 부결 사태로 국회 상임위원

회 보이콧을 선언한 국민의힘은 9월 정기국회 전

면 보이콧과 함께 장외 투쟁에 나설 가능성까지 

열어놓고 있다.

　이날 국민의힘은 5선의 나경원 의원에게 법사

위 간사를 맡겼다. 대개 재선 의원이 맡는 상임위 

간사를 나 의원에게 맡긴 건 법사위원장을 맡은 

추미애(6선) 민주당 의원의 대항마 성격이 짙다.

　당초 우려됐던 ‘찬탄’(탄핵 찬성)과 ‘반탄’(탄

핵 반대) 진영 간 갈등은 연찬회에서 노출되지 않

았다. 다만, 연찬회에 앞서 장 대표가 4선 이상 중

진 의원과 진행한 간담회에선 “분열과 갈등을 일

으킬 수 있는 요소를 극복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

왔다고 한다.

　연찬회 특강에 나선 박명호 동국대 정치외교

학과 교수는 “당심과 민심의 괴리를 좁히지 않으

면 수도권 선거는 불가능하다”며 “새 지도부가 중

장기 로드맵을 갖고 긴 호흡으로 (보수 가치 재정

립을)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규태 기자 

“당정대는 원팀·원보이스”

 검찰개혁 갈등 숨고르기

“죽을 각오로 정권과 싸울것”

야당, 9월 국회 보이콧 검토
국무위원 출동한 민주당 의원 워크숍

정성호 “기분 안 나빠, 난 속 좁지 않다”

법사위원들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를”

‘대여투쟁’ 출정식 된 국민의힘 연찬회

“분열 극복을” 찬탄·반탄 갈등 노출 안 돼

‘추미애 법사위’ 야당 간사에 5선 나경원

정청래 대표(앞줄 왼쪽 넷째) 등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28일 열린 워크숍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 전민규 기자 장동혁 대표(앞줄 왼쪽 셋째) 등 국민의힘 의원들이 28일 열린 국회의원 연찬회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이 28

일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구속

영장을 청구했다. 김건희 특검을 포함

해 3대 특검 통틀어 첫 현역 국회의원

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다.

　특검팀은 이날 오후 윤영호 전 통일

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1억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권 의원에 

대해 서울중앙지법에 구속영장을 청

구했다. 앞서 윤 전 본부장은 2022년 1

월 5일 권 의원과 여의도 모처에서 식

사를 마친 뒤 “총장님, 오늘 드린 것은 

후보님을 위해 요긴하게 써달라”고 메

시지를 보낸 것으로 파악됐다.

　특검팀은 윤 전 본부장의 다이어리

에서 ‘큰 거 1장 support’ ‘권성동 오찬’

이란 메모도 확보했다. 또 윤씨의 아내

인 이모씨 휴대전화에서 현금다발이 

담긴 상자 사진도 발견했다. 이씨는 통

일교 세계본부 재정국장이었다. 통일

교 차원에서 윤 전 본부장을 통해 권 

의원에게 현금이 전달됐을 것으로 의

심하는 이유다.

　권 의원은 전날 13시간 조사에서 진

술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았지만 윤 전 

본부장을 만났다는 사실을 인정했을 

뿐 혐의는 부인했다. 

　특검팀은 권 의원의 증거인멸 가능

성을 염두에 두고 신속하게 신병확보

에 나섰다고 한다. 권 의원이 지난해 12

월 중순 이후부터 윤 전 본부장과 여러 

차례 보좌관 명의 차명폰을 통해 연락

한 정황이 드러나면서다.

　권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실로 부당

한 정치 표적 수사”라면서도 “저는 불

체포특권 뒤에 숨지 않겠다. 과거에도 

내려놓았듯, 이번에도 스스로 포기하

겠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별도로 이날 오전 이배용

(78)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의 서울 마

포구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에게 고가의 금거북이를 

선물하고 장관급인 초대 국가교육위원

장에 임명됐다는 의혹에 따른 강제 수

사다. 특검팀은 앞서 윤 전 대통령의 자

택, 처가 등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 이 

위원장이 건넨 금거북이와 편지 등을 

발견했다고 한다.� 전민구·이찬규 기자 

‘큰거 1장’ 통일교 1억 수수 혐의

권 “표적수사, 불체포특권은 포기”

특검, 권성동 영장 청구  현역의원으론 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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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말 바루기

우리말에서 가장 헷갈리는 것 가운데 하나

가 ‘-박이’와 ‘-배기’다. 다음 예문에서는 ‘-

박이’와 ‘-배기’ 중 어느 것이 맞는 말일까?

  “감기 몸살로 집에만 있다가 두 살(박이/

배기) 아이와 간만에 꽃구경 나왔다.” “귀

여운 점(박이/배기) 강아지와 동네 산책로

에 꽃놀이 왔다.”

  결론부터 얘기하면 각각 ‘두 살배기’ ‘점

박이’가 맞는 말이다.

  ‘-배기’는 어린아이의 나이를 나타내는 

명사구 뒤에 붙어 그 나이를 먹은 아이의 

뜻을 더하는 접미사다. ‘세 살배기’ ‘다섯 살

배기’처럼 쓰인다. 첫 번째 예문에서도 이런 

의미로 사용됐으므로 ‘두 살배기’가 맞는 

말이다. ‘-배기’는 ‘나이배기’처럼 그것이 

들어 있거나 차 있음을 더하는 말로도 사

용된다. ‘-배기’는 또한 ‘공짜배기’ ‘대짜배

기’ ‘진짜배기’와 같이 그런 물건의 뜻을 더

하는 말로도 쓰인다.

  ‘-박이’는 무엇이 박혀 있는 사람이나 짐

승 또는 물건이라는 뜻을 더하는 접미사다. 

‘네눈박이’ ‘차돌박이’ ‘금니박이’ ‘덧니박

이’ 등이 이런 예다. 위의 둘째 예문에서도 

등에 점이 박혀 있는 강아지를 가리키는 것

이므로 ‘-박이’가 붙은 ‘점박이’가 옳은 말

이다. ‘-박이’는 무엇이 박혀 있는 곳이라는 

뜻을 더하거나 한곳에 일정하게 고정돼 있

다는 뜻을 더하는 접미사로도 사용된다.

두 살박이 vs 두 살배기

독자 참여를 기다립니다

한인커뮤니티를 위한 제언, 신문을 보고 느

낀 점, 문예작품, 독자투고 등 여러분의 다

양한 의견을 기다립니다. 워싱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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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3, 화2,5, 차고1, 1,778sqft, 
Rt29, Rt66, Giant, 
Gateway 
Shopping mall 

방 3, 화2.5, 차고1, 
Hmart인근, 

29/Braddock/28,66

*센터빌 중심 성업중 미장원 은퇴 , 
  NEW HVAC, 좋은 조건, 최근 리모델링,
*게인스빌 성업중 미장원 렌트 $3,300/m,
 1300sqft, 29/66, 7-11옆

게인스빌 레이크 매나사스 
Stonewall Golf Club 내 
럭셔리 싱글

센터빌 벽돌타운 

게인스빌 골프 싱글 $1,060,000

$589,000애난데일 싱글 $699,000

게인스빌 콘도 $425,000

2012년, 방, 화3.5, 최고 학군, 
RT267/50/28/607, 
덜러스 공항

애쉬번 타운 $670,000

방3, 화2.5, 차고1, 좋은학군 /동네, 
전부 업그레이드, 
RT1/95/234 

우드브리지 싱글 $639,000

2014년, 방3, 화2.5, 차고2, 방1, 화1, 1/2 층 오픈 loft1 835sqft, 
전부 리모델링, 마루 RT50/606, 

Dulles Airport, RT28

사우스라이딩 타운던로링메트로앞 콘도 $645,000

애쉬번타운                            $3,300 
전체마루, 2 차고, 덱, 
BRIAR WOODS high, 267/607  

 렌트

매매/리스

1. 방1, 화1, 762sqft 
2. 방2, 화2, 1,050sqft   
Mclean High, RT 495,66/267/7, 
Metro, Tysons Galleria 옆

맥클린 콘도    1.$300,000/2.$409,000

Coming Soon

SOLD

Coming Soon

Coming Soon

야외 리조트 스타일 $460K 업그레이드 
(야외 주방, 벽난로, 연못, 분수, 데크, 음향 시스템 등)

Wolf/Sub Zero 주방, 커스텀 벽난로, 하드우드 바닥, 선룸, 고급 조명
트레이 천장, 스파 욕실, 드레스룸
인로우 스위트, 미디어룸, 게임룸, 바 포함
최신 HVAC, 정수 시스템

골프장, 클럽하우스, 수영장, 테니스, 산책로, 최고 학군 

1에이커 숲속,  6,700sqft, 
방 5, 화 5.5, 3차고

도미니언 밸리 컨트리 클럽, 헤이 마켓 럭셔리 싱글

$1,699,000

$460,000

SOLD

얼마 전 넷플릭스에서 <케이팝 데몬 헌터스

(K-Pop Demon Hunters)>영화를 보았다. 처음

에는 단순히 케이팝을 소재로 한 판타지 영화일 

거라 생각했지만, 생각보다 묵직한 주제의식에 

흠칫 놀랐다. 가드 내리고 어슬렁어슬렁 걷다가 

순식간에 어퍼컷을 세게 얻어맞은 느낌이랄까.

헌트릭스는 세계적인 인기를 자랑하는 케이

팝 걸그룹이다. 

무대 위에서는 반짝이는 스타지만, 무대 밖에

서는 악마를 사냥하는 전사이기도 하다. 이들

의 임무는 골든 혼문이라는 신비한 

보호막을 유지해 악마가 인류의 영

혼을 훔치는 것을 막는 일이다. 

그러다 새로운 위협이 등장한다. 

악마 왕은, 사자 보이스라는 남자 

아이돌 그룹으로 변장한 악마들을 

내려 보낸다. 헌트릭스의 팬들을 

유혹해 영혼을 훔친 뒤 혼문을 무

너뜨리려는 계략이다. 

헌트릭스 리더 루미는 전설적인 

악마 사냥꾼인 어머니와 이름 모를 

악마 아버지 사이에서 태어난 혼혈

이다. 루미는 자신의 몸에 드러나는 악마 문양이 

수치스러워 늘 옷으로 감추고 산다. 

그리고 늘 “나는 잘못 태어난 존재”라고 입버

릇처럼 중얼거린다. 루미가 반인반마라는 설정

은 단순한 판타지적 장치가 아니라 정체성에 대

한 은유이기도 하다. 

누구나 감추고픈 자기만의 콤플렉스가 있는

데 그것을 인정하고 극복하는 과정이 한 편의 성

장 드라마 같다. 우리 주변에 혼재한 혼혈 정체

성, 퀴어 정체성, 마음의 상처 등 스스로 숨기고 

싶은 자아를 드러내는 과정에 대한 메시지로 해

석되기도 한다.

영화에 집중하다 보니 그들의 싸움 자체보다

도 자신의 목소리를 지키기 위해 

위험을 감수하는 태도가 더 눈에 

들어왔다. 

무대는 단순한 공연장이 아니

라, 두려움과 억압을 뚫고 나 자신

을 증명하는 공간이었다. 

이 영화의 메시지를 곱씹다가 

니콜라 윤의 소설 <에브리씽, 에브

리씽>이 떠올랐다.

 주인공 매디는 선천적으로 면역 

체계가 약해 집 밖을 나갈 수 없는 

희귀병, 중증복합면역결핍증을 앓

고 있다. 집 안에 갇혀 세상을 바라만 본다. 세상

과의 유일한 소통은 온라인과 유리창 너머뿐이

다. 옆집으로 이사 온 소년 올리를 만나면서 조

금씩 가까워진다. 

사랑과 자유를 갈망한 매디는 엄마 몰래 집을 

벗어나 올리와 함께 여행을 떠난다. 하와이에서 

처음으로 바다와 세상을 경험하며 행복한 시간

을 보낸다. 여행 도중 매디가 쓰러지고, 결국 둘

은 다시 집으로 돌아온다. 이후 의문을 품고 스

스로 진실을 파헤친 끝에 사실 자신은 병에 걸린 

적이 없었다는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된다. 엄마

가 남편과 아들을 잃은 후, 매디마저 잃을까 두

려워 병이 있다고 믿게 하고 집 안에 가둬 키운 

것이었다.

집 안에서만 살아야 했던 매디는 ‘안전’이라는 

이름의 굴레 속에 갇혀 있었다. 그러나 올리를 

만나면서 알게 된다. 완벽히 안전한 삶은 존재하

지 않으며, 때로는 위험을 감수해야 비로소 살아 

있음의 숨결을 느낄 수 있다는 것을. 그녀가 집 

밖으로 한 발 내딛는 장면은 단순한 사건을 넘어 

억눌린 세계로부터 벗어나려는 인간의 보편적

인 열망을 상징한다.

두 작품은 서로 다른 형식을 지녔지만 같은 질

문을 던진다. “두려움을 감수하고서라도 내 삶

을 살아갈 것인가?” 케이팝 아이돌들이 검을 들

고 악마에 맞서는 순간, 매디가 창문을 넘어 새

로운 공기를 들이마시는 순간, 우리는 그 대답을 

목격한다. 그것은 위험을 감수하겠다는 선택, 곧 

자신으로 살아가겠다는 선언이다.

문학과 영화는 전혀 다른 길을 걸어가면서도 

종종 같은 곳에서 만난다. 〈케이팝 데몬 헌터

스〉와 〈에브리씽, 에브리씽〉이 전하는 울림은 

바로 거기에 있다. 안전만을 좇는 삶은 결국 우

리를 침묵하게 만들지만, 두려움을 넘어서는 용

기 속에서 비로소 우리는 자기 자신이 된다.

결국 이 두 작품은 다른 언어로 같은 이야기를 

들려준다. 삶은 주어진 틀 속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위험을 감수하며 스스로 선택해 나가는 

것이라는 단순하면서도 강렬한 진실 말이다.

모든 것이 달라졌고 모든 것이 똑같았다. 나는 
여전히 매디다. 올리는 여전히 올리다. 하지만 우
리는 어딘가 그 이상이 되었다. - p.289

클로이 리
칼럼니스트

다정한 서재

에브리씽, 에브리씽

잔혹한 범죄를 보면 자연스레 생각나는 단어, 

사이코패스. 보통 PCL-R이라고 하는 진단 도

구를 통해 식별하는데, 이보다 더 간단한 방법

이 있단다. 바로 눈동자를 보는 것이다. 

정확하게는 동공의 크기를 측정하는 것인데, 

일반인들과 달리, 사이코패스에게는 잔인한 장

면이나 위협적인 사진을 보여주어도 동공이 확

장되지 않는다고 한다.

  동공은 밝은 빛에서는 그 크기가 줄어들고, 

어두운 환경에서는 확장하는 광학적 기능을 한

다. 그런데 동공의 크기 변화에 심리적 요인이 

관련되어 있다는 사실이 우연히 발견된다. 

유명 심리학자인 에크하르트 헤스는 잡지에 

나온 흥미로운 사진들을 보고 있었는데, 그의 

와이프가 그의 동공이 커져 있음을 알려주었다. 

이후 그는 실험 참가자에게 풍경 사진과 매력적

인 이성 사진을 보여주며 동공의 확대 정도를 측

정했는데, 예상했듯이 후자에서 동공이 더 확대

되었다. 호감 가는 이성을 보면 동공이 확대된다

는 이야기다.

  흥미롭게도 동공의 크기가 크면 클수록 더 매

력적으로 느낀다. 이를 심리학에서는 나에게 호

감을 표현하는 상대에 대한 호감이 증가한다는 

호감의 상호성 이론으로 설명한다. 

동공이 크다는 것은 나에 대한 호감을 표현하

는 신호이기 때문에, 상대에 대한 매력도가 높아

진다는 것이다.

  이후로 동공 크기에 대한 연구가 지속되어, 심

리적 동공 측정법이라는 연구 분야의 토대가 되

었으며, 최근에는 동공의 확대는 단순하게 호감

의 정도만을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감정의 정도

(호감 뿐 아니라 부정적인 감정까지 포함), 인지

적 부하 정도, 보상의 기대 정도도 관련된 것으

로 나타났다.

  눈은 마음의 창이라고 했다. 실제로 동공이라

는 작은 부분에서도 우리의 마음이 표현되고 있

는 셈이다. 그래서 우리는 대화할 때, 눈을 맞추

며 마음을 주고받는다. 

요즘 눈맞춤은 물론 전화 통화까지 부담스러

워하는 사람이 많아졌지만, 그래도 사람을 만나 

눈을 맞추는 것은 포기할 수 없는 소통의 시작

이다. �  최훈 한림대 교수

심리만화경

눈동자와 사이코패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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룹 회장,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등 그룹 총수들도 대거 

동참했다. 25일(현지시간) 워싱턴에서 

열린 한·미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에

서는 한·미 제조업 부흥을 목표로 1500

억 달러(약 209조원) 규모의 대미 투자 

계획을 발표했다. 삼성은 52조원, LG

는 35조원, SK는 18조원 투자를 발표

했다. 현대차그룹은 올해부터 4년간 36

조원(260억 달러) 규모를 투자하기로 

했다. 지난 3월에 밝힌 210억 달러 투자 

계획을 증액한 규모다.

트럼프 협박은 강대국의 횡포지만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의 류진 회

장은 지난 6월에 텍사스·조지아·테네

시·인디애나·아이오와 등 25개 주 상·

하원 의원 69명이 참석한 자리에서 그

간의 대미 투자 성과를 발표한 적이 있

다. 트럼프 1기 이후부터 최근까지 한

국 기업들의 총 투자 규모는 1600억 달

러(약 220조원)였고, 미국 일자리 83

만개를 창출했다는 내용이었다. 그간 

1600억 달러를 미국에 

투자해 83만개 일자리

가 만들어졌으니, 앞

으로 1500억 달러를 

추가 투자하면 약 83만

개 일자리가 생길 것이

다. 한국 대기업들의 

투자로 인해 약 166만

개의 미국 일자리를 만

드는 셈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

난 4월 세계를 향해 관

세 폭탄을 터뜨렸다. 

당시 한국에 대해서는 

50% 관세를 발표했고, 

이후 25% 관세를 예고했다. 7월 말에는 

15% 관세율에 3500억 달러 투자를 합

의했다. ‘25% 관세율’을 철회하는 조건

이었다.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폭탄은 

미국 제조업 일자리 만들기의 일환이

다. 이를테면 ‘관세 25% 때려 맞을래? 

아니면 미국 현지에 제조업 투자할래?’

라는 양자택일의 협박 정치였다. 한국 

정부와 한국 기업 입장에서는 25% 관

세 폭탄을 맞는 것보다 관세율을 15%

로 낮추고 미국 현지에 투자를 확대하

는 게 낫다. 트럼프 대통령의 행위를 보

면 ‘강대국의 횡포’임이 분명하다. 다른 

한편으로 자국민의 일자리 만들기를 

위해 해외기업과 해외투자를 유치하는 

모습이 참 훌륭해 보인다.

　그런데, 한국의 일자리 현실은 어떠

할까? 며칠 전에 통계청은 ‘2025년 1분

기 임금 근로 일자리 동향’을 발표했다. 

전년 동기 대비 2024년 1분기 일자리 

증가 규모는 31만4000명이었다. 2025

년 1분기 일자리 증가 규모는 1만5000

명이다. 31만명대에서 1만명대로 쪼

그라들었다. 통계가 작성된 2018년 이

후 가장 낮은 ‘일자리 쇼크’ 수준이다. 

2018~2025년 1분기 일자리 증감 규모

를 비교하면 <그래프>와 같다.

　2018년부터 2024년 1분기까지 일자

리 증가 규모가 30만명 밑으로 떨어진 

적은 없었다. 올해 1분기에 왜 이렇게 

증가 규모가 줄어들었을까? 건설업에

서 15만4000명 줄었고, 제조업에서 1만

2000명 줄었다. 다른 분야는 일자리 증

가 폭이 줄었다. 일자리 증가를 주도했

던 보건·사회복지 일자리는 2024년에

는 13만9000명이 증가했는데, 2025년

에는 10만9000명이 증가했다. 결국 건

설업과 제조업이 가장 많이 줄었지만, 

다른 분야도 증가 폭이 줄어들었다.

법인세 납부 1위가 한국은행이라니

　올해 1분기 임금 근로 일자리의 부진

은 무슨 이유 때문일까. 정확한 원인 파

악에는 보다 세부적인 자료 분석이 필

요하겠지만, ‘12·3 불법계엄 쇼크’가 일

차적인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추가적

으로는 제조업 위축 가능성도 있다. 철

강과 석유화학산업의 경우 중국의 글

로벌 과잉공급으로 인해 매우 어려운 

상황이다. 석유화학산업의 경우 빅4

로 불리는 대기업 중에서 2개 정도는 

폐업 가능성이 전망되고 있을 정도다.

　기획재정부는 최근 세법 개정안을 발

표했다. 주식양도세의 대주주 요건이 

가장 큰 논란이 됐지만, 내용 중에는 법

인세 인상도 포함돼 있었다. 최고세율

을 24%에서 25%로 올리는 것을 포함해

서 전반적으로 1%포인트씩 올렸다. 법

인세 인상의 문제의식에는 윤석열 정부 

2년간(2023~2024년) 약 87조원의 세수 

펑크가 ‘부자 감세’ 때문이라는 민주당

과 진보 일각의 시각이 반영되어 있다. 

그러나 이러한 인식은 ‘팩트’가 아니고, 

매우 과장된 인식이다.

　반증 자료로 볼 수 있는 게 2025년 법

인세 실적이다. 그동안 법인세 납부 1위 

기업은 삼성전자인 경우가 많았다. 그

러나 2025년 법인세 납부 1위는 한국은

행이었다. 법인세는 전년도 당기순이익

을 기준으로 내는데, 한국은행이 삼성

전자·SK하이닉스·현대자동차를 제치

고 당기순이익이 가장 많았다.

　2024년 삼성전자 법인세는 ‘0원’이

었다. 전년도에 11조5300억원의 영업

적자(자회사 실적을 제외한 별도 기

준)를 봤기 때문이다. 삼성전자가 흑자

를 내고, 법인세를 납부한 최초 연도는 

1972년이다. 대기업들의 영업 실적이 

안 좋았기 때문에 법인세는 2022년 103

조 6000억원 규모에서 2024년에는 62

조 5000억원으로 줄었다. 불과 2년 만

에 41조 1000억원이 줄고, 비율로는 약 

40%가 급감했다.

　윤석열 정부의 법인세 인하 시점은 

2022년 12월이었다. 최고세율을 25%에

서 24%로 인하했다. 1%포인트 인하라

는 점에서 ‘상징적인’ 수준의 인하였다. 

그러나, 삼성전자는 법인세 인하 혜택

을 전혀 못 봤다. 왜냐면 영업실적이 적

자였기 때문이다. 법인세 1%포인트 인

상을 한다고 기업들이 엄청난 부담이 

생기는 것은 아니다. 다만, “아, 이재명 

정부는 기업들이 처한 어려움에 둔감

하구나~”라는 신호 효과는 분명하다.

기업 어려운데 증세는 상식에 어긋나

　한국의 기획재정부와 같은 역할을 

하는 일본의 경제산업성은 일본 기업

들의 법인세 세액 공제를 대폭 확대했

다. 일본 국내에 설비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5년간 투자액의 일정 비율을 세

액공제해주고, 설비투자 금액 전부를 

첫해 비용으로 처리하는 ‘즉시 상각’ 도

입이 주요 내용이다.

　민주당은 법인세를 ‘부자증세’ 프레

임으로 보는 시각을 폐지해야 한다. 법

인(法人)은 사람이 아니다. 법인은 단

지 ‘기업’일 뿐이다. 스웨덴 사민당은 

지난 100년 중에 약 80년을 집권했는

데, 스웨덴을 포함한 북유럽 복지 국가

들은 법인세 세율이 세계에서 가장 낮

은 축에 속한다. 사민당이 주도해서 만

든 제도였다. 소규모 개방경제 하에서 

수출 촉진과 경제 성장이 노동자계급

에도 이롭다는 판단 때문이었다. 법인

세는 ‘기업 세금’일 수는 있어도 ‘부자 

세금’은 아니다. 만일, 가계가 어려울 

때 증세를 한다면 상식에 부합할까? 아

니다. 가계가 어려우면 국가가 빚을 내

서라도 재정 지원을 하는 게 상식이다. 

기업이 어려운데 증세를 한다면 그건 

합리적일까? 역시 상식에 맞지 않는다.

　이재명 대통령은 후보 시절 경제성

장을 강조하고 친기업을 강조했다. 5월 

대한상공회의소 주최 간담회에서는 

“경제성장의 중심에는 기업이 있다”

라고 발언했다. 실제로 그렇다. 일자리

는 투자를 통해 만들어지고, 투자의 주

체는 기업이다. 한국적 상황에서는 특

히 대기업이다. 트럼프에겐 미국 일자

리가 중요하지만, 우리에겐 ‘한국 일자

리’가 더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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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

령의 한·미 정상회담이 끝났다. 선방했

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성실하게 준

비했음을 알 수 있는 대목들이 많다. 

이재명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이 썼

던 거래의 기술을 직접 읽고 대비했

다. 압권은 “(트럼프) 대통령께서 피스

메이커를 하시면 저는 페이스메이커로 

열심히 지원하겠다”는 준비된 발언이

었다. 노벨 평화상을 노린다고 알려진 

트럼프 대통령이 듣기에 기분 좋은 발

언이었다. 영어의 라임(운율)도 잘 살

렸다.

　정상회담 3시간을 앞두고 ‘숙청’ ‘혁

명’ 등의 무시무시한 단어가 들어가는 

트럼프 대통령의 트윗 글이 올라왔다. 

많은 사람이 긴장하고 걱정했다. 정상

회담이 있기 약 2주 전부터 강훈식 비

서실장과 와일스 비서실장의 ‘핫라인’

이 가동되고 있었다. 강 실장은 와일스

에게 해명했고, 트럼프 대통령에게도 

잘 보고해달라고 부탁했다. ‘숙청’ ‘혁

명’ 트윗이 해프닝으로 끝난 배경의 하

나다. 이재명 대통령은 미국 싱크탱크

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에서 초

청 강연을 했다. 미국의 전·현직 고위 

관리들이 대거 참석했다. 이재명 대통

령은 “한국은 과거처럼 안미경중((安

美經中)을 할 수 없다”는 발언을 했다. 

매우 적절했다. 이재명 대통령을 친중 

성향으로 생각하는 오해를 푸는 데 도

움이 됐다. 이번 방미에는 류진 한국

경제인협회장을 비롯해 최태원 SK그

1분기 임금 근로 일자리 증감

자료: 통계청

단위: 명, 전년 동기 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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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로 미국 일자리 166만 개 생긴다는데 한국은? 

최병천의

퍼스펙티브

신성장경제연구소 소장
좋은 불평등 저자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구속을 일단 면했

다. 그제(지난 27일) 밤늦도록 서울구치

소에서 대기하던 한 전 총리는 영장 기

각 결정에 안도했을 것이다. 영장전담 판

사가 밝힌 판단 이유 중 ‘경력’이라는 낯

선 기각 사유가 눈에 들어왔다.

　한 전 총리의 경력은 대단하다. 노무

현 정부에 이어 총리만 두 번 했고, 진보·

보수 정권을 넘나들며 주미대사·경제부

총리 등을 지냈다. 이 화려한 이력을 내

란우두머리 방조, 허위공문서 작성, 공

용서류 손상, 위증 등 혐의 피의자로 마

무리할 위기에 놓였다. 한 전 총리는 윤

석열 정부에서 공직을 책임있게 내려놓

을 계기가 여러 번 있었다. 2022년 10월 

이태원 참사만 해도 그렇다. 저녁부터 이

어진 112신고를 간과해 159명이 숨지자 

이재오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이사장

은 “큰 참사가 일어나면 국무총리는 스

스로 물러나야 한다”고 고언했다.

　정부 실책으로 참극이 빚어지면 책임

자가 사퇴하는 게 관례다. “행안부 장관

이 즉각 사의를 표하는 게 그나마 성난 

민심을 달래는 것”(유인태 전 국회 사무

총장)이다. 윤석열 정부는 상식을 깼다. 

한 전 총리와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은 

꿈쩍도 하지 않았다. 심지어 윤희근 당시 

경찰청장 등 경찰 수뇌부도 버텼다. 윤 

전 대통령의 용인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

었다. 당시 경찰 고위 간부를 만났던 한 

인사는 “이 간부가 몇 달간 일정을 하나

도 안 잡았더라. 곧 잘릴 거라고 생각한

다는 얘기”라고 전했다. 그러나 그는 자

신의 예상과 달리 오래 자리를 지켰다. 

만약 한 전 총리와 이 전 장관이 순리대

로 참사에 책임졌다면 어땠을까.

　이태원 참사 이후에도 두 사람에겐 계

엄의 운명을 피할 계기가 여러 번 찾아

왔다. 한 전 총리는 부산 엑스포 유치 실

패와 잼버리 국제 망신을 당했을 때 물

러나는 방법이 있었다. 지난해 4월 총선 

참패의 책임을 지고 사의를 표명해 놓고 

슬그머니 눌러앉지만 않았어도 국가 원

로로 존중받는 길을 걸었으리라. 이 전 

장관 역시 이태원 참사 이후 국회의 탄핵

소추로 직무가 정지됐을 때 퇴진했어야 

옳았다. 오송지하차도 참변까지 겹치지 

않았나.

　모르쇠로 버틴 두 사람의 뒷배가 윤 

전 대통령만이 아니었던 정황이 특검 수

사로 드러나고 있다. 오늘 김건희 여사 

기소를 앞두고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어

제 김 여사에게 6000만원짜리 ‘반클리

프 아펠’ 목걸이를 제공한 의혹을 받는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 사위의 주거지 등

을 압수수색했다. 이 회장은 사위인 검

사 출신 박성근 변호사의 공직 임명을 

부탁한 의혹이 제기됐다. 박 변호사는 

2022년 6월 한 전 총리 비서실장으로 임

명됐다. 김 여사에게 5000만원대 ‘바쉐

론 콘스탄틴’ 시계를 제공했다는 로봇개 

사업자 서성빈씨는 김 여사와 멀어진 계

기 중 하나로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이 

전 장관의 해임을 건의한 사실을 거론했

다. 지난 정부 최장수 국무위원이 된 한 

전 총리와 이 전 장관은 결국 계엄 사태

에 연루됐다. 계엄법상 계엄 선포는 국방

부 장관 또는 행안부 장관이 총리를 거

쳐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두 사람은 책임을 면하려고 안간힘

을 썼지만, 계엄 사태 이후 보인 행태가 

불신을 키웠다.

　한 전 총리는 헌법재판관 임명 논란과 

“여러분 저도 호남 사람입니다”는 목소

리만 남은 대선 출마 해프닝으로 실망을 

안겼다. 이 전 장관은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의혹에 “제가 대통령실에서 종이

쪽지 몇 개를 멀리서 봤다”고 주장해 신

뢰를 잃었다.

　이제 세 특검의 칼날이 어디서 들어올

지 모르는 처지다. 2년10개월 전 두 사람

이 이태원 참사에 책임졌다면 오늘의 비

극은 피했을 것이다. 계엄 건의 권한이 

있는 총리와 행안부 장관에 강직한 후임 

인사가 임명됐다면 윤 전 대통령과 김 

여사의 처지도 달라졌을 수 있다. 국민의 

분노 앞에서 공직자가 책임을 회피하면 

훗날 더 큰 시련을 맞을 수 있다는 교훈

을 한 전 총리와 이 전 장관이 일깨우고 

있다.�

� 논설위원

** 특진 (사암 오행침과 사상체질의학 전문)
모든 알러지, 피부병, 각종 통증, 목디스크, 갱년기 장애, 콧병, 불임증, 여드름, 기침, 정력감퇴, 

통풍, 위산과다, 허리통증, 피곤증, 탈모증, 조루증, 이명, 변비, 복부개스, 설염, 부인과 하혈, 중풍,

이갈이, 코골이, 머리흔드는병, 수전증, 미용침, 치질출혈, 장출혈, 코피, 모든 출혈 치료됨.

사장발행인 홍정도    주필 이하경

편집인 최훈   신문제작총괄 고현곤   편집국장 김종윤

이태원 책임 뭉갰던 한덕수·이상민

김정은 중 전승절 참석  한반도 비핵화 구상 차질 우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다음 달 3일 베이징에서 열

리는 제2차 세계대전 승전 80돌 기념행사에 참석한다

고 조선중앙통신이 어제(28일) 발표했다. 중국 외교부

도 김 위원장의 방중 사실을 확인하면서 열렬히 환영

한다는 입장을 냈다. 이번 행사에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도 참석한다. 북·중·러의 세 정상이 나

란히 천안문 망루에 서는 장면은 2023년 한·미·일 캠

프데이비드 정상회담과 대비되는 극적 효과를 연출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 위원장의 방중은 한·미·일 공조 체제에 맞서는 

북·중·러 3각 연대 구도의 완성을 의미한다. 향후 한반

도 정세에 커다란 

파장을 예고하는 

메가 이슈다. 그간 

중국은 미국을 의

식해 북·중·러 공조

에 부담을 느껴 왔지만, 이번에는 태도를 전격적으로 

바꿨다. 미·중 전략 경쟁의 시대를 맞아 양 진영의 이

런 대립 구도는 상당 기간 이어질 공산이 크다.

　김 위원장의 이번 방중은 2011년 집권 이후 첫 다자 

외교무대의 등장이기도 하다. 부친인 김정일 전 국방

위원장과는 달리 외교적 파격을 마다치 않는 성향에

다 중·러 밀착이 주는 자신감이 다자 외교 시동으로 이

어진 것으로 보인다. 

  전승절 행사에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초청으

로 26개국 국가 원수와 정부 수뇌가 참석한다. 김 위원

장이 서방 지도자처럼 다른 정상들과 연쇄 회동할 가

능성도 있다. 전승절에 앞서 오는 31일부터 열리는 상

하이협력기구(ECO) 정상회의 참석 가능성도 거론되

고 있다.

　대통령실은 김 위원장의 방중 사실을 사전에 파악

하고 있었으며, 이를 전제로 한·미 정상회담을 진행

했다고 설명했다. 방미에 앞서 일본을 방문해 한·미·

일 3국 공조 체제를 강화한 것도 이에 영향을 받았다

는 것이다. 정부의 결정은 현 정세에 대한 현실적 판

단에 따른 접근이라는 점에서 평가할 만하다. 그럼

에도 정부의 대북정책 기조에 돌발 변수가 생긴 것

은 분명하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피스메

이커(peacemaker)’, 이재명 대통령은 ‘페이스메이커

(pacemaker)’로 

역할을 분담해 ‘선

(先) 북미, 후(後) 

남북’ 관계 개선을 

추진하려는 구상

이 차질을 빚을 가능성이 생겼다. 중·러의 지원을 동시

에 확보한 북한의 외교적 입지가 강화되면서 한반도 

비핵화를 추진하는 정부의 앞길에 험로가 예상된다는 

점도 부인하기 어렵다.

　지금과 같이 외교안보 지형의 판이 흔들리는 불확

실성의 시기에는 무엇보다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전승절 이후 김 위원장이 중·러의 후원을 버팀목 삼아 

북·미 대화에 나설지, 아니면 끝내 비핵화 불가 입장을 

고수할지 예측하기 어렵다. 현 단계에서 우리 정부로

서는 형세 변화를 예의 주시하면서 상황 변화에 따라 

한·미·일 공조 체제를 긴밀히 가동하는 것이 최선의 선

택으로 보인다.

한·미 정상회담을 마치고 어제 새벽 귀국한 이재명 대

통령이 여야 지도부 회동을 추진하고 있다. 강유정 대

통령실 대변인은 어제 “이 대통령이 장동혁 국민의힘 

신임 당대표를 포함한 대통령과 여야 지도부 회동을 

즉시 추진하라고 지시했다”고 말했다. 장동혁 대표는 

“정식 제안이 오면 검토하겠다”며 “형식과 의제가 중

요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앞서 이 대통령은 전용기 기

자간담회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에 반대하는 야

당 대표와도 당연히 대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

다. 우상호 정무수석도 장 대표를 만나 대통령의 초대 

의사를 전했다.

　이 대통령의 말처럼 대통령과 야당 대표의 만남이

나 여야 대표 간 회동은 당연한 일이다. 그러나 최근 

한국 정치에선 거의 불가능한 일로 인식되고 있다. 여

야 대표가 서로를 투명인간 취급을 하며 악수도 하지 

않는다. 대통령의 방미 결과는 듣지도 않고 굴욕 외교

라고 비난부터 쏟아내는 식으로 상대 진영을 공격하

는 게 뉴노멀이 됐다. 

여야 모두 강성 지지층만 바라보며 팬덤에 부응하다 

보니 ‘적대적 공생’이 고착화한 모습이다. 이 대통령의 

협치 메시지가 나온 이후에도 여야의 대립각은 더 날

카로워졌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그제 국민의힘을 향

해 “말로 싸우는 국회에서 무고한 수많은 사람을 살해

하려 했던 세력”이라며 “나를 죽이려 했던 자들과 아

무 일 없었다는 듯이 웃으며 대화할 수 있을까. 나의 대

답은 NO”라고 적었다. 장 대표에게는 “윤석열이 돌아

와 다시 당의 정신적 지주 역할이라도 하라는 것인가” 

“노상원 수첩에 찬성하는가” 등의 질문에 답하라고 요

구했다. 당선 축하 난을 보낸 데 대해선 “내가 당선됐을 

때 그쪽에서 보냈기에 상응한 조치를 했을 뿐”이라며 

“지나친 상상은 뚝!”이라고 냉소적 자세를 보였다. 장 

대표 역시 “질문을 보고 빵 터졌다. 왜곡과 망상으로 점

철된 정치 공세”라고 각을 세웠다. 대통령의 대화 제안

은 외면한 채 날선 언사부터 주고받은 셈이다. 게다가 

국민의힘 추천 몫 국가인권위원 선출안을 여당이 부결

시킨 것을 놓고 갈등의 골이 더 깊어진 양상이다.

　정청래 대표가 쓴 대로 ‘정치는 말로 싸우는 말의 향

연장’이다. 하지만 요즘 여야가 내뱉는 정치 언어는 칼

보다 더 날카롭다. 야당을 살인자 집단으로 단정하는 

여당의 비약도, 우파가 뭉쳐 대통령을 끌어내리자는 

야당의 선동도 정상적인 국민의 귀에는 궤변일 뿐이

다. 이런 정치가 반복되면 남는 것은 분열과 냉소뿐이

다. 대통령이 협치의 손을 내민 이상 여야는 응답해야 

한다. 형식과 의제를 놓고 신경전을 벌이기보다 외교·

안보 성과를 공유하고 국익을 위한 과제를 논의하는 

자리를 서둘러 만들어야 한다. 여야 모두 한 발짝씩 물

러나 협치의 물꼬를 터야 한다.

북·중·러 3각 연대 구도 완성, 북 입지 넓어져

상황 주시하며 한·미·일 공조 체제 가동해야

강주안의
시시각각

159명 희생 참사에도 버티더니

계엄 연루돼 더 심각한 위기 맞아

국민 분노 외면한 공직자의 말로

여야 지도부 회동으로 극한 대결 정치 수위 낮춰야

A18 2025년 8월 29일 금요일오피니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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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AFOOD

GROCERY

HOUSEWARES

한국참외
Korean Melon

99179917 BOX

PRODUCE

망고
Mango BOX

999 신고배
Shingo Korean Pear 3ct 

99877 3CT
99
/PK

거봉
Kyoho Grape

9987799
PK

블루베리
Blueberry

98249
PK

990990후지사과
Fuji Apple LB

990990태국 바나나
Thai Banana LB

백도 복숭아
White Peach

98249
LB

99991천도 복숭아
White Nectarine LB

9791만다린
Orri Mandarine LB

990993롱안
Longan LB

리치
Lychee

98249
LB

990990아보카도
Avocado EA

990990잭프루트
Jack Fruit LB

9909917깐마늘 5LB
5LB Peeled Garlic EA

파
Green Onion

53/
LIMIT

6

99001

990890단호박
Kabocha LB

자색고구마
Purple Yam

291991 LB

푸른상추
Green Leaf Lettuce 00 EA

99 고보
Gobo

98349
LB

상하이박초이
Shanghai Bok Choy 

9179
LB

한국고추
Korean Pepper 

491199
LB

990990생강
Ginger LB

피피안호박
Pipian Squash

890099
LB

살아있는 한국산 광어
e(Korea) 22   9999

LBLB22
29.99

Live Fluk

 7.99

대구
Whole Cod 6   9999

LBLB

995 LB 
Salmon 
연어

8.99
21.99

 
White Shrimp 21/25Small Octopus 2LB
흰새우쭈꾸미

 9999
2LB2LB18 W

14.99

 
White Shrimp 21/25Talleys Greenshell Mussels
흰새홍합

 9999
2LB2LB12

7999
LBThin Sliced Brisket

대패 차돌박이10

MEAT

14.99
8.99

996996 LB

  
수육삼겹살
B/L Pork Belly Chunk

 10.99

99
LBBeef Cornical Muscle 8아롱사태

 9.99

99
LBBeef Top Sirloin Roast 7보섭살로스트

9
8.99

9999
LBMarinated Pork Belly/Tenderized

양념벌집삼겹살 6  

3.79
 

LB3 9919닭사태살 패밀리팩
Chicken Bonless Thigh Family Pack

세카 쌀

Grain Rice

9929 EA

14.9934.99

40LBS

SEKKA
Medium

     

Gold Cooked White Rice 12 Pack 
999 EA

Sekka

  
  

세카 쌀 12팩

17.99

�

993 EA

5.49

 

농심

Shin Ramen
신라면

4PK

 

�

  

시라키쿠
도시락 김

Roasted Seaweed
10 Packs

994 EA

  5.995.99

Shirakiku

� 299
EA

3.99

16.93OZ

나마
야끼소바
Nama Yaki-Soba Noodle�
 

14.99

 

99
BOX

오리지널/
모카골드
Maxim
Original/Mocha Gold

19.99

16
맥심

비비고

Tteokbokki All Flavors 
993 EA

Bibigo

  5.99
떡복이 모든맛 비비고

Beef Bone Flaveroed Soup 
9912 EA

Bibigo

  16.99
사골곰탕 993

5.49

EA

450G

샘표
찰당면
SEMPIO

 

 
Glass Noodle

993 EA

6.99

 

  

CJ

함흥비빔냉면

Cold Noodle

Radish Kimchi/

 

Koreanv-Style

with Red Pepper
Paste

with Watery 

동치미물냉면 

16.5 OZ

992 EA

CJ 백설 3.993.99
부침/튀김가루
Korean Pancake Mix/
Frying Mix for Cooking
1KG

풀무원

Pulmuone
Samgyetang Original/Grains

영양/곡물 삼계탕

800G

 

  11.99

997 EA

11.99

  

크라운
신짱/콘칩
Crown
Shin Zzang/Corn Chips 349

EA

4.99

993 EA

4.99

  

  

허니버터칩
Haitai Honey Butter Chip
148G

해태
몽쉘
오리지널/카카오
Lotte
Monchel
Original/Cacao

994 EA

  7.99

롯데
이프로
Lotte
2% Peach 
1.5L

994 EA

6.99

동아
포카리
스웨트

Dong A
Pokari Sweat

 

1.5L

993 EA

4.99

993 EA

4.99

  

  

쌀로별
Lotte Rice Star
156G

롯데

수라상
죽마고우 모든맛
Soorasang
Korean Cracker All Flavor

992 EA

3.49

  

992 EA

3.49아씨
저염햄
 Assi
Luncheon Loaf  
340G

�   

9914 EA

17.99CJ
쇠고기 다시다
 CJ
Dasida Beef Soup 
1KG

�

청정원 순창

Sunchang Doenjang
900G

구수하고 시원한

O’Food
조개멸치 된장찌개 양념 99

EA

12.99

9

 

 Wasabi
Tube 
3.17OZ

와사비
S&B

992 EA

4.99

  
 

�

  

  

998 EA

11.99

테라맥주
TERRA Beer
6CANS 

 

 499
EA

 100% 
 

11OZ

4.996.99

참기름

Roasted 
Sesame Oil 

가도야

996 EA

9.99

큐원
알룰로스

Allulose
700G

Trusweet
Healthy
Sweetener
Low Calorie

Non-Stick Griddle Pan

하나로
냄비에달라붙지않다

24.99

19 EA

99
New Hi-Lock 8L
김치락

12.99

10 EA

99

Clean Disposable Gloves
100 PC

크린장감 100매

2 for 52 EA
99

Ttukbaeki #4
뚝배기 4호

7.99

6 EA

99

8/29 ~ 9/4/2025

18.99

1616 
hite Shrimp 21/25White Shrimp 21/25

흰새우21/25흰새우21/25
 999

22L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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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웅용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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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ek&Sports
연예/문화

한국인의 명품 사랑은 유별나다. 

‘모건 스탠리’가 2022년 발표한 사

치품 소비액 조사에서 한국은 1인 

평균 325달러로 세계 1위였다. 미

국(280달러)과 중국(55달러)도 한

국에 못 미쳤다. 그래서일까. 명품

의 본고장 프랑스 파리의 명품 매장

은 한국인이 온종일 장사진을 이룬

다. 파리는 정말 한국보다 명품이 쌀

까. 파리 여행에서 꼭 필요한 명품 쇼

핑법을 정리했다.

300만원 넘는 가방은 세금 폭탄

　해외에서 쇼핑할 때 가장 주의해야 

할 건 면세 한도다. 국내 면세점과 외

국에서 구매한 금액 총합의 800달러까

지는 세금을 물리지 않는다. 예외가 있

다. 주류는 총 2L 혹은 400달러, 담배는 

200개비, 향수는 100㎖까지 별도 면세 

혜택을 받는다.

　면세 한도를 초과하면 세금을 내야 

한다. 관세청 홈페이지에서 예상 세액

을 볼 수 있다. 세율은 품목마다 다르다. 

가방·지갑은 15%, 의류는 18%, 와인은 

68%다. 800달러를 넘는 금액에 대해 각

각의 세율을 적용한다. 여기에 ‘개별소

비세’를 추가로 물리는 제품이 있다. 고

급 가방과 시계다. 구매가에서 800달러

를 뺀 금액이 200만원을 넘으면 ‘고급’

에 해당한다. ‘해외여행 가서 300만원이 

넘는 명품백을 사면 세금 폭탄’이라고 

말하는 이유다.

　개별소비세 때문에 샤넬 백은 프랑스

에서 사면 손해다. 샤넬의 인기 제품 ‘샤

넬 클래식 11.12’ 백을 보자. 8월 현재 한

국에서 1666만원, 프랑스에서 1만300유

로에 판다. 파리 프렝탕 백화점에서 백

화점 할인(5%)에 세금 환급(12%)까지 

받아 약 1400만원에 샀다고 치자. 개별

소비세가 적용돼 한국에서 약 689만원

을 더 내야 한다(관세청 예상 세액). 하

여 노련한 여행자는 파리에서 샤넬을 

사도 300만원이 안 되는 지갑이나 구두

를 노린다. 상표 떼고 평소에 쓰던 물건

처럼 갖고 입국하면 괜찮다고? 큰일 날 

소리다. 꼼수 쓰다가 걸리면 납부 세액

의 40%를 더 부과한다. 자진 신고자는 

세액의 30%(최대 20만원)를 빼준다.

할인은 프렝탕, 선물은 라파예트

　

똑똑한 여행자가 요즘 파리에서 사는 

대표 품목은 아웃도어 브랜드 ‘몽클레르’

의 재킷과 ‘고야드’의 백이다. 두 브랜드 

제품은 프랑스 공식 판매가가 한국보다 

싸고 물건도 구하기 쉽다. 각종 할인 혜택

을 더하면 30% 이상 싸게 살 수 있다.

　이를테면 한국에서 전·현직 영부인 

김건희·김혜경 여사의 백으로 알려진 

고야드의 ‘생루이 백 PM’은 파리에서 

약 215만원에 살 수 있다. 한국보다 약 

10만원 싸거니와 300만원이 안 돼 개별

소비세 적용 대상이 아니다.

　코미디언 이수지가 유튜브에서 입고 

나와 화제가 된 몽클레르 거위 털 재킷 

‘파르나이바’는 약 310만원으로, 한국

보다 31%나 싸다. 한국인이 괜히 파리

에서 몽클레르 쟁탈전을 벌이는 게 아

니다. 프렝탕 백화점 몽클레르 매장의 

직원은 “손님의 80%가 한국인”이라며 

혀를 내둘렀다.

　파리 명품 쇼핑은 백화점이 유리하

다. 프랑스관광청 한국 사이트에서 쿠

폰을 줄 뿐더러 세금 환급 신청이 간편

해서다. 특히 프렝탕은 거의 모든 매장

에서 통하는 5% 할인 쿠폰을 준다.

　‘라파예트’는 쇼핑에 무심해도 가볼 

만한 백화점이다. 화려한 천장 유리 돔

을 보고, 파리 시내가 훤히 보이는 옥상

을 가보기 위해서다. 라파예트는 할인

권 대신 구매 금액에 따른 선물을 준다. 

총 구매액이 50유로가 넘으면 에코백, 

650유로가 넘으면 고급 향수 브랜드 ‘딥

티크’의 양초와 라운지 이용권을 준다.

� 파리(프랑스)=글·사진 최승표 기자

샤넬백 15% 싸다고? 파리 명품쇼핑 하는 법

1893년에 개장한 ‘갤러리 라파예트 오스만’은 유럽에서 가장 큰 백화점이다. 화려한 색감의 유리 돔, 

오페라 극장 같은 인테리어, 에펠탑이 보이는 옥상 전망을 감상하기 위해 많은 사람이 찾는다. 백화점 

6층에 오르면, 바닥이 유리로 된 전망대 ‘글래스 워크’에 서서 사진을 찍을 수 있다.

헷갈리는 여행자 면세 규정 자료: 관세청

면세 한도 

800달러

면세 한도 초과하면

해외(국내 면세점 포함)에서

구매하거나 선물 받은

물품 가격 총합

별도 면세

주요 품목 부과 세율

※미성년자는 주류, 담배 면세 없음

-향수 100㎖

-주류 합산 2L 혹은 400달러

-담배 궐련 200개비

15% 18% 68% 156%가방·지갑 의류·신발 와인 위스키

800달러 빼고 200만원 넘는 

고급 가방, 시계는 개별소비세 적용

| 프랑스 여행 일타강사 - 럭셔리 쇼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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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팝 수도인 서울, 콘텐트 담을 공간과 시스템 마련해야
“작호도(鵲虎圖) 배지 있나요?”

　8월의 서울, 용산 국립중앙박물관 

기념품숍 앞에 긴 줄이 늘어섰다. 박

물관 굿즈를 사기 위한 대기 행렬이었

다. 넷플릭스 애니메이션 ‘K팝 데몬 헌

터스(케데헌)’의 인기 캐릭터 ‘더피’

를 연상시키는 호랑이 배지가 불티나

게 팔린 것이다. 이 콘텐트의 주인공

은 현실의 아이돌이 아닌, 가상 걸그룹 

‘HUNTR/X’. 이들의 주제가 ‘Golden’

은 영국 팝 차트 1위에 올랐고, 오프라

인 굿즈는 품절 사태를 빚었다.

　지금 우리는 한 가지 결정적인 전환점

을 마주하고 있다. 디지털 세상에서 탄생

한 콘텐트가 오프라인 공간에서 실체화

하고, 팬들은 그 실체를 ‘경험’하고자 몰

려든다. 공연장이든 박물관이든, 현실의 

공간이 디지털 세계의 무대의 연장선이 

된 것이다. 온·오프라인의 경계가 무너지

고 있고, 사람들은 디지털 콘텐트를 오

프라인에서 ‘경험’하고 싶어한다. 이 흐

름은 단지 일시적인 트렌드가 아니다.

　그리고 이와 동시에 디지털 혁명은 

음악 산업의 패러다임을 근본적으로 

변화시켰다. 과거의 음악 산업은 음반 

판매를 중심으로 성장했다. 음반 판매

가 가장 큰 수입원이었고, 음반을 알리

기 위한 수단으로 공연이 중요했다. 그

래서 공연에서 올리는 수입은 크게 중

요하게 여겨지지 않았다. 그저 수단이

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인터넷 혁명은 음악 산업

의 구조를 송두리째 변화시켰다. 음

반 판매에서 스트리밍 서비스로 중

심이 이동한 것이다. 앨런 크루거 

전 프린스턴대 교수는 로코노믹스

(Rockonomics)에서 데이비드 보위의 

말을 인용하며 ‘디지털 시대의 음악은 

전기나 수돗물처럼 쉽게 접할 수 있는 

공공재가 됐으며, 그로 인해 희소성이 

사라졌다’고 지적했다. 디지털 음원이 

공공재적 성격이 되면서 대부분의 뮤

지션에게 음원 수입이 실질적 수익으

로 연결되지 못한 것이다. 그렇기에 ‘공

연만이 수익의 마지막 기회가 될 것’이

라던 경고는 현실화했다.

　실제로 북미 뮤지션 수입 상위 1%

가 전체 수익의 60%를 가져가는 불균

형한 구조 속에서, 나머지 99%는 공연 

무대가 아니면 수익을 기대할 수 없는 

현실에 놓여 있다. 공연이 단순한 부가 

수단이 아니라 생존을 위한 핵심 수단

이 된 것이다. 공연은 단순히 뮤지션의 

음악을 특정 장소에서 직접 관객에게 

전달하는 것에 머무르지 않고, 공연산

업으로 성장 및 성숙화하고 있으며, 이

는 당연히 도시 경제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산업으로 성장·성숙해가는 공연

　옥스퍼드 이코노믹스(Oxford 

Economics) 보고서에 따르면, 2019년 

기준 미국 공연 산업의 총 경제 효과는 

약 1326억 달러에 달했다. 이 중 직접적

인 산업 효과만 552억 달러였고, 간접·

유발 효과까지 포함하면 약 91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했다. 공연 티켓 100달러

가 도시 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는 평

균 434.92달러로 숙박과 교통, 식음료·

쇼핑·레저 등 공연을 중심으로 다양한 

산업이 얽혀 있다.

　공연은 단지 음악을 듣는 자리가 아

니다. 도시가 움직이고, 산업이 연결되

며, 사람들이 시간을 쓰는 고밀도의 경

제적 사건이다. 공연 산업은 더는 문화 

콘텐트 산업의 부속물이 아니다. 그것 

자체가 산업이고, 도시 전략의 핵심이 

됐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전환의 시대에 

준비가 돼 있는가. 이 질문에 답하려면 

먼저 K팝 아티스트가 실제로 어디에

서 공연하는지를 살펴봐야 한다. 놀랍

게도 이들은 서울보다 해외에서 더 자

주, 더 큰 규모의 무대에 오르고 있다.

　방탄소년단(BTS)은 미국 LA의 소

파이 스타디움에서 4회 공연으로 약 21

만 명의 관객을 동원해 북미 공연 역사

상 두 번째로 높은 수익을 기록했다. 트

와이스는 해외 여성 아티스트 최초로 

일본 도쿄돔에서 3일 연속 매진을 달성

했다. 블랙핑크가 2022년 시작한 월드

투어는 총 180만명의 관객을 동원해 아

시아 아티스트 중 역대 최고 수익을 냈

다. 세븐틴은 올해 초 싱가포르 내셔널 

스타디움에서만 약 800만 달러 이상의 

매출을 기록했다.

　이들 다수가 서울보다 해외 무대에

서 더 활발히 공연 활동을 하는 셈이다. 

왜 서울이 아니라 해외일까. 이유는 간

단하다. 무대가 없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무대를 다른 도시들은 치밀하게 준

비해왔다.

세계 주요 도시, 공연 생태계 구축

　도쿄 수도권에는 ‘도쿄돔 시티’를 중

심으로, 대형 스타디움인 도쿄돔(약 

5만5000석)과 닛산 스타디움(약 7만

2000석), 중형 아레나인 요코하마 아레

나(약 1만7000석)와 2023년 개장한 음

악 전용 대형 아레나인 K-아레나 요코

하마(약 2만석), 소규모 공연장인 도쿄 

가든 시어터(약 8000석) 등 다양한 규

모의 공연장이 다층적으로 구성돼 있

다. 음악과 문화·관광·쇼핑·숙박을 결

합해 팬들이 오랜 시간 머무르며 즐길 

수 있는 거대한 공연 및 엔터테인먼트 

생태계를 이뤘다.

　싱가포르는 공연을 도시 마케팅의 

도구로 삼는다. 최첨단 공연장과 숙박·

쇼핑몰을 결합한 마리나베이샌즈, 약 

5만5000석의 최상급 시설을 갖춰 콜드

플레이와 BTS 등 글로벌 아티스트의 

콘서트가 열린 내셔널 스타디움, 약 1

만2000석 규모의 우수한 음향 및 대중

교통 접근성을 갖춘 싱가포르 인도어 

스타디움 등이 밀집돼 있고, 국가가 직

접 공연 유치를 추진한다. 테일러 스위

프트가 아세안 지역 중 유일하게 싱가

포르에서만 6회 공연을 연 것도, 정부

의 전폭적인 지원과 선제적 유치 전략

이 뒷받침된 덕분이다.

　미국 LA는 공연장을 도시 재생의 앵

커로 삼았다. LA시와 AEG사는 낙후

한 다운타운 지역을 활기찬 문화 관광 

거점으로 탈바꿈하고자 크립토닷컴 

아레나(구 스테이플스 센터)를 중심으

로 ‘LA 라이브’라는 복합문화지구를 

조성했다. 콘서트와 스포츠, 쇼핑·레스

토랑, 호텔과 전시 등이 결합한 대규모 

엔터테인먼트 단지를 구축해 지속 가

능한 도시경제 모델을 구축했다.

　영국 맨체스터는 유럽에서 새롭게 

부상하는 공연 허브다. 2024년 개장한 

‘Co-op Live’는 영국 최대 음악 전용 

아레나로, 첨단 음향 시스템과 공연 최

적화 무대 설계 등 월드클래스 시설을 

갖췄다. 개장 직후부터 폴 매카트니 등 

세계적 아티스트의 투어가 잇따라 열

렸으며, K팝을 포함한 글로벌 아티스

트의 투어 거점으로 주목받고 있다. 실

제로 주요 K팝 그룹의 단독 공연 유치

가 활발히 추진되고 있다.

콘텐트 있지만, 올릴 무대 없는 서울

　작은 클럽 공연장과 중형 아레나, 대

형 스타디움까지 아우르는 공연 인프

라는 신인 음악인의 진출 경로가 되고, 

그들의 실험과 성장을 가능케 한다. 공

연장은 단지 유명 아티스트의 무대가 

아니라, 새로운 음악이 자라고 대중과 

만나는 살아 있는 플랫폼이다.

　하지만 서울의 현실은 척박하다. K

팝 공연의 상징처럼 여겨졌던 서울 방

이동KSPO 돔(구 올림픽 체조경기장)

은 리모델링을 거쳤지만, 구조적으로 

여전히 공연에 최적화된 공간은 아니

다. 좌석의 시야 확보에 한계가 있고, 음

향 역시 아레나 전용 설계와는 거리가 

있다. 고척 스카이돔도 마찬가지다. 야

구장을 공연장으로 활용하다 보니, 잔

향과 울림 문제로 인해 아티스트와 팬 

모두 불만이 많다.

　흥미로운 건, 인천 영종도에 위치한 

인스파이어 아레나다. 미국 자본으로 

건립된 민간 투자 공연장으로 시설 면

에서는 세계적 수준에 근접해 있다. 교

통이 불편하고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에도 이곳에서 열리는 공연은 매

번 매진을 기록한다. 이동의 어려움에

도 팬들이 좋은 음향과 구조를 갖춘 공

연장에서 ‘제대로 된 공연’을 보고 싶어

한다는 증거다.

　결국 시설 부족이 문제가 아니라 기

획과 투자, 전략의 부재가 본질적인 문

제다. 서울은 세계 K팝의 심장이라고 

자부하지만, 정작 그 심장을 울릴 ‘무

대’는 갖추지 못했다.

차별적 오프라인 경험 제공할 공간 필요

　우리는 지금 패러다임 전환의 중심

에 서 있다. 첫째, 디지털 시대임에도 

MZ세대는 오프라인에서의 차별적 경

험을 원한다. 콘텐트를 ‘보는 것’이 아

니라, ‘직접 느끼고 체험하는 것’이 중

요해진 시대다. ‘케데헌’이 보여준 것처

럼 가상의 아이돌이 만들어낸 세계관

은 현실의 박물관을 가득 채우며 실체

화한다. 디지털 콘텐트의 궁극적 완성

은 오프라인 공간에서의 몰입이다.

　둘째, 음악 산업의 패러다임 변화로 

인해 아티스트는 음원 산업만으로는 

생존할 수 없으며, 공연 산업을 핵심 기

반으로 삼을 수밖에 없다. 팬과의 실시

간 교감, 수익 다변화, 브랜드 강화는 

라이브 무대를 중심으로 이뤄진다. 공

연은 음악 산업의 미래다.

　셋째, 한국은 아시아 변방에서 글로

벌을 지배하는 문화 상품을 만들어냈

다. BTS와 블랙핑크, 스트레이 키즈와 

같은 브랜드는 전 세계의 디지털 플랫

폼을 장악했다. 그리고 이제 세계의 팬

들은 그 문화를 ‘케데헌’의 무대 서울

에서, 서울의 공연장에서, 그것도 제대

로 된 몰입 경험을 할 수 있는 공간에서 

느끼고 싶어한다. 그러나 우리는 아직 

준비되지 않았다. 서울은 세계에서 가

장 영향력 있는 콘텐트를 만들면서도, 

그 콘텐트를 담을 공간과 시스템을 갖

추지 못했다.

　우리는 과연, 글로벌 K팝 수도의 중

심인 서울에서 공연으로 들썩거렸던 

기억이 있는가. 단지 스크린과 플랫폼 

속의 성공이 아니라 실제 공간을 진동

시키고 도시를 움직였던 그 진짜 물리

적 열기를 말이다. 이제는 진지하게 답

해야 한다. 우리는, 정말 준비돼 있는가.

김경민 서울대 도시계획학과 교수

인천 영종도에 위치한 복합 엔터테인먼트 리조트 ‘모히건 인스파이어 엔터테인먼트 리조트’

의 ‘인스파이어 아레나’. 원형 광장 로툰다에 디지털 패널로 장식한 키네틱 샹들리에가 눈길을 

끈다. � [중앙포토]

2023년

2024년

K팝 해외 매출액 동향

자료: 한국문화관광연구원

단위: 원

1조
2377억

9218억

5885억5885억2603억2603억3889억3889억

3683억3683억2099억2099억3437억3437억

음반류 상품 

수출액

스트리밍 서비스 

매출액

해외 공연 

매출액(추정)

2024년 미국 유형별 음악 산업 매출

자료: 미국 음반산업협회(RIAA)

단위: 달러(%)

스트리밍

149억
(84.3)

실물 음반

20억(11.3)

디지털 다운로드

3억6970만(2.1)

싱크권

4억1260만(2.3)



한인세일즈 매니징팀

쟈니 김
숀 박
쟌 조

703.532.8800

“빌페이지 토요타 한인팀이 항상 여러분을 최고로 모십니다!”

제네랄 매니저

세일즈 매니저

파이낸스 디렉터301.401.8685
김 광수

- 제니퍼: 첫 차를 구입했는데 광 김이 모든 것을 도와줬어요. 정말 편하고 만족스러웠어요.

- 마리: 방금 RAV4 XLE 를 구입했어요. 몇군데 다른 딜러도 갔었는데 광 김이 최고였어요. 

- E.H: 2.5개월만에 원하던 미니밴을 받았습니다. 모든게 만족스러웠고 다시 방문할거에요.

- 현: 2025년 캠리를 구입했어요. 광 김의 고객서비스는 정말 만족스러웠습니다.

- 리: 중고차였는데도 새차처럼 좋았어요. 광 김이 모든 과정을 부드럽고 빠르게 도와줬어요.

실제 고객님들이 보증합니다.
   친절한 상담, 맞춤형 옵션      합리적인 가격, 뛰어난 고객 서비스      신뢰할 수 있는 자동차

구글 고객리뷰

 

2025 툰드라 

“광 김, 고객이 인정하는 
 최고의 서비스를 받아보세요!”

2025 캠리 하이브리드 2025 RAV4 하이브리드 2025 타코마

다양한
할인보장

스페셜
이자

150대 이상의
중고차 보유

프레지던트
대상 수상

페이지 토요타에서 다양한 중고차를 
만나보세요 !    [다량의 중고차 보유] ����������������������

Sale Price $21,500
Mileage: 31,670
Stock#: P8599

��������������������
Sale Price $21,500
Mileage: 44,270
Stock#: 85304A

����������������������
Sale Price $21,995
Mileage: 8,846
Stock#: P858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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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le Price $23,265
Mileage: 36,813
Stock#: P86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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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le Price $23,995
Mileage: 11,033
Stock#: P859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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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le Price $28,418
Mileage: 33,266
Stock#: P859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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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le Price $28,500
Mileage: 56,044
Stock#: P85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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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le Price $32,014
Mileage: 33,756
Stock#: P8555

��������������������
Sale Price $12,500
Mileage: 81,623
Stock#: 84818A

 [중고차 특선 세일]

“원하시는 예산과 스타일의 중고차를 
    문의하시면 최선을 다해 찾아 드립니다!” 

���������������������
Sale Price $15,835
Mileage: 63,502
Stock#: 85302A

토요타 Certified Used Vehicle (보증 중고차) 특선  

Sales Event 
신차 · 중고차         

2025년 8월 29일 금요일 푸드 C3

“한식은 여러 겹의 풍미와 문화, 그리고 

긴 역사를 품고 있어요. 그래서 배워야 

할 것이 정말 많은데, 그런 배움의 과정

이 지금의 나를 계속 성장시키고 있죠. 

내 음식도, 내 레시피도.”

　지난해 넷플릭스 화제작 ‘흑백요리

사’에 출연하면서 1등보다 주목 받는  

2등으로 스타가 된 한국계 미국인 셰프 

에드워드 리. 그는 방송 후 미국과 한

국을 분주히 오가며 다양한 방송·광고 

촬영을 하는 중에도 한국 식재료에 대

한 탐구를 계속 해왔다. 

     ‘흑백요리사’에 출연했을 당시 스스

로를 “비빔인간”이라고 소개할 만큼 여

러 문화가 융합된 미식 경험을 선보이

는 것이 에드워드 리 셰프만의 특징인

데 그 중심에는 한식에 대한 열정이 있

기 때문이다. 

     그는 현재 미국 켄터키주 루이빌에 

있는 ‘610매그놀리아’와 워싱턴에 있는 

한식 다이닝 ‘시아’를 운영 중인데, 두 

곳 모두 다양한 한국 식재료를 이용한 

음식들을 선보이고 있다.

　‘멜팅 팟’이라 불리는 미국에서 자라

면서 세계 여러 나라의 문화를 경험했

고,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잃지 않

으려 한식에 대한 자기만의 탐구를 꾸

준히 해온 ‘비빔인간’ 에드워드 리. 그

가 최근 흥미로운 프로젝트를 새로 시

작했다. 세계적인 호텔 그룹 카펠라의 

첫 한국 진출 프로젝트 ‘헌인마을X카

펠라’의 공식 앰버서더이자 마을 내 레

스토랑 컨설팅을 맡은 것.

‘한남동 카펠라 더 클럽’ 메뉴 컨설팅 맡

아

서울 서초구 내곡동 일원에 조성되고 

있는 헌인마을은 약 700만 평(2300만

)의 숲으로 둘러싸인 프라이빗 리조

트형 주거단지로 르엘 어퍼하우스와 

카펠라 레지던스가 들어설 예정이다. 

‘내 집에서 고급 호텔&리조트 서비스

를 경험한다’는 구상으로, 카펠라는 입

주민 커뮤니티 공간으로 클럽 하우스

를 운영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세계적인 건축가 데이비

드 치퍼필드 아키텍트와 에드워드 리 

셰프와 협업한다. 에드워드 리 셰프는 

오는 9월 한남동에 오픈하는 ‘한남동 

카펠라 더 클럽’의 메뉴 컨설팅도 맡았

다.

　지난 8~9일 싱가포르 카펠라 호텔에

선 카펠라만의 서비스와 에드워드 리 

셰프의 미식 여정을 미리 경험해보는 

행사가 열렸다. ‘흑백요리사’를 통해 싱

가포르에서 이미 유명세를 누리고 있

는 에드워드 리는 행사장에서도 사진

을 함께 찍고 싶어 하는 초대 손님들 때

문에 분주했다. 중앙SUNDAY는 디너 

행사가 시작되기 전, 휴식 시간을 이용

해 에드워드 리 셰프와 이야기를 나눴

다.

　- 입주민 커뮤니티 공간인 클럽 하우스 

음식은 ‘집밥’인 동시에 ‘외식’이어야 하

는데 쉽지 않아 보인다.

　“아직 아무 것도 결정된 것은 없지

만 카펠라가 지향하는 자연, 아름다움, 

공동체, 예술이 함께 어우러지는 방향

을 고민 중이다. 특히 한국의 진정성 있

는(그는 ‘예술적’이라는 표현도 사용했

다) 식재료 생산자들과 협업하는 게 목

표다.”

　디너 행사에서 에드워드 리 셰프는 

‘캐비어를 곁들인, 고추장 소스의 참치 

타르타르 타클렛’과 ‘감자와 한국 무 퓌

레를 곁들인, 젓갈 치미추리소스(아르

헨티나식 스테이크 소스)의 스테이크’

를 선보였다.

     접시에 담긴 모습은 서양식 요리였

지만, 입안에선 한국 고추장과 젓갈 특

유의 풍미가 느껴진다. 덕분에 한국인, 

외국인 모두 ‘익숙함’과 ‘새로움’ 사이

에서 흥미로운 미식 경험을 즐길 수 있

었다.

　- 젓갈은 쿰쿰한 냄새와 자극적인 맛 때

문에 한국인들 사이에도 호불호가 갈린다.

　“젓갈은 한식에서 매우 중요한 재료

다. 젓갈 없이는 김치를 만들 수 없고, 

그 외 수많은 음식에도 젓갈이 들어간

다. 한식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젓갈을 

이해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다만, 젓갈

을 전통적인 방식 그대로 사용하진 않

는다. 예를 들어 오늘 메뉴에선 젓갈로 

만든 치미추리소스를 선보였다.”

　- 다양한 한국 식재료를 사용하는데, 가

장 좋아하는 것을 꼽으라면.

　“매일 매일 한식의 역사를 배우고 있

다. 단순히 현재 유행하는 음식이 아니

라 수천 년 동안 이어져 온 전통까지 배

우면서 매일 매일 많은 것을 얻고 있다. 

배우면 배울수록 한식에 대한 이해와 

존중이 깊어진다. 그래서 특정 재료 하

나를 꼽을 수가 없다.”

　- 그럼 질문을 바꿔서, 외국인에게 선보

였을 때 반응이 좋았던 식재료가 있다면.

　“시아에선 아직 미국에 잘 알려지지 

않은 한식 이야기를 전하려고 한다. 이

제 미국에서도 갈비·김치·비빔밥 정도

는 누구나 안다. 그래서 나는 젓갈이나 

감태 등 한식의 또 다른 면모를 알리고 

싶다. 내가 지난 1년 동안 한국에서 경

험한 다양한 맛과 그 너머의 세계를 미

국인들에게 보여주고 싶다.”

　- 한식의 정체성을 정의한다면.

　“한식은 사찰 음식, 바비큐 요리, 해

산물 요리, 길거리 음식처럼 정말 다양

한 면모를 갖고 있다. 하지만 미국에서

는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한국 음식을 

‘맵다’고만 생각한다. 김치찌개·김치·고

추장을 떠올리면 당연하지만, 내가 생

각하기에 한식의 진짜 정수는 ‘담백한 

맛’에 있다. 

     부드럽고 섬세하며 은은한 맛이 많

고, 곱씹고 음미해야 비로소 느낄 수 있

는 깊이가 있다. (조선 중기에)고추가 

유입되기 전까지 수천 년 동안 한식은 

산나물 같은 채소 중심의 아주 담백하

고 부드러운 음식들이 많았고, 그래서 

본질적으로 자연과 밀접하게 연결돼 

있었다. 지금은 내 호기심을 자극한 한

식의 이런 다양한 면을 배우고 탐구하

면서 새로운 발견을 하는 중이다.”

전통, 퓨전  대중성 위해선 모두 필요

- K푸드가 가진 두 가지 숙제 ‘전통 그대로

의 맛 지키기’ ‘서양 음식과 창의적으로 섞

이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전통을 지켜내는 셰프도, 혁신을 위

해 노력하는 셰프도 모두 중요하다. 어

느 한쪽만 존재한다면 그 음식은 대중

적 인기를 얻지 못할 것이다. 

     역사를 잊어서는 안 되지만, 동시에 

매일 같은 것만 먹을 수도 없다. 따라서 

현대적인 해석 역시 필요하다. 무엇보

다 K푸드의 미래에서 진짜 중요한 것

은 전통을 지켜나가는 사람들에 대한 

존중이다. 공장에서 만든 것이 아니라 

직접 정성껏 간장·된장·젓갈을 담그는 

사람들야말로 진정한 예술가이고, 한

식의 진짜 ‘맛’을 만들어내는 사람들이

다. 

     셰프로서 내 역할은 그들의 사업 또

는 그들이 하는 일을 지켜주는 거라고 

생각한다. 

     예를 들어 나는 전통적인 한식을 요

리하진 않지만 전통 식재료를 다른 방

식으로 풀어내려고 한다. 명란으로 비

네그레트(기름과 식초를 이용한 프랑

스식 샐러드 드레싱)를 만드는 식인데, 

이것이 나의 창의성이라면 명란을 직

접 만드는 이들을 찾아서 구매하고 지

원하는 일은 셰프로서 내가 해야 할 역

할이자 책임이다.”

　- 레스토랑 시아의 컨셉트 중 ‘제로 플

라스틱’ ‘제로 웨이스트’도 눈에 띈다.

　“시아 주방에선 더 이상 플라스틱을 

쓰지 않는다. 랩도 사용하지 않는다. 백 

년 전만 해도 플라스틱은 없었지만 식

당은 존재했다. 

     그런데 오늘날에는 거의 모든 레스

토랑이 플라스틱을 과도하게 사용하고 

있고, 이런 습관은 환경에 심각한 피해

를 준다. 생선(물고기!)을 사랑하고 바

다를 사랑하는 셰프로서 시아에서 하

고 있는 제로 플라스틱, 제로 웨이스트 

실천 방법과 비용, 과정을 논문으로 정

리해 모두에게 공개하고 있다. 그러면 

다음에 같은 길을 걷는 셰프들은 조금 

더 쉽게 실천할 수 있을 테니까.”

� 서정민 기자

“간장·된장 달인들과 한식 전파에 힘 보탤 것”

한식 세계화 앞장선 에드워드 리

해외선 ‘맵다’고 통하는 한식

진짜 정수는 담백한 맛에 있어

고추 유입 전까지 수천 년 이어져 

자연 본질과 밀접해 은은한 매력

전통 식재료로 ‘새 한식’ 연구 중

재료장인 발굴·지원하는 게 소명

넷플릭스 ‘흑백요리사’에 출연하면서 스타로 떠오른 한국계 미국인 셰프 에드워드 리. 그는 현재 미국

과 한국을 오가며 한식의 전통적인 맛과 식재료를 탐구하고 있다.� [사진 헌인타운개발]

1 싱가포르 카펠라 호텔에

서 선보인 디너 중 ‘캐비어

를 곁들인, 고추장 소스의 

참치 타르타르 타클렛’. 2 ‘감

자와 한국 무 퓌레를 곁들인, 젓

갈 치미추리소스의 스테이크.

� [사진 헌인타운개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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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과 얼음이 연출하는 극적인 아름다움
아이슬란드그린란드

“이 배의 티켓을 따낸 것은 내 인생 최

고의 행운이었어.”

  -<타이태닉>에서 잭(레오나르도 디

카프리오 분)의 대사 중에.

  영화 ‘타이태닉’의 시대 배경인 1900

년대 초반만 해도 크루즈 여행은 최상

류층만을 위한 전유물이었다. 그러나 

크루즈 산업이 황금기를 누리면서 크

루즈가 새로운 여행의 트렌드로 자리 

잡았다.

  그런 만큼 전 세계 아름다운 바다 위

에는 크루즈 선박들이 1년 365일 쉬지 

않고 순항 중이다.

  크루즈 여행은 일정 동안 짐을 풀고 

싸는 번거로움이 없는 데다가 먹을거

리와 즐길거리도 별천지다. 세계 각국

의 음식을 맛볼 수 있는 레스토랑부터 

수영장, 카지노, 사우나, 골프, 피트니

스센터, 극장 등이 다양하게 마련돼 있

어 잠시도 한가할 틈이 없다. 여기에 아

름다운 여행지를 찾아가는 기항지 관

광까지 어우러져 더욱 매력적이다.

  크루즈를 타고 갈 수 있는 최고의 여

행지를 뽑으라면 고민 없이 아이슬란

드와 그린란드라고 말한다. 레이캬비

크에서 출발해 아이슬란드를 한 바퀴 

돌고 그린란드의 콰코르톡과파미웃, 

누크를 거쳐 다시 레이캬비크로 돌아

오는 코스로 빙하와 화산, 간헐천이 공

존하는 신비의 땅을 탐험하는 여정이

다.

  아이슬란드 vs 그린란드

  두 섬은 이름과 환경이 정반대다. ‘얼

음 땅’을 뜻하는 아이슬란드가 아니라 

이웃한 그린란드가 진짜 얼음 땅이다. 

이름은 초록 섬을 의미하지만, 눈에 보

이는 것은 온통 커다란 얼음들뿐! 그린

란드는 남극 다음가는 빙상의 땅이다

(그린란드에서 떨어져 나온 빙산에 의

해 그 유명한 타이태닉호도 대서양에 

침몰했다).

  이 같은 아이러니는 바이킹들의 거

짓말에서 유래했다. 800년경 고향을 떠

난 바이킹들이 아이슬란드에 정착했는

데 이들 가운데 머리털이 붉어 ‘빨간 에

리크’라 불리던 에리크 토르발손이 죄

를 짓고 쫓겨나 서쪽으로 항해해 새로

운 땅에 도착했다. 비록 얼음 땅이지만 

다른 바이킹 이주자들을 모집하기 위

해 숲과 풀이 풍부한 땅이란 뜻의 그린

란드라 이름 지었다고 한다.

  반면, 아이슬란드에는 걸핏하면 화

산이 터진다. 갈색 사막과 바위와 용암

이 만들어낸 검은 평원, 연기를 내뿜는 

붉은 화산, 푸른 얼음 덩어리가 둥둥 떠

다니는 바다, 초록 이끼가 드리워진 초

원, 장엄하게 쏟아지는 폭포, 온통 검은 

모래로 이루어진 해변, 부글부글 끓다

가 솟구치는 간헐천, 오묘한 물빛의 온

천과 투명한 호수까지…. 전혀 때 묻지 

않은 순수의 자연 풍광이 전 세계 여행

자와 탐험가를 강렬하게 매혹시킨다. 

오죽하면 ‘신이 세상을 창조하기 전에 

연습한 곳이 바로 아이슬란드’라는 유

명한 말이 있을 정도다.

  레이캬비크 

  수도 레이캬비크는 아이슬란드 여

행의 관문이라 할 수 있다. 세계 최초 

의회가 열린 ‘팅벨리르(Thingvellir) 

국립공원’, 간헐천의 대명사 ‘게이시

르’(Geysir), 황금 폭포라 불리는 거대

한 ‘굴포스’(Gullfoss) 폭포의 위치가 

원을 이루고 있어 ‘골든 서클’이라 부른

다. 아이슬란드 대자연을 압축해 놓은 

듯한 골든 서클을 돌고 나면 이곳이 정

녕 지구가 맞나? 인간계와 천계 사이가 

아닐까? 라는 생각에 빠져든다.

  남동쪽으로 조금 내려가면 전 세계 

5대 온천 중 하나로 꼽히는 블루 라군

(Blue Lagoon)이다.  지구 최북단에 위

치한 노천 해수 온천으로 구름인 양 뽀

얗게 피어오르는 수증기로 뒤덮여 마

치 천국에 온 듯한 환상을 일으키게 한

다. 특히나 블루 라군의 온천수는 실리

카라는 머드가 풍부해 불투명한 흰색

을 띠는데, 이 실리카 머드를 바르고 온

천을 즐기면 10년 젊어진다는 속설이 

전해 내려온다.

  아퀴레이리, 이사피외르뒤르

  피오르 해안을 따라 자리 잡은 아퀴

레이리는 아이슬란드에서 두 번째로 

큰 도시이자 민속 문화의 중심지로 평

가받는다. 아이슬란드 고유의 색채가 

짙게 남아있고 고래 투어 및 고래 스테

이크가 유명하다. 또한 아이슬란드어

로 ‘얼음의 피오르’라는 뜻의 이사피외

르뒤르는 높이 치솟은 산과 깊은 피오

르가 경이로운 장관을 선보인다. 하이

킹, 자전거, 승마 등을 통해 멋진 풍경

을 직접 체험해 볼 수도 있다.

  카코르토크 

  그린란드의 카코르토크를 한마디로 

정의 내리자면 동화 속 마을이다. 색색

의 건물과 아름다운 광장, 1804년에 지

어진 독특한 대장장이 작업장 등이 여

행자들을 기다린다. 마을을 천천히 걸

으며 그림 같은 풍경과 그린란드의 역

사와 문화를 흠뻑 느낄 수 있다.

  여행팁: US아주투어는 ‘아이슬란

드/그린란드 크루즈+레이캬비크 투

어’(13박 14일)를 자신 있게 선보인다. 

크루즈로만 여행하면 아쉬움이 남기

에 크루즈 상품에 2박 3일 일정의 아이

슬란드 레이캬비크 랜드 투어를 추가

한 것이 특장점이다. 출발일은 8월 20일

이며, 4월 말까지 저렴한 가격으로 인

사이드, 오션뷰, 발코니 객실 중 예약할 

수 있다.  

  문의:(213)388-4000

� 투어멘토 박평식

자연이 창조되기 전 연습한 곳 아이슬란드 

초록 이름의 하얀 땅 그린란드 미지 탐험 

오로라보다 강렬한 북극의 풍경을 만나다 

 순백의 땅 그린란드의 집들은 저마다 생동감이 넘치는 컬러풀한 색깔을 입고 있다  게이시르 간헐천은 터키옥처럼 푸른 물을 부글부글 끓이다가 하얀 물보라와 증기를 힘차게 뿜어 올린다  아이슬란드

와 그린란드를 항해하는 노르웨지안 크루즈 라인(NCL)의 스타호� 사진제공 NCL

바닷물과 민물이 만든 아이슬란드의 해수 온천 블루 라군

C2



전면광고C52025년 8월 29일 금요일



C6 2025년 8월 29일 금요일스포츠

443-668-0453
stacy4989@gmail.com
*Multi-Million Dollar Producer<<<<     렌트 매니지먼트 해 드립니다.    >>>>

301-318-4242
Jinny19619@yahoo.com
*Multi-Million Dollar Producer

집매매, 렌트 놓으실때
(자체 인테리어 소품 구비)

MONTGOMERY, HOWARD, ANNE ARUNDEL
PRINCE GEORGE 카운티 전문

3450 Ellicott Center Dr. Suite 107, Ellicott City, MD 21043 / O: 410-696-2268 / F: 866-531-7541

“집을 예쁘게 단장 해 드립니다”집을 예쁘게 꾸미는 것은
주택매매에

결정적인 도움이 됩니다.

정직, 신용, 친절로

도와드리겠습니다
추천 주택 리스팅

RENT
집 렌트하기 원하시는 분들!!!
최선을 다해 
도와 드리겠습니다.

방4, 화3

방4, 화3/1, 차고1

방4, 화2/1

방3, 화2

방4, 화3

방3, 화2/1, 차고1

싱글홈

Rockville MD

싱글홈

Bethesda MD

싱글홈

Gwynn Oak MD 

타운홈

Elkridge MD

싱글홈

Nottingham MD

타운홈

Columbia MD 

Bowie
월 $1,750 콘도 

방2, 화1

Glen Burnie
월 $3,100 타운홈

방5, 화4 방4, 화4

Columbia
월 $3,000 타운홈

Odenton

RENTED

월 $2,400 타운홈
방3, 화2.5

월 $2,800 타운홈
방3, 화2

Pasadena Germantown
월 $2,000 타운홈
방2, 화3 (지하실 제외)

RENTED

월 $3,100 타운홈 
방3, 화3.5/Car Porch

Columbia

RENTED
RENTED

RENTED
RENTED

COMING SOON

COMING SOON

COMING SOON

COMING SOON

$1,295,000 $419,000$759,000

$449,000$559,000

UNDER CONTRACT

in 3 daysUNDER CONTRACT

in 3 days

UNDER CONTRACT

UNDER CONTRACT

RENTED

IN 3 DAY

LA의 ‘승리 요정’손흥민

다저스 홈경기 초청, 생애 첫 시구

7번 유니폼 입고 스트라이크 던져

749일만의 투수 오타니 승리 관람

MLS 라운드 최고 골 선정 경사도

 손흥민은 다저스 유니폼 상의에 청바지를 입고 시구를 했다.  선발투수 겸 1번타자로 출장한 오타니. 

 손흥민은 휴대폰으로 오타니를 찍는 모습도 보였다.� [연합뉴스]

메이저리그(MLB) 로스앤젤레스(LA) 

다저스-신시내티 레즈전이 열린 28일

(한국시간) LA 다저스타디움. 경기에 

앞서 메이저리그 사커(MLS) LAFC 손

흥민(33)이 시구자로 나섰다. 같은 연고

지를 둔 인연 덕분에 생애 첫 시구에 도

전했다. “월드컵보다 더 긴장되나”라는 

질문에 손흥민은 “그렇다”고 답하면서

도 “빠른 공(을 던지기)보다 가운데에 

꽂겠다”고 아리랑 볼 투구폼을 취하는 

등 장난기를 보였다.

　등 번호 7번과 ‘SON’이 새겨진 다저

스 유니폼 상의와 청바지 차림에 파란 

스냅백 모자를 쓴 손흥민은 마운드에

서 몇 차례 어깨를 들썩이더니 밀어내

듯 공을 던졌다. 연습한 대로 던진 공은 

손흥민 특유의 감아차기 프리킥처럼 곡

선 궤적을 그리며 스트라이크 존을 통

과했다. 공은 평소 김하성(탬파베이 레

이스)·이정후(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 

등 한국 선수와도 친한 다저스 투수 블

레이크 스넬이 받았다. 스넬의 등번호

도 7번이다. 사이영상 2회 수상자인 스

넬이 “글러브를 조금도 움직일 필요 없

이 그대로 앉아 있었다. 완벽한 투구였

다”고 칭찬하자 손흥민은 “덕분에 편안

하게 던졌다”고 화답했다.

　모자를 벗어들고 관중을 향

해 90도 인사를 한 손흥민은 

마이크를 잡고 “It’s time for 

Dodgers Baseball(다저스의 

야구를 할 시간)”이라고 외치며 

경기 시작을 알렸다. 손흥민은 시

구에 앞서 다저스 1루수 프레드 프리

먼과 유니폼을 교환했다. 또 다저스 클

럽하우스에서 데이브 로버츠 다저스 

감독과 월드시리즈 우승 트로피를 들

고 기념사진도 찍었다. MLB는 소셜미

디어를 통해 손흥민의 시구 영상을 전

하며 “축구 수퍼스타 손흥민이 다저스

타디움에서 완벽하게 스트라이크를 

던졌다”고 소개했다.

　시구 못지않게 아시아 출신 최고 축

구 스타 손흥민과 최고 야구 스타 오타

니 쇼헤이(31)의 만남 여부도 큰 관심거

리였다. 지난 26일 같은 다저스타디움

에서 시구자로 나선 방탄소년단(BTS) 

뷔는 오타니를 만났다. 이날 다저스 선

발투수 겸 1번 타자였던 오타니는 경기 

준비로 시구 현장에는 나타나지 못했

다. 경기 시작 후 관중석의 손흥민이 타

격을 준비 중인 오타니를 스마트폰으

로 촬영하는 모습이 TV 중계에 잡혔

다. 두 선수는 같은 에이전시(CAA스

포츠) 소속이다.

　손흥민이 지켜보는 가운데 오타니는 

이날 승리투수가 됐다. 최고 시속 100.3

마일(161.4㎞)을 찍은 오타니는 탈삼진 9

개와 피안타 2개로 5이닝을 잘 막아 다

저스의 5-1 승리를 이끌었다. 오타니가 

승리투수가 된 건 LA 에인절스에서 뛰

던 2023년 8월 10일 샌프란시스코전 이

후 2년, 날짜로 749일 만이다. 오타니는 

팔꿈치 수술 여파로 그간 타자로만 뛰

거나 5이닝 미만만 투구했다.

　한편, 지난 24일 손흥민의 FC댈러스

전 프리킥 골이 MLS 30라운드 ‘최고

의 골’(골 오브 더 매치데이)에 뽑혔다. 

이날 공개된 팬 투표 결과에 따르면, 손

흥민의 MLS 데뷔골이기도 한 이 골은 

60.4%의 지지를 받았다.

� 박린 기자

프로야구 KT 위즈 안현민(22)은 올해 

KBO리그의 최고 ‘히트상품’으로 꼽힌

다. 신인왕은 이미 수상을 예약한 거나 

다름없고, 지난달까지는 정규시즌 최

우수선수(MVP) 수상도 가능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실제 안현민은 지난 27일까지 타율

(0.339)과 출루율(0.445), OPS(출루율+

장타율·1.016) 1위였다. 특히 OPS는 10

개 구단 전체 타자 가운데 유일하게 ‘1’

을 넘겼다. 지난 5월부터 주전으로 도

약한 터라 홈런(18개)과 타점(66점)은 

아직 상위권이 아니지만, 100경기 미만 

출전한 국내 타자 중에서는 1위다.

　그런 안현민이 최근 성장통을 겪고 

있다. ‘홈런 치는 교타자’로 스타덤에 올

랐는데, 이달 들어 장타가 눈에 띄게 줄

었다. 삼성 라이온즈 외국인 타자 르윈 

디아즈에게 장타율 1위 자리도 내줬다. 

지난달 타율 0.441, 홈런 5개, 14타점의 

맹활약으로 KBO 월간 MVP까지 수상

한 뒤라 그림자가 더욱 짙다. 풀타임 시

즌을 처음 치르는 선수 대부분이 한여

름에 혹독한 ‘조정기’를 거친다. 안현민

에게도 좀 늦게 그 고비가 찾아온 모양

새다. 투수들의 집중 견제와 종아리 부

상도 주춤하는 원인 중 하나다. 안현민

은 “요즘 생각이 너무 많아졌고, 그래

서 부침을 겪는다”고 토로했다.

     이날 KT 선발투수였던 에이스 고영

표는 “안현민은 충분히 잘하고 있다. 

요즘 ‘부진하다’고 하는데, 정작 기록

은 그리 나쁘지 않다”며 “이런 시기를 

잘 버텨내는 것도 선수에게는 중요한 

배움의 기회다. � 배영은 기자

괴물 신인도 마주한 성장통 “차분하게 걸어가야죠”
신인왕·MVP 후보 거론되던 안현민

상대 집중 견제와 부상에 부침 겪어

KT 동료들 “잘 버텨낼거라 믿어”

신인왕은 물론 정규시즌 최우수선수 후보로도 

거론되고 있는 KT 위즈 안현민. �[사진 KT 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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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D Mechanical

테크니션 직원 모집

대형 슈퍼마켓 
냉장·냉동 

서비스 & 설치 전문 회사

유경험자 또는 관심 있으신 분

sdmechanical.office@gmail.com

703.447.4683

서비스 지역 
VA·MD·DC

급매
Korean BBQ 

& Hot Pot
게이더스버그, MD

최적의 위치

140석 이상, 3,000sf 규모

저렴한 렌트

매매가격 Only

$280,000

최근에 새로 지어서 
리모델링 비용절감

240-988-6868

※ 본지에  게재된  모든  광고는  광고주의  신청에  의해  게재된  것으로  본지는  그  내용에  대해  전혀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워싱턴 사계절 걷기 클럽 
Washington Four Season 

Walking Club

매주 일요일 아침 8시
오솔길, 산길 걷기
6마일/2시간
운동화, 물 한 통이면 준비 끝

연락처: Ms. Han

(703) 939-5223
(가능하면 text message 주세요)

“아침 숲속을 걸으면 건강과 행복이 
함께 찾아 옵니다”

Fairfax 인근 공원과 숲속
Occoquan trail
Billy Goat trail

호수, 강, 바다 등 여러 코스
걷기 좋아하시는 분 항시 환영!

2025년 8월 29일 금요일C12 구인 / 구직 광고와 개인 렌트 유료 광고 내용 보내실 곳 : kdclass2018@gmail.com  (게재  중지를 원하실 경우 이메일 주시기 바랍니다.)



콜롬비아 복지센터에서  함께 일하실 직원을 

모집합니다. 

RN  간호사, 운전 기사 (옴니 거주 환영)

주방 보조

▶443-691-7968

BridgeOne Insurance  MD

보험 에이젼트 구함, 사무실 제공, 유/무 경

험자 가능

▶703-598-3316, 703-862-5395

H -Mart 메릴랜드 직원 모집

모집부서 : 인사, 자산, 영업, 물류

근무지 : Upper Marlboro MD

베네핏 : 401K, 유급 병가/휴가, 보험 등

자격요권 : 합법적 근무조건 소유자

지원방법 : https://www.hmart.com/

about-us/careers/job-openings

▶문의전화: 201-554-6047

엘리컷시티 Cafe에서 샌드위치 싸실분

일요일 가능한 분, 풀/파타임, 유/무 경험자

443-386-0515

실버스프링에 위치한 종합보험 에이젼트에

서 함께 일하실 이중언어 (영어 또는 스패니

쉬) 가능한 유, 무경험자 구합니다.

albert@wkkinc.com

▶301-526-7000 (Cell) Mr. Kim

메릴랜드 주 로크빌에 있는 병원에서 리셉셔

니스트와 직원을 구합니다.

영주권 스폰 가능/월요일-금요일 정규직 

& 파트타임/한국어와 영어를 모두 구사해

야 합니다.  이력서를 LaurenKim@gmail.

com으로 보내거나 

▶301-275-2357로 전화하세요.

락빌 롯데플라자 마켓에서 함께 일하실 전산 

아이템 코디네이터를 구합니다.

▶301-417-8678

H Mart Wheaton RTC 부서 직원모집 

업무: 주방 보조 (주방)

Address: 12015 Georgia Ave, 

Wheaton-Glenmont, MD 20902

연락처: Customer Service Manager

▶ P: 301-942-5071

임마누엘 어덜트 메디컬 데이케어 센터

직원모집 : 운전기사 / 간호사(RN) 

- 건강보험  - 좋은 조건의 연봉과 베네핏

- 유급 휴일과 유급 병가

▶443-828-7777

메릴랜드 베데스다 한방병원에서 바디 마사

지사 약간명, 리셉셔니스트 구함

▶301-787-4842 (문자로만 연락 바람)

엘리컷시티 픽업 스토어 카운터 구함

엘리컷시티 Cafe에서 샌드위치 싸실분

일요일 가능한 분, 풀/파타임, 유/무 경험자

443-386-0515

SD MECHANICAL 테크니션 모집

대형슈퍼마켓 냉장냉동 서비스와 설치 전문

회사로 냉장냉동쪽에 경험 있으신분이나 관

심있으신분 지원 부탁드립니다

서비스 지역 VA, MD,DC

메일: Sdmechanical.office@gmail.com

전화: 703-447-4683
 

바느질  유경험자 구함

파타임, 풀타임, 엘리콧시티

410-926-3200

파사데나 지역 비빔밥 캐리 아웃 같이 일        

하실분 구합니다. 남녀 모두 환영

443-991-9331

엘리콧시티 혜반 한국 식당에서 하기 직원을 

모집합니다.

한식 주방, 쿡 (숙소 제공 가능)

▶443-420-3096

엘리컷시티 한국식당에서 주방장, 부주방

장, 캐쉬어를  모십니다. 

443-691-4130 (문자요망)

엘리콧시티 자동차 정비소에서 메케닉  기술

자  구함

410-446-9981

무궁화 메디컬 데이케어 센터에서 운전기사

를 구합니다. 엘리컷시티, 하노버 메릴랜드 

443-621-2625

세탁소 풀/파타임, 베깅만 하실분 ,영어 가능

하신 분

410-926-3200

골든 듀 보석  백금, K14, K18, 다이아몬드 

판매. 결혼 예물, 아기  돌반지 팔찌

▶410-480-2477 (엘리콧시티, MD)

운전 면허  VA/MD 불체자에게 면허정식 

발행 , 필기 요점정리,예상문제. 한국/타주면

허/기타 교통국 업무  

카톡ID: jimdong123

 이메일: allmandong@gmail.com

▶571-294-0057

OK택시 공항/장거리 최저 염가로 모십니다

▶240-796-0093

JD STAR 소독( Mr. 은) Rats/Mice, Insect, 

Termites

▶410-370-8057

게이더스  MD. 바쁜 오토바디샵에서 

경험있으신 오토바디 기술자 구함!

▶240-246-4477

싱글/타운 방 렌트

495와 95번이 만나는 첫번째 EXIT, 메릴랜

드 대학 가까운 싱글홈 이층방 렌트, 즉시  입

주 가능

301-385-3535 (문자 요망)

교통 편리한 메릴랜드 실버스프링 싱글홈

1층 전체 렌트, 방 2, 화장실 1, 주방, 세탁기, 

건조기, 출입문 별도, 즉시 입주 가능

 (미용실 가능)

301-646-3127

메릴랜드 한오버 이층방 & 베이스먼트 방렌

트합니다. 여자분 환영

410-917-1262

엘리콧시티 롯데에서 10분 거리 타운하우스 

2층방 렌트, 유포, 가구일체, 교통편리, 직장

인 남자분 환영

443-631-7866

버튼스빌 198번과 29번이 만나는곳에 위치

한 싱글홈 이층방 렌트, 욕실, 냉장고 별도, 인

터넷, 가구 완비, 주차장, 비흡연자, 여성분 

환영

240-413-2738

사업체 매매

Korean BBQ & Hot Pot 급매

$280,000 메릴랜드 게이더스버그, 최적의 

위치, 140석 이상, 3000 sqft0, 저렴한 렌트

비, 최근 새로 지은곳으로 리모델링비 절감 

관심 있으신분 연락 주세요.

240-988-6868

글렌버니에 새로 시작하는 리커스토어를 

매니지먼트로 자기 사업 하실 분. 

문의: 443-262-1813

이발소  $7만5천불 판매

하노버 매릴랜드 앨리컷시티에서 20분거리 

Arundel 공장 근처/최근 맥도날드, 스타벅

스, 도미노가 있는 분주한 쇼핑센터 리모델

링/ 저렴한 임대/30년 동안 같은 위치  

301-672-1326 (켄)

컨비니언 스토어/매입

- 그로서리 매입 / 현장 매입 결정 

- 결정 당일 현금지불* 이메일, 문자 환영

6313125na@gmail.com

443-631-3125

구인/사무/직원모집

간호사 모집 RN, LPN (풀타임, 파트타임) 

재택근무, 처우는 별도 협의

▶703-507-2492 (Mr. Bae)

ANNANDALE, VA 공인회계사 사무실에서 

함께 일하실  분을 모십니다.

Full & Part time, 경력자 우대, 무 경험자도 

환영, Benefit  있음 (보너스, 건강보험, 유급

휴가 등등),  영주권 스펀서 가능

Email : wjkim0111@gmail.com

BridgeOne Insurance 보험 에이젼트 구함 

사무실 제공, 유/무 경험자 가능, VA & MD

▶703-598-3316, 703-862-5395

WBS Processing과 Tech support 부서에

서 함께 일하실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인재를 

모집합니다.  관련 업무 경험자 우대하며, 체

계적인 교육과 안정적인 근무 환경을 제공합

니다.

모바일 앱과 POS 영업에 관심있는 직원도 

모집합니다. 업계 최고 대우 보장

문의 : 703-225-5500

이메일 지원 : hr@worldbankcard.net

많은 지원 바랍니다.

애난데일에 위치한 K MARKET에서                  

어카운트 보실분 구함. 유경험자 우대

703-507-2020

애난데일에 있는 변호사 사무실에서 사무보

조원을 구합니다. 

Full / Part time 가능, 기본적인 영어와 사무

실에서 일한 경력 환영

이력서를 이메일로 보내주세요.

sjshin.esq@gmail.com

리셉셔니스트 (이중언어 필수)를 모십니다

장소 : Chantilly, VA 20151

시간 : 조정가능 (풀타임)

급여 : 인터뷰 후 조정 가능

전화문의 : 703-622-7737

Email : accounting@Ibuniversal.com

하이트론스(Hitrons) 버지니아 센터빌 지점

Full time & Part time 세일 담당 모집

가전제품 및 마사지체어, 매트리스 전문 매

장에서 함께 일하실분을 급구합니다

▶201-417-5350

애난데일위치, 이민법 사무실, I-140 파일, 

패러리걸 (법률보조원)  구합니다.

이력서: Heajinjung@eb3recruit.com

러브핸드 홈헬스에서 직원을 모집

- 모집분야 : Accounting, 간호사 

    (RN, LPN),  Case Coordinator

- 지원자격: 이중언어 가능, 컴퓨터 사용가             

능,  자격증 소지자

- 근무혜택: 건강보험/ IRA 혜택제공, 

      유급휴가 제공 / 경력자 우대함 

- 지원 및 문의: HR 담당 

▶703-657-0944 /  E-mail: admin1@

lovehandhomehealth.com

센터빌 지역 덴탈랩 CAD/CAM, ZIRCONIA

원스텝 기술자 구합니다. 

571-229-0387

홈케어 (센터빌) 업무팀 직원 구함

유경험자 우대 이중언어 구사자

이력서:hr@firsthco.com

▶571-549-6789

보험, 연금 에이젼트  라이센스 있으신분 

환영. 정례보험, 생명보험, 연금보험 무료            

컨설팅 해 드립니다.

703-939-2737

김서규 공인 회계사무실에서 회계업무 전공

자나 경력있으신분 구합니다.

이력서 보내주세요.

▶Resume : skim@skimcpa.com

보험회사 사무직 Annandale/Ellicott city

지역 근무시간 8시-5시(월-금)

401(K), 치과보험, 유급휴가 $25.00/hr

▶이력서 joshuaoh123@gmail.com

애난데일에 위치한 K MARKET에서

CUSTOMER SERVICE 직원 구합니다.

- 경력자 우대

- 오후근무가능하신분

▶연락처 703-712-7089

정관장 애난데일 매장 직원 구함

 풀 타임/파트 타임/일요일 판매 경험자 우대

▶문의: 571-348-3723

Fairfax  풀/파타임 이중언어 

사무직 유경험 40k-50k 베네핏 제공

▶571-232-0702

coverworldgr@gmail.com

탑 여행사 버스투어 가이드 구함

 -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제출

 - 제출 할 곳 : ceo@toptravelusa.com

▶ 703-543-2322 (레나 고 실장)

애난데일 회계사무실에서 회계업무직원 구

함 .유경험자 우대

회계사, EA 라이센스 소지자 우대

이력서: hr@yicompany.com

홈케어 에이전시 구인

애난데일 사무 및 리셉션 직원 구함

홈케어 또는 보험등 유경험자 우대

이력서: hr@firsthco.com

전화: 571-549-6789

센터빌,챈틀리 지역 물리치료 병원에서

한국어/영어 가능한 Receiptionist 구함

이력서:coreptrehab16gmail.com

▶703-865-6455

나투라치과 어시스턴트 및 리셉셔니스트 

월/화/목/금,  영어 가능자

Entery-Level Welcome

▶Resume to:naturadent@gmail.com

급구, 센터빌/챈틀리 지역 

임플란트 전문 치과 풀/파타임 

유경력 어씨/리셉션 환영

이력서 첨부 govaepic@gmail.com

▶703-574-0528

치과병원 Front Desk(레스톤/ 타이슨스)

경험자 우대, Dentrix Plus Full/ Part Time 

No exp.require 이중언어, 

▶tysondentalcenter@gmail.com

닥터오피스 리셉션니스트 구함

파트타임, 풀타임 가능

mercy4resume@gmail.com

▶703-256-3005/703-830-0993

식당/식품

프레데릭스버그 일식당에서 일하실 히바찌 

쉐프 구합니다.

703-258-4356

에난데일 일본 라면 가게에서 파타임 홀직원

구함. 유/무 경험자 환영

703-338-3037

에난데일 치맥에서 Server구합니다. 

학생 환영 

 571-352-4938 (문자) 또는

Chimc.va@gmail.com

엘리콧시티 혜반 한국 식당에서 하기 직원을 

모집합니다.

한식 주방, 쿡 (숙소 제공 가능)

▶443-420-3096

애난데일에 새로 오픈하는 분식점에서 주방 

헬퍼해 주실분, 파타임 카운터 케쉬어 구함

703-401-9997

Dumfries 컨비니언 스토어 RT 1 & 234

야간 근무 가능하신분 (11PM - 7AM)

나이 불문, 남자분 환영

703-291-7174/703-774-7443

H-Mart Herndon 직원 모집

Customer Service, Cashier 유경험자 우대

매니저: 임희상 이사

▶571-839-1647

H -Mart Falls Church 직원 모집

Customer Service, Cashier 유경험자 우대

매니저: 조성수 점장

▶703-573-6300

롯데프라자 스털링점 구인

푸드코트 캐쉬어, 풀타임, 파트타임 가능

성함과 연락처 남겨주세요.

▶sijang.sterling@gmail.com 

세탁소/이미용/기타

버지니아  지역 

중앙생활안내  Classified

※ 본지에  게재된  모든  광고는  광고주의  신청에  의해  게재된  것으로  본지는  그  내용에  대해  전혀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5938 Centreville Crest Ln
Centreville, VA 20121

https://no1golflounge.com 

동부 최대 스크린 골프

571.591.4455

메릴랜드지역 

구인/사무/직원모집

2025년 8월 29일 금요일 C13구인 / 구직 광고와 개인 렌트 유료 광고 내용 보내실 곳 : kdclass2018@gmail.com  (게재  중지를 원하실 경우 이메일 주시기 바랍니다.)



점보 인터내셔설 수퍼마켓

정육부 매니저 1명, 그로서리 매니저 1명

은퇴연금/건강보험, 

내셔널하버 MGM 근처

이력서: jumbo.food@gmail.com

▶703-577-2425 (전화문의 Mr. 박)

H Mart 또는 롯데에서 시식 행사 진행하실 

분 문자로 연락 주세요.  풀타임, 파트타임

▶571-991-4172

이미용

애난데일 미용실에서 리셉션리스트 구함

(일요일 근무가능 하신분)

703-750-2424/ 703-717-8256

세탁/얼터레이션

알렉산드리아 테일러 샵에서  일하실분

703-328-3064

비엔나 지역 세탁소에서 파타임으로 일하실

분을 모십니다.

-카운터 캐시어,  유틸리티 워커 

  (영어가능자)

 7am - 3:30pm (월, 화, 목, 금)

 4pm - 7:00pm (월-토)

유경험자 우대, 무경험자 트레이닝

703-499-7050

세탁소 픽업스토어에서 카운터 보실분

경험자우대, DC 전철역옆

240-644-4190

알렉산드리아 픽업/카운터, 배깅 하실 분/

파/풀 타임(문자요망)

703-608-5183

DC 세탁소 픽업하실분 풀타임 메트로 3분 

몽골분 환영

301-221-2463

알렉산드리아지역 세탁소 픽업 스토어에서 

파트타임하실분.

703-300-4959

세탁소에서  수선하실 분 구함

페어팩스 가버먼트 파크웨이

703-568-3574

자동차 /정비/바디샵

폴스쳐치  지역 자동차 정비소에서  메케닉 

유 경험자 구함. 첫째/셋째 토요일 휴무

571-332-6110

엘리곳시티 자동차 정비소에서 메케닉  기술

자  구함

410-446-9981

첸틀리 자동차 정비소 에서 성실히 일하실 분 

모집합니다. 

메케닉,  준메케닉, 헬퍼 구함. 

703-266-1983

Chantilly  VA (Ourisman Toyota Auto 

mechanics) 경험에따라 우대함 .베네핏!

Ask Service manager Joon

202-699-1805

자동차 정비사 구함 애난데일 지역 

Mechanic or Mechanic Helper $50k 

-$100k 가능 VA safety inspection 우대 

(emissions test 없어도 됩니다) 

Manager 하시면서 2-3년후 가게 맡아 하

실분 환영. 영주권 스폰서 가능

571-376-7878

청소/기타구인
 

Office 청소하실 분 구합니다.

경험있는 Area Manager, 매나사스  (VA)

▶301-537-3800

No.1골프에서 Staff 모집합니다 (센터빌)

▶571-591-4455

홈케어 (센터빌) 업무팀 직원 구함

유경험자 우대 이중언어 구사자

이력서:hr@firsthco.com

▶571-549-6789

홈케어 오피스에서 HR, Billing Scheduling 

하실 직원분들을 구합니다.

영어가능자 환영, 영주권 스폰가능합니다.

571-422-7189

사인 컴퍼니에서 일하실 성실하고 

꼼꼼하신 분. 유₩무 경험자

703-499-0857

건물관리인 (월-토), 스폰서가능

영어, 전기, 기계, 목공 모두 가능하신 분

240-903-0777

싱글/타운홈  렌트 

페어팩스 비엔나역 타운하우스 렌트 

2100 sqft, 방4, 화3.5, 워크아웃 베이스먼

트 $3,200

470-485-1875

애난데일 엔드 유닛 타운홈 스타일 콘도 렌트

방3, 화2, 나무 마루, 세탁기, 건조기, 1,2층 

구조, 넓은 리빙룸 $2,500 (물값 포함)

▶703-477-3114

맥클린에 위치한 싱글하우스 전체 렌트하실 

세입자를 구합니다.

방 4, 화장실 3, 차고 2, 즉시 입주 가능

571-277-7758 

애난데일 중심가 1 에이커 싱글하우스 반 지

하 전체 렌트

방3, 화2, 키친, 리빙룸, 세탁기, 입구 별도, 

주차 넉넉, 최근 전부 새로 수리하였으며, 전

화 하면 사진 보여 드림

703-395-4380

브리스토 (게인스빌 옆) 타운 하우스 렌트, 

엔드 유닛, 방 3, 화 3.5, 차고 2, 업데이트

된 주방, 세탁기, 건조기, 새 페인트, 넓은 덱, 

2013년 지은 새 단지 새 집,  $3,200

즉시 입주 가능

▶703-477-3114

게인스빌 업데이트된 예쁜 벽돌 타운홈

방 3, 화 4, 차고 2, 탁트인 키친, 새 나무 마루, 

새 페인트, 확장형 3층 구조, 가까운 곳에 큰 

쇼핑센터, 레스토랑, 그로서리 있음.

$3,200  즉시 입주 가능

▶703-477-3114

센터빌 파월 초, 2 car 벽돌 타운하우스  렌트

$3,400 방 3, 화 2.5, 덱, Faircrest, 루트

29/50/286/66/28, 9월1일 입주

▶571-239-6054

패어팩스 Costco뒤 타운하우스 렌트

$3,900 방3/화3/차고2, 최고 학군,  

29/50/66/286 최고 로케이션

▶571-239-6054

1. 센터빌 Fair Crest 타운홈 렌트 $3,500   

방3, 화3.5, 2car garage, 긴 드라이브

웨이,  주차 다수,  콜린 파웰초,  route 

50/66/28/29

2. Lorton 타운홈  $3,300 

방3,화3.5,2car,전부 마루, 주차 다수

SouthCounty 하이,RT95/395/286/123

3. Ashburn  타운홈 $3,500

방3, 화3.5, 2 car, 주차 다수, Briar Wood

▶571-239-6054

센터빌 롯데근처 타운홈 End Unit 렌트 

$3,000, 방3, 화3.5, 차고2

703-489-6926

Haymarket 타운홈 렌트 End Unit, 66에서 

가까움 $3,900 방4, 화3.5, 차고2

703-489-6926

챈틀리 새타운  렌트  $3,600  방3, 화 

3.5, 차고 2, 2,300sqft,  교통요지 

28/66/50/286,  웨스트필드하이, 

웨그먼, 코스코, Dulles airport, Sully 

station, Chantilly Shopping Center

▶571-239-6054

콘도 렌트

애난데일 콘도 렌트, Safe Way 건너편, 업데

이트한 밝고 예쁜 콘도, 방 2, 화 1, 새 카펫, 새 

페인트, 물값과 개스비 포함 $2,000 

즉시 입주 가능

▶703-477-3114

애난데일 업데이트한 밝은 콘도, 엔드 유닛, 

방3, 화2, 세탁기, 건조기, $2,500 즉시 입주

▶703-477-3114

애난데일 H 마트 근처 콘도 전체 렌트

방1, 화1, 주차 2, 완전 리모델링, 모든 가전 

제품 새것, 즉시 입주 가능

703-268-8669 (문자요망)

헌돈  새  콘도 렌트 $3,000 방2, 화2.5, 차

고1, 이노베이션 메트로역 도보, Village  

Center at Dulles shopping mall, 자이언

트,  1,600sf, RT267/28,  최고 교통요지

▶571-239-6054

콘도 렌트 114 Birch St B-6 Falls Church 

w/메트로 66 근처

703-336-3283

1. 옥톤 싱글 $3,600 , 방 5, 화 2.5, 차고  

       2, 2.5acre 숲속 ,아름답고 조용한 

       게이트 있는 집

2. 센터빌 stonegate, 콘도 렌트 $2,100  

       방 2, 화2 , 2층 1100sqft, security gate

▶571-239-6054

방 렌트

애난데일 H 마트 근처 싱글홈 1층 렌트

방1, 화1, 주방, 여자분 환영 $1,200

즉시 입주 가능

571-318-1119

애난데일 순복음 교회 앞 주택 지하 렌트

방2, 화장실, 큰 거실, 부엌, 방 하나 쓰실분 

또는 전체 쓰실분 

703-244-3453

애난데일 싱글홈 반 지하 방 렌트 놓습니다.

출입문 별도, 취사 가능, 여자분 환영

571-213-9080

센터빌 롯데 근처 타운홈 이층 욕실 딸린 큰

방 하나 렌트합니다.

571-970-8048

센터빌 CVS 근처 타운하우스 마스터 베드

룸/개인욕실/워크인 클로젯/여성분 환영

571-243-7027 (문자요망)

스프링필드 지역 조용한 싱글홈 방렌트 

가구/인터넷/간단한 취사, 비흡연자, 학생 

또는 직장인 여성 환영

571-286-2439

스프링필드 (웨스트스프링필드 하이스쿨 근

처) 워크아웃 타운홈 베이스먼트 전체 렌트

가구일체/유포

703-887-8428    

애난데일 싱글홈 아래층 495 조지메이슨     

6분, 침대/가구/취사 가능, 여자분 환영

571-205-0903 

애난데일 중심가 새로 수리한 싱글홈 반 지하 

방 렌트 방 3, 화 2, 키친, 리빙룸, 입구 별도, 

주차 편리

703-395-4380

센터빌 극장 근처 타운홈 방렌트

방, 화장실, 가구, 세탁기, 인터넷, 파킹, 조용

한 여자분/학생, 가능한 잠만 주무실분 

571-239-6054

애난데일 H마트뒤 콘도 방1, 화장실1 렌트

인터넷 유포 $800

703-577-3421 (문자요망)

설악가든 근처 싱글홈  방1, 화1, 간단  식사, 

잠만 주무실분 , 금연자, 즉시 입주 가능

571-243-6295

센터빌 타운하우스 베이스먼트 세놓습니다

유포 $1,100

▶301-928-4125

패어팩스 싱글하우스 지하 전체 렌트

GMU에서 3분거리, 즉시 입주 가능

703-658-1117

센터빌  CVS근처 깨끗한 싱글홈 2층 방하나

세탁/가구/취사/인터넷 완비 여자분 즉시 

입주 가능

571-758-7117

에난데일 예촌앞 타운홈 방 렌트, 화장실 딸

린 큰방, 직장인, 학생 환영, 취사가능

703-622-2033

사무실/점포 렌트

애난데일 오피스 전체 렌트

나무 마루, Newer Windows, 계단 없는 1층 

위치, 새로 단장한 화장실, 넓은 주차장, 교통

편리 $2,000 즉시 입주

▶703-477-3114

애난데일 (자이언트 근처) 오피스 렌트 

룸 4개, 화장실, 주차 다수

301-741-6567

센터빌 던킨뒤 환한 오피스콘도  렌트 

$1,900, 1,200sqft, 

룸3개, 화1, 오픈 스페이스, 파킹다수 , 

RT29/66/28/286 

▶571-239-6054

애난데일 지역 오피스 렌트

오피스 전체 4 Room $1,600 1사무실 

$500  (전기, Wifi 포함) 

703-209-5150(문자요)

부동산 매매

1. 메릴랜드 베데스다 싱글홈 $1,295,000

방 4, 화 2.5

2. Gwynn Oak 메릴랜드 싱글홈 $419,000

방 4, 화 3

▶301-318-4242

1. 메릴랜드 포토맥 싱글홈 $1,075,000

방 4, 화장실 2+1, 차고 2 포토맥에 위치한 

잘 꾸며진 집, 좋은 가격

2.  Nottingham 타운홈 $349,900

방 4, 화장실 3, 최근에 전부 새로 고쳤으며, 

HOA가 없는 집

▶410-417-7080

1.  패어팩스 싱글홈 $999,000

방 5, 화장실 4+1, 차고 2, 넓은 구조와 잘 가

꾸어진 집, 벽돌, 마루 바닥

2. 패어팩스 싱글홈 $1,050,000

방 4, 화장실 3+1, 차고 2, 우슨 학군, 편리한 

교통, 최근에 업데이트

3. 비엔나 싱글홈 $1,875,000

방 6, 화장실 6, 차고 2, 새집같이 아주 멋지

고 고급스러운 집, 편리한 교통

4. 페어팩스 타운홈 $850,000

방 4, 화장실 3+1, 차고 2, 앤드 유닛, 아주 밝

고 이쁘게 잘 꾸며진 집

▶703-899-8999

1. 웃슨하이, 프로스트 미들 2025 새싱글 

$1,450,000

방5, 화5.5, 차고 2, 5000sqft 모던 디지인

2. 챈틀리 하이 싱글하우스 $1,050,000

방4, 화3.5, 차고 2, 4,000sqft 전부 업그레

이드, 286/50 Lees corner RD

3. 던로링 메트로 앞 콘도 $470,000

방1, 화1, 1/2층 오픈 LOFT 835 sqft,

전부 리모델링, 나무 마루

▶571-239-6054

애난데일 싱글 하우스 $719,000

Braddock/Backlick이 만나는 Giant근처

최고 로케이션, 방3, 화3, 카포치1, 새지붕, 

드라이브웨이, sold as is, 동네 시세보다

10만불이상 저렴, 리모델링/투자 가치높음

▶571-239-6054

Alexandria 콘도 $355,000

방2, 화2, Top Floor 엔드 유닛, 업데이트

되고 잘 관리된 콘도, 리모델링한 부엌과 

화장실, 나무 마루, SS Apliance, Granite 

Countertops, Deck, 세탁기, 건조기

▶703-813-8949

1.  센터빌 싱글홈 $770,000

  방3, 화3.5, 차고2, 업그레이드 부엌, 마루,  

  넓은 뒷뜰

2. 패어팩스 싱글홈 $1,005,000

방5, 화3.5, 차고2, 최근에 전체적으로  업그    

※ 본지에  게재된  모든  광고는  광고주의  신청에  의해  게재된  것으로  본지는  그  내용에  대해  전혀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중앙생활안내  Classified

2025년 8월 29일 금요일C14 구인 / 구직 광고와 개인 렌트 유료 광고 내용 보내실 곳 : kdclass2018@gmail.com  (게재  중지를 원하실 경우 이메일 주시기 바랍니다.)



레이드한 집, 넓고 고급스러운 집

▶703-899-8999

애쉬번 타운하우스 매매 $670,000 2012년, 

방 3, 화 3.5, 최고 학군, 덜레스 공항

▶571-239-6054

1. 맥클린 콘도 방1, 화1 $300,000 762sf

2. 맥클린 콘도 방2, 화2 $409,000

1,050 sqft, Mclean High, Rt 

495/66/267/7, Tysons Galleria옆

▶571-239-6054

1. Falls Church 콘도 매매 $224,900

800 sqft, 전부 리모델링, 방1, 화1, 유틸리티  

콘도비 포함, Mosaic, Gallows Rd,

편리한 교통, RT 495/29/50

2.  Ashburn 타운하우스 2012년

방3.5, 최고 학군,  Dulles Airport 

RT267/50/28/607

3. Woodbridge 싱글하우스 $639,000

방3, 화2.5 차고1, 좋은 동네, 좋은 학군, 전부 

업그레이드, RT 1/95/234

4. South Riding 타운하우스 2014년

$645,000, 방3, 화2.5, 차고2, RT50/606

Dulles Airport, RT28

▶571-239-6054

센터빌 중심에 위치한 콘도

방2, 화2, 차고1, 도서관앞 ,1230sqft,

콘도비$348.77/m,  Giant 66/28/29

▶571-239-6054

콘도매매 $354,900 스프링필드                             

밝고 환한집  방2, 화1, 업데이트  (HVAC, 부

엌, 화장실)  새 카펫, 새  페인트, 넓은 리빙 룸, 

DEN1, 넓은 발코니

▶703-813-8949

1. 사우스 라이딩 싱글홈 $1.19M

방4, 화3.5, 차고2, 5540sf, 코너랏, 집주인

이 관리 잘한  집, 다양한 커뮤니티 시설

Move-in Ready

2. 패어팩스 타운홈 $825,000

방3, 화3.5, 2007년산, 굿 로케이션, 관리가 

매우 잘된 집

▶703-919-0472

1. 패어팩스 새 빌더홈 우슨 학군 싱글홈

    $1,900,000

2. 페어팩스 씨티 타운하우스 새 빌더홈

    $930,000

▶703-231-5572

1. 게인스빌 레이크 메나사스 골프 커뮤니티 

싱글 $1,060,000

방4, 화4.5, 차고 2,  페리오, 스크린 덱,    

4,433sqft, 0.3 acre, 2004

2. 콘도 매매 $485,000 밝고 환한 8층, 맥클

린 앤드유닛, 시원한 레이아웃

타이슨스 코너/메트로, 방2, 화2, 테라스, 차

고2, 1,335sqft, 엘리베이터

▶571-239-6054

 1. 알렉산드리아  단독주택  $ 619,000

방3,화2 단층집으로 넓은 백야드 0.3 에이커

프랜코니아 지역으로 교통, 생활시설 편리

시니어 거주하기에 편리한 단층구조

지붕, 에어컨등 최근 교체 ,계단 없슴.

2. 매나서스 콘도 $ 330,000

방2,화2  주차공간  편리한 콘도, 그로서리 ,병

원,레스토랑,도서관등 좋은 생활여견

▶703-483-0505

사업체 매매

Korean BBQ & Hot Pot 급매

$280,000 메릴랜드 게이더스버그, 최적의 

위치, 140석 이상, 3000 sqft0, 저렴한 렌트

비, 최근 새로 지은곳으로 리모델링비 절감 관

심 있으신분 연락 주세요.

240-988-6868

델리샵 (DC) $150K

DC내 위치, 장사 잘 되는 곳이나, 은퇴 예정

상버 운영하면서 투자용, 안정된 수입

▶703-625-9909

헤어, 네일 & 스파 살롱 사업체 매매

(레스톤 /헌돈 지역)

-$100,000

- 현지 경험을 두루 갖춘 잘 정비된 사업체로           

  수익 좋고 지속 성장 가능

- 월 임대료 & 수도세 없음 **

- 6개 헤어 부스 + 2 페디큐어 부스 + 2 네일    

테이블 + 1 마사지 룸 + 1 왁싱룸

꼭 관심있는분만 연락  바랍니다.

571-315-3533 (영어 가능하신분)

미장원 리스

게인스빌 성업중인 미장원 렌트 $3,300/m 

1,300 sf, 29/66, 세븐일레븐옆

▶571-239-6054

미장원 매매

센터빌 중심 성업중 미장원 은퇴, NEW HVAC, 

좋은 조건, 최근 리모델링

▶571-239-6054

▶92 치킨과 함께  창업하실분을

찾습니다! 같이 성공하는 길을  갑시다.

703-901-1004

▶리커ㅣ식당ㅣ카워시ㅣDC 건물ㅣ호텔

     현재 리타이어를  준비하시는 사장님들!

     비지니스 매매를 어떻게 해야 할까요?

Ⅰ. 사업체 매매 상황을 잘 Evaluation 

         하여  매매 가격을 산정해야 합니다.

Ⅱ. 정확한 매물 상황과 매매 조건들이 

        flexible해야 합니다

Ⅲ. 커머셜 / 비즈니스 매매 부동산 

         전문가를 고용해야 합니다

        20년 경력의 남보다 2배 더뛰는

        케빈 신과 은퇴를 설계하세요!

     703-395-3123

중고매매/기타

색소폰, 클라리넷, 호른, 트럼펫, 트럼본, 플루

트 - 악기별 개인 맞춤 레슨

757-338-8496

애난데일 H 마트 근처 텃밭 공유 하실분

1평, 2평, 3평 

517-318-1119

무빙 세일  (센터빌)

다이닝 테이블, 쇼케이스 그림, 유로피안 장식

품, 골동품, 청동으로된 인어공주, 자수정 수

집품, 강아지 케리어 등등

808-223-4825

1년된 Inokim OX Scooter 

공원에서 서너번만 사용해 상태 좋음, 필요하

신 분께 저렴하게 드립니다.

703-945-2991

2014 Chevy Cargo Van $9,000, 192,000

마일, 핸디맨 중고 장비 포함

703-864-5346

각 종류의 영어서류 신청과 등록 및 접수와  

해석하면서 도와드려요. 연락주세요. 

703-537-6756 (써니 한)

전 면허  VA₩MD 불체자에게 면허정식 발행 

필기 요점정리₩예상문제/한국₩타주면허/

Real ID 신청/차량구입등록/기타 교통국 업무 

▶571-294-0057 (Jim Dong)

ZOOM-ART - Pen & Water Color

- 누구나(성인, 시니어)  / 주 1회 90분 수업

- 기초반 / 중급반 / 고급반

▶문의 : 703-678-6639

▶수학 개인과외 합니다. (면대면 및 줌 강의)  

SAT & ACT 준비 (대학입시 준비반) 및 영재  

수학-올림피아드 (중, 고등학교 준비반) 교육

이 필요하시면 연락주세요.

202-320-0431

중 / 고 수학과외  Algebra, Geometry, 

Calculus, SAT 등  intensive learning

703-946-4969

Email :  inyeolchoi@hotmail.com

골동품 이조가구 진품 그림, 한국가면 고가 판

매가능, 일본 물건도 있음.

240-796-0093

건축/페인트/마루

▶구인-리모델링 건축회사에서 같이 일하실 

기술자, 헬퍼 직원들 구합니다.

703-499-4494

▶리모델링 부엌, 화장실, 에디션, 덱, 팬스, 지

붕 제너럴 컨트랙터 MR. 박

703-434-2810

JJL CONTRATOR INC.

지붕 고민/돈 걱정 그만 하세요

▶703-835-0945 

형제 건축 &지붕

가정용, 상업용, 부엌, 화장실, 지하실

믿고 맡기시면 최상의 결과를 드립니다.

▶703-928-6255

TOP 건축 콜롬비아 MD

-  집수리전문 / 각종 집수리 일체 / 지하실, 

주방, 욕실 / 전기설비, 타일 마루 / 루핑, 카펫, 

페인트 / 각종 목수일 일체

▶443-980-1167

JL 건축 주방 & 욕실 리모델링 

예쁘고 실용적인 주방과 욕실을 디자인하고 

만들어 드립니다. 

▶703-910-0400

레드문 페인트/하우스페인팅(In,Out),덱 메

인터넌스와  클리닝,샌딩,파워 워시,핸디맨 서

비스

▶문의:Mr.문 703-965-3011

TK  30년 경력 종합건축 

빌딩시설  관리 전문회사 / 건축, 시공 및 건물

시설의 체계적인 유지보수 대행 관리, 

상가 및 빌딩 신축, 리모델링,  식당 및  사무실 

공사 일체 자체 라이센스 보유, 책임보험 가입

▶703-504-6116

와니 건축 페인트

마루,타일,부엌,화장실,덱, 그외모든공사,주

정부 라이센스 보유, 책임 보험 가입, 

카톡 아이디 : wani6811

▶571-331-6811

K&J Painting 실내외 페인트 전문 업체 

30년 경험과 신용 / 목수, 각종 집수리

▶240-687-5155

보험

옴니화재 사업체, 자동차, 집, 의료, 생명 보험

▶1-866-915-6664

정선화  브릿지원 메디케어/메디케이드 보험

▶703-862-5395

조은혜 종합보험/메디케어 & 오바마케어 신

청접수/자동차/주택/사업체 보험

▶703-591-0009 / 703-537-9899

융자

로리 문 맞춤형 연금 & 재정관리

▶703-895-7648

제인 최 융자 25년 경력 매입/재융자/특수

▶703-244-3453

마이클 장 융자  주택/상업융자/재정상담

▶410-370-4229

유나이티드 모기지네이션 

- 낮은 이자 / Cash out / 명의변경 /   

Mortgage Insurance Remove 

▶703-204-0022 / 703-727-9730

소독/가스검사

JD STAR 소독( Mr. 은)

Rats/Mice, Insect, Termites

▶410-370-8057

라돈 가스 검사 

폐암을 일으키는 라돈 가스는 집에서 발견되

는 문제의 가스입니다. NRPP  면허소지

▶202-774-6554

냉동 / 히팅

SD MECHANICAL 테크니션 모집

대형슈퍼마켓 냉장냉동 서비스와 설치 전문

회사로 냉장냉동쪽에 경험 있으신분이나 관

심있으신분 지원 부탁드립니다

서비스 지역 VA, MD,DC

Email:Sdmechanical.office@gmail.com

전화: 703-447-4683
 

KWK 냉난방 BALTIMORE 

에어컨, 히팅, 냉동, 냉장, 워킹 프리저 수리 전

문

443-540-6922 / 410-292-0001

L&B UNIVERSAL

히팅,에어컨 가정용/산업용 전문

제일 큰규모의 냉난방 회사,덕트 클리닝

▶703-678-1749

인터테크 냉난방

에어컨, 히터, 힛펌프,Carrier, Trane딜러, 

덕트, 드라이어벤트크린,가정용/상업용

▶ 문의:703-380-2282

JD 냉난방 (Mr. 은) 

에어컨, 히팅, 냉동 , 냉장, 워크인 /ELECTRIC 

CONTROLS SPECIALIST/냉난방 TEACHER

▶410-370-8057

아라냉동 

에어컨,히팅,냉동, 보일러, 세탁장비, 케리아

웃 장비수리, Ice Maker, 플러밍, 지하수펌프, 

정수장치   * 연중 무휴 무료점검

▶443-850-3703 / 410-979-4242

죠이텍 냉난방

에어컨,히팅,냉동,냉장,워킹쿨러,워터히터

▶443-280-1873

정스 냉동(가정용/상업용) (Mr. Chung)

에어컨,히팅,냉동,냉장,전기, 플러밍, 

워킹쿨러, 아이스머신, 덕트설치&크리너

▶301-572-2786/403-953-0801

보석

▶JJ VA 시계, 보석 수리

기술 배우면서 일하실분 / 영어 필수 우대

703-691-1993

골든벨라보석 (센터빌, VA)

K24 ,K18 ,K14, K10 ,다이아몬드  고가매입

▶703-988-0033 / 301-792-5615

블라인드/카펫

BBG 블라인드 버지니아

20여년 이상의 전통과 기술,  한국산 블라인

드, 친환경 원단,  하이퀄리티, 무료견적, 최상

의 서비스, 합리적 가격

▶571-229-4633

TOTAL BLACKOUT LLC

한국산 블라인드 전문, 버지니아 동부 지사 

오픈, AS 전단팀 보유, 놀라운 품질, 저렴한 가

격, 모든 샘풀 가지고 방문

▶703-600-9031

토탈카펫 25년 전통과 신용 최저가격 보장,

카펫 / 하드우드 / 타일.  주거용, 

상업용 한번시공은 끝까지 책임집니다.

▶703-909-0988

베스트 카펫, 카펫 및 에어 덕트 크리닝

최상의 트럭파워 스팀샴푸, 살균, 소독,

냄새 및 얼룩제거, 브러쉬 , 파워 풀청소. 

응급 수해복구 및 타일 플로워 왁스

▶703-967-4155

플러밍

SK 플러밍 

화장실,키친 리모델링,온수,히터 디쉬워

셔,Disposals,상하수도 수리교체

▶703-989-0103

제임스 플러밍 

수도꼭지,변기,하수도 뚫음,

상하수도 수리교체, 배수 펌프, 온수,

히터교체,GAS공사,히팅, 에어컨,냉동

집 안밖 물새는 것 

▶703-499-5984

이삿짐

Movers LLC (GOOD HAND)

- 이사 / 배송 서비스 전문

- 쓰레기 / 폐기물 처리 

571-982-9871 / 202-802-2858

▶ sales@moversdmv.com

MI 이사짐 (24/7)

빠른/책임/값이 싼/포장이사/서비스/자재

▶571-364-4185

Email : mimovingllc@gmail.com

정크 8282 각종 딜리버리 

소량 이사 전문, 비지니스 폐업, 각종 철거전문 

가정 /사업체에 안 쓰시는 가구, 가전품 등  처

리해 드립니다.

▶571-723-0446

범양 해운 

정확한 선택, 확실한 만족,귀국 이삿짐  포장이

사,타주이사(차량운송) 무료견적

▶703-298-1919

HD 현대 통운 

미동부 최대 운송회사,귀국, 해외,타주, 시내 

이사,고품격 포장 .자체창고보관 서비스한국 

화물 배송 서비스

▶703-339-8844

고려 통운 

세계 어느곳 ,어디든지 가능

ICC 인가업체,100% 자체보험 확실한 세관처

리 및 서류작성 한국에서 지불가능

▶703-550-2424

조양 운송  

신속,안전,신용,저렴 ,  20년 전문 귀국  이사,   포

장 이사,  타주,  시내  이사 ,  자체   창고      보관

▶703-550-5550

                  

리모델링/핸디맨/전기

Mechanical, LLC  

전기/플러밍/개스/히팅/에어콘/역류장치/

MD fire 스프링클러/주방화재방지/복구작

업(수해,화재,가구,곰팡이) 보험 처리 가능/용

접(철,스텐,알미늄) /제작및설치 (키친후드,

닥트)

301-222-3277

▶▶HBS Energy Inc에서 VA 지역 LED 프로

그램 세일즈 및 전기 헬퍼 하실분 구합니다.

담당자: 301-704-2482

회사:443-864-5193

Email: hbsenergysolution@gmail.com

▶▶리모델링/부엌/화장실/실내/실외

30년 경력/정직/확실한 시공과 마감!

파인애플홈 Mr. 박

703-434-2810

Repair, Remodeling

VA Class, Insured, Since 1999 ~

▶ 571-239-8525

H.P. C  집수리 센터

집 안밖의 문제를 도와드립니다

집안-리페어, 핸디맨서비스

집밖-창문,사이딩,거터,루핑,데크등

▶571-594-4080

집수리/가게수리 LLC 

핸드레일, 계단, 계단 손잡이 전문

703 -340-5858  (VA)

443 -980- 5858 (MD)

▶▶미국회사 Electric Co.

전기 기술자, 영어 소통 필수

973-997-5805 (엘렌)

JIP Electrician & Contractor Inc.

전기에 관한 모든 공사 가능. 

라이센스 소지, 전화상담 환영,

무료견적, 철저한 AS

▶703-929-9601

전기공사, 페인트 리모델링

각종 전기,카메라, DATA 24시간 출장가능, 

▶703-582-7757

유리

JK유리 &Window/상점,가정용 유리, 거울 

Frameless 샤워도어Aluminum,Door 설치 , 

MD/VA/DC 지역

▶703-346-5962

샤워도어, 자동문, 식탁유리, 거울장식,

특수 유리교체 및 특별 주문제작

▶703-894-7200

임업/멀칭

Alliance Land Management

토지개간 / 자란 들판 잔디 깍기/울타리 라인/

산책로 및 목초지 관리

▶540-905-2849

HD Plus Construction

밀웍샵에서 함께 일할 경험자를 찾습니다.

- 피니셔 (페인트, 스테인)

- 카펜터 (캐비넷, 코리안 카운터탑 제작)

- 프로젝 메니져 (이중언어)

높은 페이와 근무시간 보장

(571)420-5492 / (703)256-5486

중앙생활안내광고  Classified

2025년 8월 29일 금요일 C15구인 / 구직 광고와 개인 렌트 유료 광고 내용 보내실 곳 : kdclass2018@gmail.com  (게재  중지를 원하실 경우 이메일 주시기 바랍니다.)

※ 본지에  게재된  모든  광고는  광고주의  신청에  의해  게재된  것으로  본지는  그  내용에  대해  전혀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생활안내 줄광고 게재요청

703-281-9660 (text)

kdclass2018@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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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곱의 사닥다리

유리���이삿짐���재테크���건축���전기

건축���페인트

냉��난방

건�축 융�자

���� ������ ����� ������ ����� ���������� �� �����



에어컨�히팅���핸디맨���건축���플러밍���카펫�크리닝���블라인드���마루���페인팅���이사���웨딩���부동산���데이케어�

블라인드���틴트

죠이텍 냉난방
에어컨

워킹쿨러

플러밍

냉동

히팅

워터히터

전기

냉장

443.280.1873 Lee

Master HVAC Contractor
Master Plumber/Gas Fitter

joytechhvac.com

2025년 8월 29일 금요일 C17
중앙업소안내   Professional    Business   Direc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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